














情

緖

가 

그
어
떠
한

; 

그
러
하
게 

盡

善

盡

美

하
게 

偉

大

하
게 

發

達

이
되
었
던 

時

代

는 

더 

말
할
것
없
이 

그
만
두
고 

四
ᅳ
&
餘
年
前 

증 

되
는
때
에 

造

成

되

었
던 

石
物 

우
리
가 

날
마
다 

보
는 

塔

洞

公

園

의 

塔

과 

碑

를 

다
시
한
번 

브
십
시
다 

그
의 

當

匠

과 

솜
씨
가 

果
然 

어
떠
한
가 

결
단
코 

等

閑

한
게 

생
각
하
고 

報

酬

에
만 

팔
리
고 

누
구
를 

속

이

랴

고

만 

생
각
을 

하
고 

또 

이
만 

하
면 

되

였

지 

하
는 

그
러
한 

卑

劣

한 

精

神

이 

없
었
든 

것
은 

確

實

하
게 

보
인
다

蠛 

I

文

學

에 

있
어
서 

漢

文

으
로 

말
하
드
래
도 

崔

孤

雲

같
은 

이
며 

우
리
의 

굴
로
서
는 

오
늘
의 

우
리
의 

師

表

가
되
는 

鄭

松

；

:一

이 

며 0

書

에 

이
르
러 

今

日

에 

우
리
가 

볼
수
있
는 

것
으
로
만
도 

安
堅 

金
鳴
國 

謙
齊 

檀

園

等

의 

神

韻

이 

躍

動

하
는 

筆

致

이
며 

音

樂

으
로 

玉
寶
高 

百
結
先
生 

朴

輭

等

의 

通

神

한 

거

문

고

와 

作

曲

等

은 

萬

古

에 

일

커

러

지

는 

巨

匠

名

家

들
이
다 

이

짓
이 

결 

단
로 

한
때
에 

우
연
히 

지
나
간 

자
취
가 

아
니
다 

專

一

한 

精

神

과 

不

斷

。니 

工

力

에
서 

나
온 

結

精

일
것
이
다 

오
글
날 

우
리 

藝

術

院

에
있
어
서 

院

報

創

刊

號

를 

내
놓
으
며 

우
리 

藝

術

人

들
의 

精

神

을 

發

表

하
고 

前

進

할
길
늘 

完

하

는
데
에 

있
어
서 

어
씨 

勇

敢

한 

權

力

아
례 

서 

結

晶

된 

魂

膽

이 

없
이 

지
방
다 

하
리
요

우
리 

文
化
人 

여

러
：문
은 

藝

術

院

의 

會

員

이

든

지 

아
니
든
지
를 

不

問

하
고 

健

全

하
고 

一
致
한

精

神

으
로 

文

化

人

답
고 

藝
術 

人

답
계 

지
내
기
를 

바
라
며 

우
리 

現

代

들 

생
각
하
고 

將

來

를 

爲

하
야 

우
리
의 

藝

術

의 

자
취
를 

남
기
여 

놓
키
를 

바
라
는 

4 
이
다
0

院

報

創

刊

에 

當

하
여 

簡

罩

한
말
로 

우
리
의 

無

窮

한 

將

來

를 

祝

願

하
며 

努

力

과 

奔

鬪

을 

바
라
고 

서
로
서
로 

親

睦

하
역 

和

氣

액
애
한 

가
운
데
에
서 

잘 

지

내

나
아
가
기
를 

深

甚

하
게 

바
라
는
바
이
다







리
 

대

署

령
 

각

符

의
 

계

될

식
 

쳐

사

오
늘 

학

술
원 

급 

예
숨

!
원
을 

조
직
하
여 

개
원
하
는 

날

에

당

하

여 

내
가 

친
히 

참

석

하

랴 

했
으
나 

사
정
이 

허
라
하
지 

않 

아
서 

참

적

치 

못
하
나 

학
술
원
과 

예
술
원
에 

대

하

여 

진

정

한 

축
하
들 

보
내
는 

바

입

니

다

0

동
양
에 

쳐

해
서 

사
천
여
년
을 

내
려
으
는 

문
명
국 

민
족
으
로 

각

방

면 

으
로 

선

진

이 

뒤
어 

예

의

문

명

국丄

로 

대

우

를 

받
었 

던

것

입

니

다

0

지
나
간 

사

오

십

년 

동
안
에 

우

리

가 

다

잘
 

못
해
서 

나
라
를 

이
저
버
리
고 

남
의 

앞

제

하

에

서 

속
수
무
책
으
로 

날
로 

퇴
보 

하
야 

진
전
할 

길
이 

마

켜 

지

내

다

가 

지
금
에 

와
서
는 

다
행
히 

반
도 

이
남
만
이
라
도 

자

유

건

설

에 

기
초
를 

세
우
고 

남
둑 

一동
일
을 

도
모
하
고
있
는 

중
인
데 

우

리

사

람

들

의 

자
래
로 

고
유
한 

신
발
명
의 

기

능
과 

지
헤
늘 

발
전 

시
켜
서 

지
나
간 

반 

백

년

동

안 

잃

어

버

던 

시
간
을 

다
시 

회

복

해

야 

될

것
이
니 

이
런
관
계
로 

인
연
해
서 

학
술
원
과 

예
숨

!
원
의 

기
회
에 

채
임
이 

더
욱 

중
대

함

늘 

인

식

하

야 

발
분

명

심

하

고 

여

러

문

의 

기
능
과 

노
력
을 

다
해
서 

점
점 

성

공
해
서 

나
가
면 

민
국
에 

대
하
야 

막
대
한 

공
헌
을 

이
#

줄
로 

믿
으
며 

여

러

분

들

이 

무

한

노

력

해

서 

만
무

한 

대
성

공

골 

이
루
기 

바

장

니

다

0



宣 

言

I  

, 

；  

一

-
. 

^
 

^
 

？

學

問

과 

藝

術

의 

自

由

를 

保

障

하

고 

科

學

者

와 

藝

術

家

의 

地

位

를 

向
上 

시
키
기 

爲

하
여 

制

定

公

布

된 

「
文
化
保
護

法
」
에 

依

한 

藝

術

院

이 

오
늘 

우

리

나

라

에

서 

正
式

으
로 

發

足

평
을 

宣

言

합

니

다

0

오
늘 

이

자

리

에

서 

創

設

되
는 

藝

術

院

은 

大
韓

民
國
의 

鴦

法

에

依

해
서 

保

障

된 

藝

術
의 

自

由

를 

守

護

發

展

시
킬 

義
務 

一
 

와 

法

律

에
依

해
서 

明

示

된 

國

內

外

에 

對

한 

藝

術

家

의 

代

表

機

關

이
라
는 

名

譽

를 

負

荷

한
것
으
서 

우
리
는 

이
러
한 

榮 

:  

光

스
러
운 

義

務

와 

名

譽

늘 

깊
이 

自
覺

하
고 

이

를

爲

하
여 

우
리
의 

最

善

을 

다
할
것
을 

嚴
肅
히 

盟

誓

하

는

바

입

니

다0

우
리
는 

우

리
의 

古

典
的
인 

民
族

藝

術

의 

傳

統

을 

正
確
히 

繼

承

하
고 

現
代 

世
界
藝

^
의 

精

粹

를 

正
當

히 

吸

收

하

여

I  

一
 

우
리
의 

民

族

藝

術

의 

正
統
을 

形

成

發

展

시
키
는

것

이 

우
리
의 

某

本

的

인 

路

線

이
며 

이
를 

爲

해
서
는 

藝

術

의 

自

律

性

이 

I  

嚴

格

히 

保

障

되
고 

藝

術

家

의 

國

家
的
인 

處

遇

가 

한
層

더 

改

善

되
지 

않

으
면 

아

니

된
다
는 

것
을 

이
에 

闡

明

하

는

바

입 

\  

:  

니

다

0

I

一
 

유

우
리
는 

偉

大

한 

國

家

의

礎

石

은 

偉

大

한 

靄

術

의 

創

造

에

있

음

귤 

깊
이 

認

識

하
고 

우

리

民

族

의 

不
幸

이 

藝
術

로 

因

해 

I  

서
除

去

되
고 

우

리

民
族
의 

幸

福

이 

藝

術

로 

因

해
서 

造

成

될

것
을 

믿
으
며 

우
리
는 

藝

術

을 

通

하
여 

靈

魂

과 

理

念

과 

榮

光

을 

創 

I  

造

하
는 

偉

大

한 

課

業

에 

國

內

外

의 

모
든 

藝

術

家

들
과 

協

力

共

進

할
것
을 

이
에 

共

約

宣

言 

하
는 

바

입

니

다0

檀
紀
四
千
二
百
八
十
七
年
七
月
十
七
日

藝

術

院
 

ᅳ



藝
術
院
의
成
立
經
緯

文
敎
部
藝
術
課
長

衮
 

士

口 

基

「學
問
과 

藝
術
의 

自
由
를 

保
障
하
고 

耖
學
者
와 

爇
術
家
의 

地
位
를 

向
上 

시
키
므
로
써 

民
族
文
化
의 

創
造
發
展
에 

功
獻
함
을 

目
的
으
로
하
여 

學
術
院
과 

藝
術
院
을 

둔
다
』
라
고 

規
程
한 

文
化
保
議
法
은 

檀
紀
四
二
八
五
年
八
月
七
日 

法
律
第
二
四
八
號
도
써 

公
布
되
었
다
。
이
는 

선
人
이 

周
知
하 

는 

바
와 

같
이 

當
時
의 

國
會
文
鈥
分
科
委
員
會
의 

案

으
로
써 

上
程
되
어 

通
過 

公
布
된 

것
이
다
。
法
令 

公
布
後 

文
敎
部
에
서
는 

비
로
소 

學
術
院 

과 

藝

術
院
의 

實
現
을 

爲
하
여 

開
院
準
催
를 

始
作
하
여 

同
年
十
月
四
日
字
로 

學 

蕤
術
院 

創
設
準
備
委
員 

十
四
人 

(
，
藝
術
院 

七
人
)

을 

選
定
하
여 

委
囑
하
였
는
데 

名
單
은 

다
음
과 

같
다
。

葛

아
基
(
政
府
铷
』

金

正
植
夂
國
會 

文
委
) 

朴
鍾
和 

玄
濟
明 

徐
恒
錫 

都
相
鳳 

容
東
鮮
氏
等
이
다3  

(
藝
術
院
側
)

이 

委
員
會
는 

文
字 

그
대
로 

藝
術
院 

創
設
準
備
委
負
會
이
으
로 

곧 

母
法
인 

文
化
保
護
法
에 

依
據
하
여 

文
化
人
登
錄
令
을 

起
草
審
議
하
는 

것
이 

맨 

처
음 

着
手
한 

일
이 

었
다
。 

ᄊ
論 

고 

일
이
란 

各
委
員
들
이 

會

合

하
여 

文
敎
部
에
서 

起
卓
한 

것
을 

俎
上
에 

놓
고 

洚
議 

檢
討
하
는 

것
이
다
。
同
委
員
會
가 

數
次 

會
合

하
여 

審
議 

를 

完
了
하
고 

公
布
한 

法
令
이 

卽 

輿
論
이 

沸
騰
하
고 

是
非
가 

많
았
던 

文
化
스
쯧
錄

令

인
데 

이
는 

四

二
八
六
年
叫
月
十
大
日
字 

大
統
領
令 

第
七 

七

I

二
號
로
써 

公
布
되
었
다
。

그
런
데 

이 

法
令
의 

名
稱 

卽 

文
化
人
登
錄
令
의 

文

化

人 

三
字
가 

後

日 

禍
根
의 

큰 

原
因

이 

되
었
으
니
、

그 

것
은 

母
法
인 

文
化
保
護
法
의 

文
化 

二
字
를 

살
리
기
爲

하
여 

따
와
서 

早
쳤
기 

때
문
이
다
。 

卽 

文
化
人
이
란 

말
이 

하
두 

漠
然
하
기 

때
문
에 

끌
끝
내 

말
성
이 

되
고
야 

만
것
이
다
。

그
것
은 

主

로 

言
論 

出

며
界

에
서
의 

非
難
이 

었
었
다
。

이 

法
令 

公
布
와 

登
銶
이 

契
機
가 

되
이 

當
時 

出
版
文
化 

協
會

가 

文

總

에
서

 

脫
退
까
지
한 

不
祥
事
가 

생
겼
던 

것
이
다
。

카
라
리 

처
음 

부
머 

學
者
藝
術
家
登
錄
令
이
라
고 

두
렸
이 

名
稱
울 

부
쳤
던
들 

끝 

까
지 

말
성
버
리
가 

되
지 

않
었
을
뿐 

아
니
라 

學
藝
術
院
會
員
選
擧
나 

開
院

에 

이
르
기
까
지
위 

言
論
界
의 

冷

待

는 

받
지 

않
았
율 

것
이
며 

文
敎
部 

로
서
도 

事
務
進
行
이 

多
少 

容
易
하
였
을 

것
이
다
、
둬
에 

言
及
하
는 

바
와 

같
은 

不
當
한 

攻

擊

노 

그
렇
게
까
지 

甚

하
지
는 

않
었

^:
것
이
다
。
더



우
기 

登
錄
手
漬
이 

樹
.雜
하
였
기 

때
문
에 

文
總
은 

第
七
次 

總
會
를 

開
催
하
고 

當
時
의 

文
敎
部 

文
化
局
長
인 

林
命
稷
氏
외 

出
席
을 

耍
請
하
여 

手
續
의 

簡
易
化
를 

論
議
한 

結
果 

文
敎
部 

文
總 

兩
側
은 

完
全
한 

合
議
를 

보
아
서 

文
總
은 

積
極
的
으
로 

呼
應
하
여 

協
助
할 

것
을 

決
議
하
였 

던 

것
어
다
。
(
參
考
로 

그
때 

簡
易
化
한 

것
은 

卒
業
證
明
書
와 

身
元
証
明
書 

添
付
를 

省
略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〕

이
리
하
여 

所
謂 

文
化
人
登
錄
은 

始
作
되
고 

活
潑
化
해
졌
던 

것
이
,

다
。

勿
論 

붉
聞
을 

通
하
여 

數
次 

公
吿
도 

하
였
으
며 

登
錄
期
間
을 

無
制
限 

으
로 

할 

수 

없
으
니 

便
宜
上 

磨
勘
期
日
도 

定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 

(

이
，
登
錄
直
前 

筆
者 

就
任
) 

그
런
데 

藝
術
家
의 

登
錄
도 

滿
足
할 

程
度
는 

아
니
었
지
마
는 

特
히 

科
學
者
들
의 

登
錄
이 

消
極
的
이
고 

成
積
이 

좋
지 

못
하
였
기 

때
문
에 

數
次
에 

걸
쳐 

各
大
學
에 

督
勵
% 

截
促
玄 

兼
한 

公
文
믈 

發
送
하
였
었
다
。
이
때
에 

그
前
까
지 

藝
.術
課
에
서 

學
藝
術
院
事
務
를 

통
털
여 

맡
아
보
던 

것
을 

科
學
者 

登
錄
事
務

는 

大
學
敎
育
課
마
서 

担 

當 

分
掌
하
기
로 

하
여 

分
離
하

였

다

。이 

登
錄
接
受
事
務
는 

뒤
에
도 

言
及
하
겠
거
니
와
I
 

마
지
막
의 

資
格
漉
査
들 

할 

때
까
지 

繼
續
하
였
다
。

一

方 

이
와 

併
行
하
여 

學
藝
術
院
會
員
選
擧
令
을 

起
草
하
여 

部
內
에
서 

討
議
를 

거
듭
하
였
는
데 

筆
者

는 

맨
처
음 

小
分
科
制
를 

擇
하
여 

起

草

01 

였
는
데
、
部
內
:
 

會
議
에
서 

母
法
에 

規
稈
됨
이 

없
으
니 

不
當
하
다
고 

하
여 

分
科
를 

나
누
지 

말
고 

選
擧
토
록 

하
자
는
、
即 

學
術
院
會
貝 

五
〇
人 

8

術
院
會
負 

二
五
人
을 

아
무
런 

制
限 

없
이 

多
數
得
票
順
으
로 

하
자
는
强
力
한 

反
對 

意
見
에 

逢
着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勿
論 

法
理
論
的
으
로 

볼
매 

母
法
인 

文
仆
保
護
法
에 

分
科
制
에 

對
한 

何
等
의 

’規
程
이 

없
으
니 

分
科
制
로 

하
지 

않
는 

것
이 

一
面 

妥
當
한 

見
解
인 

것
처
범 

생
각
되 

나
、
 

이
는 

法
理
論
에 

拘
碍
되
어 

너
무
나 

宵
情
壹 

無
視
한 

見
解
이
기 

때
문
에 

筆
者
는 

精
極 

反
對
타
며 

分
科
制
불 

固
執
하
였
었
다
。

反
對
意
런
율 

具
體
的
으
로 

말
하
면 

學
術
院
惻
은 

人
文
科
學 

自
然
科
學
의 

區
別
없
이 

한 

사
람
이 

五
〇
人
까
지
를 

列
記
하
고 

藝
術
院
側
은

한 

4
람
이 

二
五
人
까
지
.

들 

列
記
하
자
는 

것
인
데 

이
렇
게 

되
면 

아
무
래
도 

結

果

가 

公
^
치 

못
할 

것
으
로 

생
각
되
었
기 

때
문
이
다
。 

그
런
데 

最
했
의 

草
案
인 

小
分
科
制
란 

例
를 

들
면 

文
學
에 

몇
사
랍
이 

아
니
고 

細
分
하
여 

小
說 

0
人
ᄆ
 

詩

.
 

0
人 

評

.

一

 

0
人 

兒
童
文
學 

〇
人 

美
術 

이
면 

束
洋
畫 

0
人 

洋
畫 

0
人
式

으
로 

처
음
羊
터 

具
體
的
이
」

數
爻
를 

實
地
에
있
어
서 

斯
界
에
서 

마
장
히 

選
出
되
어
야
할 

사
람
울 

想
定
하
면
서 

配
定
?。
자
는 

것
이
었
다
。
卽 

전
創
期
인
만
큼 

四
大
分
科
에 

均
와
.

한 

數
들 

配
定
할
것
이
아
니
라 

當
時
生
存
작 

~  

活
動
하
고
있
」고 

분
으
로
서 

萬
若
의
境 

遇 

官
選
을 

한
다
면 

被
選
되
어
야
할 

사
람
의 

敦
를 

基
礎
로
하
여 

定
一
아
였
던
것
이
다
。
勿
論 

이
것
은 

그
配
定
의 

法
的
拫
捭
를 

反
問
해 

을
때
는 

對 

答
할 

道
埤
가 

없
는 

것
이
기
는 

하
였
거
마
는
丨
丨
,
 

筆
者

가 

憂
慮
한 

것
은 

五
0
人 

或
은 

二
五
人
을 

한 

사
람
이 

써 

넣
기
로 

하
면 

專
功
人
士 

가 

적
은 

分
野
에
서
는 

被
選
者
가
나
오
기 

어
렵
고
、
反
對
로 

專
功
人
士 

아
닌 

登
錄
者
가 

많
은 

分
野
에
서 

거

외

다
 

차
지
하
기 

쉽
다
는 

點



었
으
며 

特

히 

眞
摯
한 

學
者
일
千
록 

他
分
野
의 

事
情
에 

어
두
울 

것
이
며 

하
몰
며 

自
然
科
學
者
가 

人
文
科
學
界
나 

人
:文
科
學
者
가 

自
然
科
學
界
를 

어
떻
게 

알 

수
가 

있
느
냐 

하
는 

點
이 

었
다
。 

이
렇
게 

되
면 

功
名
心
과 

賣
名
性
이 

많
어
서 

많
이 

宣
傳
된 

사
람
이 

有
利
하
다
는 

것
等
等
이 

었
다
。

그
러
나 

數
次
의 

會
台
.에
서 

漸
漸 

筆
者
의 

意
見
은 

不
利
해 

지
고
、

드
디
어 

八
月
에 

들
어
서
는 

還
都 

命
令
이 

내
려 

中
旬
에 

I

逗
都
룰 

하
였
다
。

그
리
고 

四
二
八
六
年 

九
月
十
六
日
字
로 

藝
術
家
資
格
笨
査
委
員 

七
人
을 

選
定
하
여 

委
囑
하
였
는
네
、

그 

名
單
은 

다
음
과 

같
다
0.
朴
鍾
和 

廉
尙
燮 

(
文
學
) 

高
羲
東 

張
勃
ᄊ美
術
) 

玄
濟
明 

李
珠
煥
(音
楽
) 

柳
致
眞
(演
藝
) 

諸
氏
이
다
。

一

面
、
選
擧
令
을 

決
定
하
기 

爲
하
여 

最
終
的
으
로 

學
、
藝
術
院 

開
院
準
備
委
員
會
를 

召
集
하
여 

開
催
하
였
는
데 

그
것
이 

四
二
八
六
年 

九
月
二
十 

I  

日
이 

었
다

: 

多
幸
히
 

會
台
한 

여
러 

委
員
들
이 

筆
者
의 

分
科
制 

를 

實
情
에 

비
추
어 

妥
當
한 

것
이
라
고 

替
同 

支
持
하
여 

줌
으
로
서 

折
衡
案
인 

大
分
科
制
를 

採
擇
하
기
로 

되
었
다
0 

이
때 

나
는 

무
슨 

큰 

勝 

利

나 

한
것 

처
럼 

지
떳
던 

것
이
다
。
卽
(
學
術
院
은 

姑
捨
하
고
3 

第

一

類 

文
學 

第

二
類 

荸
術 

第
三
類 

音
樂 

第
四
類 

演
藝
르 

나
누
고 

投
票 

時
에 

한 

사
람
이 

最
高 

二
十
四
人
까
지
를 

記
入 

할 

수 

있
게 

하
였
다
。

그
리
고 

各
類

의 

定
員
數
는 

그
類
에 

屬
하
는 

被
選
擧
人
에 

對
한 

投 

票
數
에 

比
例
하
여 

選
擧
委
員
會
에
서 

配
定 

하
기
로 

하
였
다
。

그
리
하
였
던 

結
果 

偶
然
히

도 

現
實
情

에 

비
추
이 

理
想
에 

가
까
운 

配
定
(
定
員
)
數 

가 

나
타
나
는
데 

이
에 

關
라
여
는 

順
序
에
따
라 

뒤
에 

言
及
하
겠
다
。

一
方 

藝
術
家
登
錄
資
格
審
査
委
員
會
늘 

四
二
八
六
年 

九
月
十
八
日 

學
術
院
側 

卽 

科
學
客
登
錄
資
格
齊
査
委
員
會
와 

같
이 

컁
集
하
여 

合
同
會
議
들 

열
고 

登
錄
資
格
滅
査
에 

關
안 

大
體
論
을 

討
議
하
고 

各
各 

委
員
長 

副
委
員
長
글 

選
出
하
였
」!
，
ᅳ데 

藝
術
院
側
委
員
長
에 

高
羲
束 

馳
委
員
長
에 

玄
濟 

明
氏
가 

選
出
되
었
다
。
第
二
回
뇰 

同
年
九
月
二
十
五
日 

藝
術
院
側
單
獨
으
로 

召
集
하
여 

藝
術
家
의 

資
格
의 

限
界
와 

其
他
에 

關
하
여 

論
議
하
고
" 

各
分
科
別
로 

審
査
하
여 

全
體
會
議
에 

附
議
타
여 

最
終
決
定
을 

지
우
자
고 

決
議
하
였
다
。

(
學
術
院
側
에
서
는 

學
者
의 

限
界
가 

比
較
的 

明
確
하
기
때 

운
에 

容
易
朴
였
으
나
、
藝
術
院
側
은 

是
非
가 

많
었
었
다〇

〕 

그
러
는 

|  

方 

登
錄
은 

繼
續
하
여 

接

쓩
하
였
으
며
、

한
사
람
이
라
도 

많
이 

登
錄
시
키
기 

爲

하
여 

努
力
하
였
다
。
卽 

四

二

〈
七
年 

一
 

月
十
九
日 

最
終
的
으
로 

會
合
하
여 

合
格
者
들 

決
定
하
기
前
까
지 

接
受
틀 

하
였
던
것
이
다
。 

이
렇
게 

하
여

合
格
된 

사
람
의 

名
簿 

卽 

文
化
人
名
簿
가 

法
에 

成
하
여 

選
擧
人
名
簿
를 

代
身
하
기 

때
문
이
다〇  

그
後 

四
二
八
七
年11

一月 

九
日 

핵
擧
委
員 

二
十 

五
人
과 

補
助
委
員
二
十
八
人
을 

委
囑
하
고 

潠
擧
準
備
들 

進
行
하
였
다
。 

이
 

潠
擧
委
員 

委
嘱
에
는 

其
團
體
의 

建
議
書 

처
럼 

文
化
界
에
서
는 

잘 

알
지 

못
하
는 

사
람
들
이 

大
部
分
이 

었
다
。
卽 

主

로 

文
敎
部
內
의 

局
課
長
、
獎
學
官
.
 

編
修
官 

그
리
고 

敎
育
界
에
서 

몇
사
람
을 

選
出 

委
嘱
하
였



기 

때
문
이
다
。
補
助
委
員
은 

서
울
特
別
市 

및 

各
道
의 

學
務
課
長 

文

政

課
長 

獎

學

官
으
로
써 

補

하
였
다
。
여
기
에
는 

큰 

理
由

가 

있
었
으
니 

그
것 

은 

選

擧

의 

嚴

正

을 

期

하
기 

爲

하
여 

文

化

界

의 

著
名

한 

人

士

를 

投

票

場

所
에 

내
세
워
서 

宣

傳
하
는 

것
을 

避

하
기 

爲
한 

것

이
 

主
理
由
이
었 

^
0 

이 

일
은 

어
디
까
지
라
로 

잘 

한 

일
이
라
고 

筆

者

는 

생

각

한

다

。

그
리
고 

選
擧
期
日
을 

三
月
二
十
五
日
로 

定
하
고 

四
十
日 

以
前
인 

二
月
十
五
日
에 

公
吿
하
였
으
며
、
投
票
所
의 

設

.卜
場
所
를 

選
擧
日 

三
十
日 

以 

前
에 

二
、
三
回

式 

連
이
어 

各
新
聞
에 

公
告
하
였
다
ᅳ
選
擧
人

名
簿
는 

미
이 

印
刷

하
여 

希
望
하
는 

사

람

에

게

881
짐 

없
이 

分
配
하
였
으
며
、
文

敎

部 

吿
示
板
에
、
二
十
日 

以
前
에 

公
示
하
였
다
。
芸
術
家
名
簿
와 

같
이 

學
術
院
및
藝
術
院
會
員
選
擧
令
도 

無
制
限 

要
請
하
는 

사
람
에
게 

配
付 

또
는 

郵
送 

하
였
다
。
特
히 

選
擧
直
애
에 

몇 

新
聞
에 

投
票
日 

投
票
場
所 

兗
錄
者
의 

名
單
等
을 

綜
合
하
여 

大
大
的
으
로 

公
吿 

한 

것
은 

選

擧

가 

臨

迫

하
였 

으
므
로 

다
시 

注
意
들 

喚
起
시
켜 

有
終

의
美
를 

거
두
기 

爲
한 

努

力

의 

表
現
이

었

아

』

이
러
하
여 

단

기

叫
二
八
七
年
三
月
二
十
五
日 

歷

史

的

인 

投

票

가 

全
國 

十
四
倘 

投

票

所

에
서 

|  

齊
히 

始

作

되
어 

이
날 

無

事

:
터 

끝
을 

마
치
고 

各

香

員

들 
는 

着
着 

歸

廳

하

였

는

데

、
不
幸

히
도 

濟

州
道

에 

出
張
한 

委

負

0|
때
마
침 

广 

上

暴

風

으
로 

因

하
여 

船

便

이 

끊
어
저 

叫
月
一 

日
에
야 

겨
 

우 

歸

廳

히
게 

되
었
움
으
로 

四

月

三
日 

서
울 

淸

溪

國

民

學

校

에
서 

開

票

블 

始

作

하
여 

當

日 

夜

半

子

正

이 

월
십 

넘
어
서 

開

票

들 

修

了

하
고 

當 

選

者

名

單

을 

四
月
六
曰 

發

表

하
였
다
。

投

票

狀

況
을 

參

考

로 

들
면 

다
음
과 

같

다

。

各

類

의 

當

選
者 

定
員
數 

注

意

하

시

압

、

投票狀
況

第馆第第 計叫三二一 類類類類
類
811

，、

四 一 一 四九九四ᄋ三七二九四人

有
權
者
數

八 유ᄎ三 5九五五五四票

投
票
者
數

五五六七七人

當
選
者



(
註
、
分
科
別 

配
定
数
는 

各
類
의 

被
選
幾
人
에 

對

한 

投

票
數
의 

比
例
에 

依
함
) 

名

單

은 

省

略

함 

第
I

口 

當
選
者
會
議
를 

四
月
二
十
一
日 

서
울
大
學
校 

齒
科
大
學
講
堂
에
서 

最
年

분

者
인 

高
羲
東
氏 

司
會
로 

開
催
하
고 

第

二
回 

當

選
者

會
缚
룰 

四
月 

十
四
日 

같
은 

場
所

에
서 

開
催
하
고 

會
長
에 

寓
羲
弟
氏 

副
#
長
에 

朴

鍾
和
氏
를 

選
出
하
고 

아
울
러 

任
命
會
員

四
人 

推
篤
會

員

十

人
音 

選 

出
하
였
다
。
任
命
會
員
은 

大
統
領
閣
下
의 

裁
可
가 

必
要
하
으
로 

卽 

大
統
領
聞
.下
의 

任
命
이
므
로 

四
二
八
七
年
五
月
二
十 I  

日
字

로 

裁
可
를 

提
請
하
여 

同
年
六
月
十
九
日
字
로 

任
命
辭

令

이 

내

렸

다

。

9

濟
紀
四
二
八
七
年
七
月
十
七
日 

下
午
二
時 

서
울
大
學
校 

文
理
科
大
學
講
堂
에
서 

歷
史
的
인 

學
術
院 

藝
術
院 

共
同
의 

開
院
式
을 

擧

行

하
고 

兩

院

의 

發

足

을 

널
리 

內

外

에 

宣

布

하
였
다
。

持
히 

한
가
지 

附
記
하
지 

않
을 

수 

없
는 

것

0|
있
으
니 

卽 

蓺
:術
院
#
員 

當
選
者
會
議
가
。
連
續 

開
掘
될
때 

부
터 

이 

選
擧
에 

關
하
여 

是 

非
가 

紛
紛
하
고 

輿
論
이 

沸
騰
하
였
는
데
、

그
中 

特

히 

某
團
體
에

서

는

「
藝
術
院
會
員
選
擧
에
關

#
建
議
書
」
라
는 

것
을 

作
成
하
여 

政
府 

各
界
를 

비 

長
하
여 

各 

賈
論
機
關
에 

發
送
타
여 

마
지 

蓺
術
院
會
員
選
擧
가 

違
沄 

不
當
한 

것
이
라
는 

그
릇
된 

認
識
과
印
象
을 

주
려
고 

하
였
으
므
로
、
選
擧
娈 

貝
舍
에
서
는 

곧 

이
에
對
한 

解
明
書
를 

作
成
하
였
으
나
、
問
題
視
하
지 

않
고 

默
過
하
는 

것
이 

점
잖
는 

것
이
라 

하
여 

참
아
오
다
가 

不
得
己 

이
를 

發
表
하
지 

않
으
면 

아

니

될 

境

遇

에 

이
르
러 

極
히 

一
部 

要
路
에
만 

發
表
한 

일
이 

있
고 

아
여 

一
般
文
化
界
에 

널
터 

암
려
저 

있
지 

않
으
므 

로 

參
考
르 

그
解
明
書 

全
文
을 

引
用
하
여 

끝
을 

맺
으
려
고 

한
다
。

藝

術

院

會

員

選

擧

에

關

한

建

議

書

에

對

한

解

明

學
術
院
藝
術

院

選
擧
委
員
會

藝

術
院
會
8
潠
擧
에
關
한 

建
議
書
는 

그
內
容
의 

全
體
가 

法
令
의 

一
 

方
的
인 

解
釋
과 

歪
曲
으
로
서 

一
貫
되
어 

있

으
口一
로 

그 

不
當
性
율 

곧 

指
摘
하
여 

解
明
하
려
고 

하
였
으
나 

問
題
視 

하
지
않
고 

默
適
함
이 

좋
을
것 

같
아
서 

沈
默
융 

지
켜
왔
으
나 

아
즉
도 

|  

部

에
서 

歪
曲 

宣
傳
하 

여 

物
議
를 

자
아
내
는 

傾
向
이 

있
으
므
로 

이
를 

解
明
하
는 

바
이
다
。

1
、
文
化
人
登
錄
牛
續
節
次
의 

複
雜
함
을 

簡
易
化
하
여 

달
라
는 

文
化
界
의 

要
請
에
依
하
여 

行
찌
措
置
도
서 

이
를 

簡
易
化
하
것
은 

違
法
이
아
니
다
。



이
것
을 

歡
迎
하
고 

뽑
錄
한 

사
람
들
이 

이
제
와
서 

略
式
方
法
云
云 

함
은 

그 

理
由
를 

모
르
겠
다
。

2
、 

文
化
入
登
錄
期
日
이 

지
난
다
음 

所
謂 

非
公
式 

'交
渉
으
로 

登
錄
을 

接
受
하
였
다
고
하
나 

登
錄
에
는 

一
 

定
한 

期
間
이 

없
다
。
期
日
을 

數
三
次 

定
한
것
은 

登
錄
을 

促
求
하
기
爲
한 

主
務
當
局
의 

事
務
的
措
置
였
으
며 

으
히
려 

期
間
後
에
도 

公
文
等
으
로 

登
錄
을 

促
求
督
勵 

하
였
다
。 

選
擧
잡
이 

今
年 

一  

月
二
十
三
日
字
로 

公
布
되
어 

三
月
二
十
五
日 

潠
擧
를 

實
施
하
였
으
므
로 

選
擧
人
名
薄
作
成
時
까
지 

接
受 

하
였
다
。 

、

3
、 

法
에
規
定
되
어 

있
지 

안
트
래
도 

藝
術
家
쓩
錄
資
格
繁
査
委
員
의 

任
命
은 

應
當 

發
表
하
여
야 

할
것
임
에
도 

不
拘
하
고 

이
를 

發
表
하
지 

않
했 

으
며 

또 

同
寐
査
委
員
會
의 

會
合
이 

非
合
法
的
이 

었
다
고
하
나 

同
審
査
委
員
會
의 

委
員
任
命
은 

當
時 

各
新
聞
紙
上
에 

發
表
되
었
으
며 

또 

合
法
的 

으
로 

會
合
하
여 

委
肖
長 

副
委
員
長
까
지 

潠
出
하
여 

審
査
事
務
붙 

進
行
完
了 

하
였
다
。

4
、 

文
化
人
選
擧
令
(
學
轉
術
院
會
員
撰
擧
令
)

이 

三

月

!
 

日
字 

文
總
會
報
에
만 

全
文
이 

發
表 

되
었
나 
고 

하
나 

同
選
璺
令
는 

官
報 

檀
紀
四
二
八
七
年 

|  

月
二
十
三
日
字 

第

1
0
四
九
號
에 

全
文
이 

發
表
되
있
으
며 

印
刷
한 

冊
子
〔
潠
舉
쑵
〕
！:
選
擧
人
및 

其
他 

希
望 

하
는 

人
士
에
게 

配
付 

또
는 

發
迗 

하
였
다
。 

、 

,

5 

,
選
擧
四
十
日
前
에 

選
擧
日
字
가 

公
布
되
지 

않
고 

二
十
日
前
에 

潠
擧
人
名
簿
가 

公
示
되
씨 

않
었
다
고 

하
나 

法
令
의 

規
定
대
로 

選
擧
日 

四 

十
日
以
前
인 

卽 

二
月
十
四
日
字 

東
亞
曰
報 

京
鄕
新
聞 

中
央
日
報 

二
月
十
五
日
字 

束
亞
曰
報 

京
鄕
新
聞 

中
央
디
報
等
에 

發
表
되
었
으
며 

投
票
所
公 

示 

亦
是 

三
十
日 

以
前
인 

卽 

二
月
二
十
五
日
字 

聯
合
新
聞 

二
月
二
十
六
日
字 

聯
合
新
聞 

束
亞
日
報
等
에 

發
表
되
었
으
며 
(
外
에
도 

있
으
나 

保
管 

中
인 

資
料
에 

依
함
) 

選
擧
人
名
簿
도 

二
十
日
以
前
인 

三
月
五
日
에 

文
敎

部 

吿
示
板
에 

公
示
하
였
다
。

그
리
고 

選
擧
日 

五
日
前
에 

서
울
신
문
과 

東 

亞
日
報
에 

選
擧
日
字 

投
票
場
所 

選
擧
人
名
薄
블 

綜
合
하
여 

廣
吿
案
內
한
것
은 

選
擧
令
에
는 

規
定
이
되
어 

있
지
않
으
나 

選
擧
가 

臨
迫
하
였
으
므
로 

다
시
한
번 

注
竟
를 

喚
起
하

기 

爲
하
여 

親
切
을 

다 

한 

것
이
다
" 

그 
뿐 

아
니
라 

選
擧
人
名
簿
를 

選
擧
令
과 

같
이 

全
選
擧
人
에
게 

配
付
하
였
다
。

6
丨
文
敎
部
次
官
이 

委
員
長
署
理
도 

아
니
면
서 

副
委
씨
長

으
로
서 

委
員
择
行
勢
를 

하
였
다
고 

非
難
하
나 

委
員
長
이 

闕
席
中
이
므
로 

不
得
己 

副
委 

員
長
이 

委
員
長
의 

闕
席
을 

쒸
하
고 

代
理
한 

것
이
다
」

選
擧
令 

第
十
一
條 

一  

項
에

「
副
委
員
長
은 

委
員
長
을 

補
佐
하
며 

委
員
長 

有
故
時
는 

代
理 

한
다
」

고 

明
白
히 

規
定 

되
어 

있
다
。 

뇌

7
、
選
擧
娄
員
二
十
人 

補
佐
委
員
三
十
人
을 

文
化
界
는 

勿
論 

選
擧
人
조
차 

알
바 

없
었
다
고 

하
나 

이
것
은 

所
謂 

著
明
한 

文
化
人

中
에
서 

選
出 

任
命
하
지 

안
었
다 
는 

뜻
일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이
는 

으
리
려 

文

敎
部
의 

方
針
이

었

다

。

理
由
는 

文
化
人
이 

選
擧
委
員
으
로
서 

投
票
場
所
에 

나
서



서 

監
視 

한
다
는 

것
은 

그 

사
람
音 

宣
傳
하
는 

結
果
를 

招
來
할 

卽 

選
擧
의 

公
正
性
을 

잃
을 

憂
慮
사
있
기 

때
문
에 

文
敎
部
內
:의 

局 

課
長 

獎
學
官 

및 

編
修
官 

外
에 

一
部 

校
長 

其
他 

敎
育
關
係
者
中
에
서 

選
擧
染
員
을 

任
難
하
고 

各
道
의 

文
敎
社
會
局
內
의 

課
長 

獎
學
官
을 

補
助
委 

員

으
로 

任
命 
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8
、 

封
鎖
封
印 

되
지 

않
은 

卽 

開
封
된 

채
로
의 

投
票
凾 

云
云
하
나 

이
것
은 

이
미 

'解
明
한
바
와 

같
이 

人
文
科
學 

自
然
科
學 

蕤
術
의 

三
部 

門
中 

어
느 

하
나 

或

은 

두 

執
門
의 

選
擧
人
이 

全
然
없
는 

投
票
所
에
도 

投
票
凾
을 

全
部 

設
置
하
였
으
므
로 

投
票
가 

全
然 

없
는 

空
凾

이 

十

이
것
은 

該
當 

選
擧
人
이 

全
然 

없
는 

地
万
(
投
票
所
)

에
도 

選
擧
當
日 

旅
行 

出
張 

其
他
의 

事

情

으
로 

他
地
方
의 

選
擧
人
이 

到

來

할
까 

하
여 

|  

個

있
었
다
。 

豫
備
的
으
로 

設
置
하
였
던 

것
이
다 

(選
擧
區 

全
國 

一
圓
샬 

參
貽
)

9
、 

當
選
票
數 

計
算
에 

對
하
여
서
는 

選
擧
令 

第
二
十
八
條
와 

第
二
十
九
條
를 

混
同
하
고 

있
는 

모
양
이
데 

第
二
十
八
條
는 

「
그
所
屬
名
類
의 

定 

員
은 

그
類
에 

屬
하
는 

树
選
擧
人
에 

對
한 

投
票
數
에 

比
例
하
여
」
라
고 

規
定 

되
어 

있
으
므
로 

投
票
數
를 

集
計
할 

것
이
고 

第
二
十
九
條 

第 |  

項 

但
書
는

「
그 
類
의 

投
票
數
를 

그 
類
의 

定
員
數
로 

除

하
여
」
라
고 

明
白
히 

第
二
十
八
條
와 

다
르
게 

規
定
되
어 

있
다
〃 

이
를 

各
類
에 |  

投
票
者
가 

最
高
六
人
까
지 

記
入
할
수
있
으
나 

ᅳ
人
을 

記
入
하
든 

最
高
六
人
까

지

-5
記
入
하
든 

自
然
人 

|

入
으
로 

看
做
하
는 

同
選
擧
令
의 

邦
草
精
神
에
서 

부 

터 

이
미
判
異

한 

것

이

다

.0

30
、 

任
命
會
員
및 

推
興
會
負
은 

文
化
保
護
法 

第
十
八
條
와 

附
則
의 

明
白
한 

規
定
에 

依
하
여 

當
選
會
負 

自
身
들
01
選
擧
또
는 

推
薦
하
였
다
。

31
、 

登
錄
令 

第
十
二
條111

項
은 

登
錄
取
消
에 

關
한 

것
이
지 

藝

術

院 

會

員

에 

關
힌
것
은 

아
니
다 

會
負
에 

關
한
것
는 

藝
術
院
自
體
가 

決
定
할

12
、 

相
當
한 

地
位
의 

藝
術
家
들
이 

未
登
錄
인 

事
實
을 

無
視
하
고 

文
化
界
에 

全
然
알
려
지
지 

않
는 

者
에
게 

選
擧
權
이 

付
與
되
었
다
고 

하
나
問
題
이
다
。 

政
府
가 

法
令
을 

公
布
하
고 

登
錄
을 

促
求 

勸
吿 

餐
勵
할
때 

非
協
力 

또
는 

拒
否
하
던
사
람
들
을 

登
錄
시
킬
수
는
없
었
다
、
그
리
고 

文
化
界
에 

全
然 

알
려
지
지 

않
은
者 

云
云
하
나 

藝
術
家
의
限
界
늘 

運
動
競
技 

選
手
의 

記
錄
처
럼 

正
確
히 

判
定
할
수
는 

없
으
므
로 

提
出
된 

書
類
에

^

하

여 

索
査

13
、 

藝

術
院
會
員
中

에
는 

過

去

民

族

의 

受
難
期
에 

있
어
서 

民
族
精
神

이
나 

民

族

의 

志
操
를 

뚜
렸
이 

犯

한
者

가
있
다
고 

하
나 

이
는 

本

末

을 

顚 

倒
한 

말
이
다
。

래
냐
하
면 

藝

術
院 

會
負
은 

文
化
人 

自
身

들
이 

選
出

한 

사
람 

들
이
며 

또
한 

擧
皆 

文
總
傘
下 

各
團
體
의 

重
要
幹
部 

乃
至 

逭 

鎭
들
이
니 

이
.

는 

으
히
려 

文
總
自
體
위 

問
題
땅 

것
이
며 

自
家
撞

着

이 

아

년

수 

없
다

。

14
、 
今
般
選
擧
는 

秘
密 

無
記
名 

投
票
가 

어
디 

까
지
나 

嚴
格
히 

그
리
고 

完
全
히 

實
施
위
었
읍
을 

附
言
한
다
。



오
늘
의 
文
學 
藝 
術
의 
位
置

朴

鍾

和

二

)

文
學
는 

文
學
目
體
의 

本
然
와
姿
態
를 

閬
明
하
기
爲
하
여 

人
生
과 

文
學
과
의
關
係
를 

思
索
하
고 

探
求
하
고 

研
究
하
고 

整
理
하
고 

敷
演
하
는 

學
問 

이
요
、
文
學一

！

街
은 

이
學
늘 

基
礎
와 

土
臺
로
하
역 

自
我
를 

育
成 

生
長
시
키
는
同
時
에 

人
生
과 

學
問
을 

經
과 

緯

로
써 

交
錯
構
成
하
면
서 

잃
어
버 

렸
던 

우
리
의 

眞
理
불 

藝
術
위
에 

苒
表
現
하
여 

文
學
藝
術
家 

自

하
의 

獨
特
함 

個
性
으
로
서 

人
類
들 

世
界
를 

歷
史
를 

眞
의
世
界 

美
의
世
界
,
 

脊

,
 

,
 

,
 

나

의
世
界
로 

이
끌
고 

나
아
가
려
는 

文
學
藝
術
의 

모
든
行
動
、
곧 

다
시
말
하
떤 

文
學
藝
術
의 

製
作
過
程
을 

終
了
한 

結
晶
的 

表
現
을 

藝

에
의
價
値
로
써 

判
斷
하
여 

藝
術
的 

或
은 

非
藝
術
的
、
또
는 

藝
術
家
、
非
藝
術
家
로 

區

分
할
수 

있
는
것
이
다
.

。

이
러
므
로
써 

文
學
은 

다
만
學
이
될
뿐
、
行
動
性
을
띠
운 

文
政
은 

될
수
없
고
、
文
學
藝
術
、.
 

또
한 

藝
術
製
作
過
程
以
外
의 

모
든
行
動
은 

文
學
藝
術
외 

行 

動

으
로
서 

許
與
할
수
없
는
것
이
다
。

이
것
은 

唯
獨 

文
學
과 

文

藝

에
서

만 

그
런
것
이 

아
니
라 

美
學
과 

美
術
、 

音
樂
學
과 

一昔
樂 

모
드
,

藝
術
分
野
에 

있
어
서
도 

다
같
는 

共
通
性
울
면 

問
題
다
。

여
기 

가
령 

繪
寓
家
가
한
사
람
있
다
고
하
자 

自
己
의 

天
職
인 

繪
霱
를 

硏
究
、
製
作
하
는 

過
程
의 

行
動
을 

떠
나
서 

街
頭
에
서 

或

은 

會
堂
에
서 

자
기
의
政
見
을 

發
表

하
거
나 

政
策
을 

論
述
할
境
遇
에 

이
것
을 

바
로 

곧 

藝
锕
의
製
作
過
程
하
는 

作
品
行
動
이
라
고 

볼
수
는 

없
는
것
이
다
。





우
리
겨
데
의 

全
體
의 

大
願
인 

國
土
統
一
의 

大
事
業
과 

民

主

0
由
世
界
로
의 

完
成
은 

이
직
도 

우
리
國
民 

單
獨
의 

힘
만
으
로
는 

達
면
할〒

없
는 

段
階
에
까
지 

이
르
고 

말
았
다
。 

모
든
것
이 

國
際
情
勞 

全

般

의 

動
向
과
함
게 

漸
進

的
으
로 

邪
必
歸
正
의
길
을 

取
하
게
되
고
있
다
。

우
리 

겨
레
가 

일
찌
기 

當
했
던 

六
、
二
五

와 

一
、
四
後

退

의 

慘

酷

한

代

價

가 

이
렇
게 

헐
값
신 

微
溫
的

인 

結

果

로 

들
아
가
고 

말
았
다
는
것
은 

우 

리
겨
레
가 

다 

함
께 

땅
을 

쳐
서 

痛

嘆

해
도 

시
원
치 

않

은

노

릇

이

다

。

學

者

와 

藝

術

家

라
하
여 

이

鬱

憤

과 

뼈
져
린 

恨

이 

없
으
랴
마
는 

단
지 

괄 

뚝
을 

걷

어

붙

0!
는 

悲
憤

慷

慨

로 

만
은 

解

消

가 

될
일
이 

아

니
다
。

우
리
들
은 

또
다
시 

國
難
이 

온
다
면 

快
하
게 

붓

玄 

던
지
고 

일
어 

나
야
만
한
다
“

그
러
나 

오
늘
날 

이

少

康

의 

狀

熊

에
사
는 

우
리
들
은 

한
시
바
삐 

지
나
간 

空

白

의 

十

年

時

代

를 

되
풀
이 

하
는
것
을 

되
도
록 

免

하
는
데 

努

力

하 

지
아
니
하
면 

아

니

될

것

이

다

。

말
하
자
면 

한
시
바
삐 

文
學
과 

藝
術
의 

本

道

를 

찾
아
서 

지
나
간 

不
幸
했
던 

筚
白
의

「
페
이
지
」
들 

데
꾸
는 

倍
加
의 

힘
을 

쓰
지
아
니
하
면 

아 

니
될 

段
階 
케 

이
르
렀
다
。

이 

努
力
이
야
말
로 

結
局
에
가
서
는 

大
韓
民
國
의 

文
化
의 

價
値
를 

높
여
서 

自
由
陣
營
의 

모
든
人
羯
에
게 

커
다
란
도
움
을 

주
게
하
는
일
이
요
‘
 

共
產 

主
義
의 

機
校
的
으
로 

强
摩

的

으
로 

命
令
的
으
로 

음
직
이
는 

모
든 

文

化

政

策

에 

對
決
해
서 

自
由
大
韓
의 

學
問
과 

藝
術
이 

이
렇
게 

빛
나
고 

있
다 

는
것
을 

世

界

에 

立
證
시
킬
수
있
는 

絕
好
의 

機
會
인
것
이
다
。 

,

우
리
는 

學

識

의 

硏

究

보
다
도 

말
로
만 

떠
들
고 

한
몫
물 

보
는 

學

者

가 

되
어
서
는 

아

니

된
아 

作

品

을 

製

作

바
는 

創

作

의 

熱

意

보
다
도 

事
業

을 

推

進

하
더
는 

藝

術

家

가 

뒤
어
서
는 

아

니

된

다

。

事

業

이 

決
코 

나
쁘
다
는
것
은 

아
니
다 

그
것
는 

事

業

家

의 

任

務

요 

藝

術

家

의 

任

務

는 

아
니
다 

事

務

와 

事

業

으

로

써

『
마

이

나

쓰

」
된 

十

年

藝

俯

의
空
白
音 

메
굴
수
는 

없

는

것

이

다

。

(
四
)

周

圍

의 

모
든
頊

境

이 

아
직
도 

安

定

건 

生

活

을 

할

수

없

는

것

이 

오
늘
날 

우
리
의 

現

象

이
다
。

이
것
은 

社
會
全
般
의 

現
狀
인
것
이
다
。
우
리
에
게 

모
든
條
件
이 

惡
條
件
이
다 

江
山
은 

焦

土

이 

復
興
은 

遼
遠
하
고
、
經
濟
는 

自
立
되
지 

못
했
고
、 

이
럼
으
로
써 

사
람
의 

마
음
은 

浮
動
하
고 

荒
廢
하
고 

가
아
하
고 

괴
로
우
니 

和
氣
는 

하
나
도
없
고
、
남
은
것
은 

殺
伐
하
고 

刻
薄
하
고 

殘
酷
한 

風
潮 

밖
에 

남
지
않
았
다
。



여
기
다
가 

富
裕
한 

남
의
나
라
의 

奢
侈
하
고 

華
麗
한 

風
俗
는 

우
리
에
게 

다
닥
처
서
는 

虛
華
가
되
고 

虛
愁

이
되
고 

虛
火
가
된
다
。

虛
華 

虛
愁 

虛
火
는 

사
람
과 

社
會
와 

阈
家
를 

망
치
고
야 

마
는
것
이
다 

學

.,苕

나

 

藝
術
家
나 

詩
人
이 

여
기 

휩
씀
려
서
는 

아
니
될
것
이
다
。
우
리

는 

우
리
의 

學
과 

藝
術
로
써 

自
身
을 

쑈
鍊
하
여 

脫
皮
해
가
면
서 

모
든
民
衆
을 

이
끌
어 

나
아
갈 

커
다
란 

天
職
에 

自
負
힘
이 

많
아
야 

할
것
이
다
。

、

韓
國 
文
學
의 

遢

去
와 
將
來놓

 

乾

 

몹

싶

 

졌

 

目

!

韓
國
文
學
의 

近
代
的 

建

設

위 

始
初
는 

崔
兩
善
0！

수
宰
한 

少
年 

의 

發
刊
부
터
다
.

。

「
少
年
」
誌
의 

創
刊
은 

際
熙
二
年 

(
西
紀
一 

九
〇

八
) 

으
로 

볼
때 

距
今 

四

十
八
年
前
이
다
。 

勿
論 

이
보
다 

먼
저 

新
文
學
의 

胎
勤
은 

이
미 

李
海
朝 

李

人

植

‘
等
의 

新

小
說 

時
代
에
까
지 

溯
及 

되
겠
지
만 

그
것
이 

한
개 

意
識
的
인 

運
動
으
로 

具
現
된 

것
은 

亦
是 

崔
雨
善
이 

發
刊
,

한
「
少
年
」

「
靑
春
」
等

으
로 

보
는 

것
이 

妥
當
할 

것
이
다
。
崔
南
善
은 

이

「
少
年
」

一
胄
출
」
렇
를 

通
하
여 

#
國
心
을 

鼓
吹
하
고 

民

族

意
識
을 

强

調

하
는 

많
은 

文
章
을 

發
表
하
였
다
- 

지
금 

말
;

도 

하

면

「
넷
세
이
」
에 

屬
할 

性
質
의 

文
章
들
인
데
、
過
去
의 

漢
文
體 

또
는 

古
體
式 

文
章
에
서 

脫
態
하
여 

近
代
體 

國
語

式 

文
犟
에 

接
近 

되
어 

있
었
다
。

같
은 

民
族
主
義
者

로
서 

어
느
듯 

崔
南
善
을 

도
와 

나
타
난 

사
람
이 

李
光
洙
다
。
愛
國
心
의 

鼓
吹
와 

民
族
意
識

의 

强

調

에 

있
어 

두
사
람
의 

理

念
은 

共
通
되
어 

있
었
으
나 

文
學
的
인 

性
格
과 

方
向
에 

있
어
서
는 

같
지 

않
았
다
。

그
것
은 

뒤
에 

그
들
이 

成
就
한
바 

한
사
람
(

崔
南
善
)

이 

學
者 

史

學

'
로 

나
가
고
、
한
斗

람
(

李
光
洙
)

이 

作

家
(
小
說

)
로 

나
가
게 

된 

것
으
로 

미
투
어 

짐
작
할 

수 

있
을 

것
이
다
。

그
뒤 

李

光

洙

는
: 

無

情

」

「
開

拓

者

」

「
再

生

」

「
흙
」

「
有

情

」

「
愛

慾

의

彼
岸
」

「
그
의
自

叙

傳

」

「
사

랑

」
等

의 

現

代

小

說

과

「
麻

衣

太
子
」

「
李

舜

臣

」一  

『
端

宗

哀

史

」

『
世

祖

大

王

」

【
異

次

頓

의

死

」

「
元
蹺
大
師
一 

等 

韓

國

史

料

에 

땅
현
한 

歷

史

小

說

을 

썼
다
ᅳ 

그
의 

流

暢

優

麗

한 

文

章

과

、

文

學

的

「
볼 

통

」

과

、

透

徹

한 

理

想

主

義

는 

그
의
文

學

(
小

說

)
의 

共
通
的 

缺

點

인 

構
成
上

의 

破

綻

과
、

主

題

의 

滴
:俗

性

과

、
性

格

(
人

物

) 

創

造

의 

抽

象

性

〔
觀
念 

0

에
도 

不

拘

바
고
、

그
로 

하

여

금 

다
만 

新

文

學

의 

閧

拓

쓩
에 

머
물
게 

하
지 

않
고 

鲸

國
【流
의

 

作
冢
的 

地
位
를 

確

保

하
게 

한 

것

이
다
。 

「
少

年

」

보
다 

十
年 

뒤
(

「
靑

春

」

보
다
는 

五

年

뒤
)

인 

一  

九 

一
 

九

年

에 

金
東
仁 

失

耀

翰 

田
榮
澤
等
을 

同
人

으

로

한

『
創
造
」
誌
가 

發

刊

되
었
다
。



「
創
造
」
誌
가 

「
少
年
」

『
靑

春
」
等
과 

다
른
點
은 

그 

純
文
學
的 

性
格
에 

있
었
다
。

「
少
年
」
과

「
靑
春
」
도
丨 

一  

種
의 

방
.

學

.誌

로

 

보
쓰
수
는 

있
었
으 

나 

時
代
가 

時
代
이
니
만
치
、
啓
蒙
主
義
乃
至 

民
族
主
籮 

運
動
의 

機
關
誌
같
은 

性
格
을 

띄
고 

이
었
음
에 

對
하

여

「
創
造
」
誌

는 

좀
더 

近
代
自
然
主 

義

이
學
에 

接

近

된 

純
文
學
的 

件
格
玄 

티
었
던 

것
이
다
。
作
品
의 

水
準
問
題
는 

別
侗
로 

하
더
라
도
、
이
點

에 

있
어
、

「
해
혔
」
誌
의 

文
學
史
的 

意 

義

는 

貴
重
한 

것
이
라
하
겠
다
。

金
束一

一

은 

그

뒤

「
감
자
」

【
笞
刑
」

「
발
가
락
이
닮
았
다
」

「
金
硏
實
傳
」
等 

自
然
主
義
系
의 

短

篇

-(
說
과

「
狂
書
師
」

「
狂
炎
쏘
나
타
』
等 

耽
美
主
義
系
의 

短
篇
小
說
과 

그 

밖

에

「
雲
峴
宮
의
봄
」

「
首
陽
大
君
」
等
의 

歷
史
小
說
을 

썼
다
。

그
의 

簡
潔
하
고 

直
線
的
인 

文
章
은 

短
篇
小
說
에 

適
應
되
어
서 

上 

記
하
바
와 

같
은 

瀟
洒
한 

作
品
(

졌
篛
)
들
을 

產
出
할
수 

있
었
으
나 

특
篇

에
서
는 

所
期
한 

目
的
이 

達
成
되
지
못
한
편
이
다
。

『
創
造
」
가 

發
刊 

되
던 

다
음
해
인 

一
 

九
二
〇
年
엔 

余
億 

吳
相
浮 

卞
榮
魯 

南
宮
璧 

昔
錫
禹 

廉
尙
熒 

等
을 

同
人
으
로
한
「
廢
墟
」
誌
가 

發
刊 

되
었
다
。

「
廢
墟
」
派
의 

文
學
的 

性
格
은

「
創
造
」
派
보
다
도 

또 

다
시 

한

걸

움

더

「
純
文
學
」
으
로 

나
아
간 

것
이
다
。
世

俗

「
廢
墟
派
】
 

라 

하
면 

그 

題
目
대
로 

「
廢
墟
派
一 

곧

「
頹
廢
派
-

라
는 

解
釋
을 

나
리
는
것
이 

보
통
이
지
마
는 

그
들
의
.

「
廢
墟
』
的 

意
識
을 

西
歐
人
의 

#
紀

末

的

「
데
카
당
스
」
와 

浞
沌
하
는 

것
은 

잘
못
이
다
。

「廢
墟
派 

의 

;廢
墟
」
的 

意
識
은 

頹
廢
主
義
보
다
도 

浪
漫
主
義
的
인 

것
이 

本
質
이
다
。
泊
漫
主
義
의

「
感
傷
」
的

「
胂
溺
』
 

的 

要
素
를 

그
들 

(
「
廢
壚
澉
-
自
身
이
야 

그
뒤
의 

批
評
家
들
이 

頹
廢
主
義
로 

錯
覺
했
던 

것
이
다
。
이
것
은 

頹
廢
主
義
로 

自
處
했
던 

黃
錫
禹
가

自 

己
들
의 

頹
廢
:主
義
저 

本
質
을 

說
明
한 

文
章 

가
운
데
서
「
知
的 

搐
捩
期 

前
後
에 

在
한 

靑
年
의
心
!5  
는 

一
 

種
의 

無
政
府
的 

世
紀
末
的 

頹
敗
狀
態 

틀 

呈
한
다
0 

그
特
質
로
서
는 

物
에 

누
기
기
쉽
고 

또
한 

까
닭
없
이 

서
글
프
며 

따
라
서 

눈
물
에 

弱
해
진
다
。 

그
리
고 

何
等 

垠
底
없
는 

自
慢
心
이 

높
아
서 

합
부
로 

權
威
者
에
게 

反
抗
하
고 

싶
게
된
다
」
한
것
을 

보
면 

더
욱 

瞭
然
해
진
다
。

「
靑
年
」
時
期
인
.

「物
에 

느
끼
기
쉽
고
」

「
까
닭
없
이 

서
글

프
고
】
 

「
눈
물
에 

弱
하
고
」 

「
何
等 

稂
底
없
는 

自
馒
心
이 

높
으
고
」
-
-
이
것
은 

世
紀〒

、
的 

頹
殷
主
義
가 

아
닌 

浪
漫
主
義
的 

氣
質
을 

說

明
하
는
데

지
나
지 

않
는
다
。

그
렇
다
고
해
서 

이
것
을 

十
九
世
紀 

前
半
期
의 

西
歐
八
의 

그
것 

(
浪
漫
主
義
)

과 

混
沌
해
서
도 

안
된
다
。
浪
漫
主
義 

固
有
의

~1
感
傷 

」
的

「
胂
溺
」
的 

要
素
와 

이
들
(

廢
壚
派 

의 

感
傷
的 

耿
溺
的 

悲
嘆
的 

痛
哭
的 

要
素
와
의 

사
이
에
는
. 

民
族
的 

時
代
的 

社
會
的 

條
件
의 

歷
然
한 

差
異

가 

있

다

。
다
만 

그 

文
學
的 

本
質
에 

있
어 

어
느
것
이
냐 

하

면

「
世

紀
末
的 

頹
廢

书

義

」

보
다 

浪
漫
主
義

에 

가
깝
다
는 

程
度
다
。

特
히 

吳
相
淳
커

『
虛
無
主
義
」
奮 

丙
歐
的
인

「
니
힐
리
즘
」
과 

混
沌
한
다
면 

이
것
은 

根
本
的
인 

錯
誤
다〇

그
리
고 

以
上
과 

같
은 

詩

八 

中
心
의 

그
殷
墟
」
同
人
가
운
데
서 

寫
賞
士
義 

小
說
家 

廉

151
烫
의 

存
在
는 

特
異
한 

것
이
다
。
廉
尙
樊
의 

文
章
은 

簡



明

直

截

한 

金

束

仁

의 

文

章

에

比

하
여 

晦

游

緻

密

에
있
어 

對

躕

的

이

요
、

그
의 

寫

實

主

義

的 

作

風

은 

李

光

洙

의 

理

想

主

義

(
浪

漫

主
義
)
的 

作

風

에 

比 

하
여 

쓰
한 

對

臨

的

이

다

。

이
러
한 

그
의 

文
章
과 

作
風
은 

이

미

「
靑

개
고
리
標

本

室

」

「
밥
과
嫉

妬

」

「
불

동

』
:等 

短

篇

과

「
三
代
」

「
二

心

」

「
牡

丹

꽃 

필

때

」

「
萬

歲

前

」
等 

長

篇

을 

通
하
여 

잘 

나
타
나 

있
으
나 

作
品 

自

體

의 

成

功

으
로
는 

解

放

後

의

「
두
破

產

」

「
臨

終

」
二 

代
의 

遺

業

」
「
夫

婦

」 

等

의 

短

篛

과 

長

篇

「
驟
雨

」

等

에 

미
치
지 

못
한
다 

할

것

이

다

0

「
廢

墟

」
에
서 

두
해 

뒤

에

「
臼

潮

」
가 

發

刊 

되

었

다

。
朴
鍾
和 

玄
鎭
健 

羅
彬 

洪
思

容 

李
相
和 

安
碩
柱 

李

章

熙

等

을 

同

人

으
로
한 

世

稱

「
白 

潮

派

」
의 

性

格

은 

浪
漫
千:

義

로 

特

潋

을 

삼
는 

것
이 

普

通

이
나 

浪
漫
主
義
的 

性

格

에 

있

어

서

는

「
廢

墟

派

」
의

「
感

傷

」

「
取

溺

」
에 

此

하
여 

으 

히
려 

멀
다
。

「
廢

墟

派

」

의

「
感
傷
的 

耽

溺

」
에 

比
하

여

「
白

潮

派

」

는 

現

著

히 

現

實

的

이
었
다
。

自

由

主

義

란 

말
은 

文

藝

思

潮

上

의 

標

語

는 

아
니 

지
마
는 

그
들
에
게 

굳
이 

標

語

를 

붙
인
다
면 

그
들
이
야
말
로 

民

族

主

義

를 

具
體
的 

內

容

으
로
한 

自

由

主

義

였
다
。

여
기
에 

그
들
의 

現

實

性

이 

있 

었

으

며

、

그
러
므
로
씨 

나
중 

傾

向

派

文

學

의 

主

唱

者

이
던 

朴
英
熙 

金

基

鎭

等

과
도 

어
느 

程
度 

步

調

를 

같

이

할

今 

있
이
던 

것

이

다

0

朴
鍾
和
는 

처
음 

詩
，
으로

 

出
發
하
였
으
나 

나
중
은 

歷
史
小
說
에
에 

置
重

하

여
「
錦

杉
의
의
」
」
待
春
賦
」

「
多
情
怫
心
」
「
黎
明
」
「
民
族
」

【
洪
景
來
」 

等 

民
族
主
義
的 

情
熱
로 

I

貫
된
作
品
들
을 

產
出
하
였
다
。

「
白

潮

」

보
다 

다
시 

두
해 

뒤

에

는

「
朝

鮮
文
增
一
」
〔
李

光

洙
 

方

仁

根
、이 

發

刊 

되
었

다

。

이
때
는 

이
미 

同

人
誌
的 

性

格

에
서 

準

艾

壇

誌

로 

發
展 

하
여
ᄆ 

李

光

洙 

金

億
 

朱

耀

翰 

廉
尙
燮 

金
東
仁 

玄
鎭
健 

朴
鍾
和 

李
殷
相 

崔

曙

海 

蔡
萬
植 

梁
柱
東 

金

東

煥 

金

東

.
等 

多

數

文

入

들
이 

關

聯

되 

고 

있

었

다

。

이
리
하
여 

이

「
朝

鮮

文

壇

」
의 

民

族

主

義

系

의 

文

人

들

은

「
開

闢

」

에 

依

據

한

【
傾
向
派
系
.」
文

人

들
과 

隱

然

히 

澍

立

되
고 

있
었
다
。

一  

九

二

五

年

에
서 

二
八
年
까
지 

約 

三
四

年

間

을 

傾

向

派

文

學

(
맑
쓰
4̂*:
義

3
의 

全

盛

期

라
할
수 

있
다
。

이 

期

間

에 

登

場

하
고 

活

躍

하
던 

大

部

分

의 

作

家

는 

越

北

해 

있

다

。

傾

向

派

文

學

이 

수
그
러
진 

二
九
年

頃

에
서 

一
一
二
年 

사
이
에 

登

場

한 

사
람
으
로 

作

故

한 

金
尙
鎔 

金
尤

植 

朴

嵇

喆

및 

毛
允
淑 

等

사
以

上

詩

入
、
과 

亦
是 

作

故

한 

李
孝
石 

姜

敬

찾
、

및 

金

末

蜂 

李

無

影

等

이 

있
었
다
。

一  

九

0
九
年 

(
檀

紀3
1

1

四

二

年

)
에
서 

一  

九
三
〇

,年

擠

紀

四

二六
一

一

一
年

)
까
지 

約 

二
十

年

間

에 

걸
침 

韓

阈

의 

新

文

學

은 

以

上

에 

略

述

한
바
자 

같 

이 

한
마
디
도 

表

現

하

면

「
同
人
誌

文

學

」
時

代

다〇

 

同

人

誌

가 

곧 

文

壇

이

요

、
同

人

이
면 

곧 

文

壇

人

이
었

다

。

以

上

과 

길

은

「
同

人

誌

」
時

代

에
서 

正
常
的
인 

文
堉

:
이 

形
成

된 

것
은 

一  

九

三

二

年

에
서 

同

三

十

六

年

까
지 

約

고
六

年

間

이
다
。

이 

期

間

에 

登
場



한 

文
人
으
로
는 

柳
致
環 

金
達
鎭 

金
犹
燹 

盧
天
命 

徐
廷
柱 

黃
順
元 

金
光
均 

ᅳ辛
夕
汀 

余
顯
承 

張
萬
榮 

許
允
职
等
의 

詩
人
과 

桂
鎔
默 

金
裕
貞 

李
箱 

朴
榮
濬 

崔
貞
熙 

金
來
成 

鄭
飛
石 

金
光
洲 

朱
耀
焚 

崔
仁
旭 

張
德
祚 

金
廷
漢 

李
鳳
九 

安
壽
吉
等
의 

小
說
家
가 

있
었
다
。

이 

二11

二
」
年
에
서 

그
二
六
」
年
까
지
를 

나
는 

文
增

形
成
期
란 

말
을 

했
거
니
와 

이 

時
代
의 

文
學
史
的 

意

義

는 

實
로 

重
要
한 

것
이
다
。

이
때
까
지
는 

大
槪 

어
느 

同

人

誌

나 

또
는 

準

同

人

誌

(
「
開

闢

」

【
朝

鮮

文

壇

」
에 

依
據

한 

文

學

그
를
이 

文

壇

을 

代

行

하
여 

왔
기 

때
문
에 

어
느 

程
度 

그 

그
릎
사
卽 

文

壇

)
의 

性

格

이
나 

傾

向

에 

特

徵

的

인 

것
을 

發

見

하
고 

命

名

할
수 

있
었
으
나 

二一

一二
—

三
六

」
年

代

에 

와
서
는 

各

新

聞 

(
朝
鮮
日
報 

東

亞

日

報 

中

央

日

報

等

이 

爲

主

)
의 

懸

賞

制

에 

依

하
여 

選

出

되
었
으
므
로 

그 

對

象

은 

全
國

的

인 

同
好
者 

乃
至 

志
向

志

가 

아
닐
수 

없
었
으
며 

그 

標

準

은 

面

識

이
나 

流

派

보
다 

文

學

的
인 

力
量 

그 

自

體

가 

되
지 

않
을
숙 

없
었
던 

것
이
다
。
筆

者

는 

일

찌

기 

이 

時

代

의 

文 

學
的 

性

格

을 

純

粹

文

學

이
라 

規

定

하

고

、

그 
精
神
的 

基

調

를

「
휴

맨

0|
즘

」
이
라 

하

였

거

니

와

、
이

「
純

粹

文

學

」

과

「
휴

맨

이

즘

」
이
란 

用

語

의 

積 

疡
的 

意

味

와 

文
學
史
的 

意

義

에 

對

해
서
는 

따
로 

論

及

할 

機
會

들 

가
자
기
로 

하
고 

여
기
서
는 

省

略

하

겠

다

。

一  

九11:

九
年
에
서 

四 

一
 

年
까
지 

約 

三
年
間
은，
『
文
章
」

「
人
文
評
論
」
時
代
다
。
이 

兩
誌
의 

性
格
은

「
文
章
」
을 

前
日
의

「
朝
鮮
文
壇
」
에 

比
한
다
면 

「
人
귱
評
論
」
은

「
開
闢
」
에 

比
할
수 

있
을 

것
이
다
.

。

「
文
章
」
은 

民
族
主
義
的
인 

純
粹
文
學
誌
에 

가
까
웠
고
、
.
「
人
文
評
謫
」
은 

社
會
主
義
的
인 

行 

動
文
學
誌
에 

가
까
웠
던 

것
이
다
。

그
리
고 

이 

時
代
에 

나
은 

新
人
은 

朴
斗
鎭 

朴
木
月 

趙
芝
薰 

金
鍾
漢
(
作
故
) 

李
漢
稷 

朴
南
秀 

李
銕
雨 

金
相
沃 

金
洙
敦
(
以
上 

詩
人
) 

等
과 

郭
戾
信 

崔
泰
應 

林
玉
仁 

〔
以
上 

小
說
)
等 

大
槪
가

「
文
章
」
推
薦
制
로 

나
은 

사
哲
들
이
요
‘ 

「
人
文
評
論
」
誌
를 

通
하
여 

나
온 

數
三
人
은 

지
금 

以
北
에 

있
고
、

그 

밖
에 

金
松
은 

戯
曲
으
로 

金
容
浩
는 

詩

集

「
饗
宴
」
으
로 

이
때
를 

前
後
하
여 

各
各 

나
왔
다
。

그
다
음 

四

I

年
(
四
二
七
四
)

에
서 

四
五
(
四
二
七
八
)
年
까
지 

五
年
間
은 

文
壇 

暗
黑
期
고 

보

니

「
八
^

I

五
」
까
지
의 

韓
國
新
文
學
의 

略
譜
는 

大
槪 

以
느
에
서 

끝
난
다
。
(
批
評
文
學
은 

省
略
)

그

러

면

「
八
、一  

五
」
以
後
의 

韓
國
文
學
의 

現
況
은 

어
떠
하

며
，

앞
으
로
는 

어
떻
게 

될
것
이
며
、

또 

어
떻
게 

되

어

야

할 

것
인
가
。
이
것
은 

重
要
한 

問
題
다
。
이 

重
要
한
問
題
를 

몇
장
남
지 

않
은 

紙
面
으
로 

說
明
하
기
는 

到

底

히 

不
可
能
한 

노
릇
이
다
。

여
기 

그 

至
極
히 

結
論
的
인 

數
言
으
로
써 

許
與
된 

紙
面
을 

패
우
려 

한
다
。

『
八
、

一  

五
」
以
後
의 

韓
國
文
學
은 

吾
人
의 

|  

般
的
인 

期
待

와
는 

反
對
로 

자
못 

低
下
된 

것
이 

事
實

이
다
。

그
것
은 

첫
째 

解
放 

以
前
의 

約
五



年
間
에 

걸
친 

暗

黑

期

에
도 

原
因
이 

있

겠

지

만

、

그
보
다
도 

더 

直
接

的

인 

理

由

는
、

瓶
.放
後

의 

左
右
分
裂 

南
北
斷
絕

「
六
、

二

五

」
動

亂
等

에 

있
읍 

이 

分

明

하
다
。

「
八
、

I

五

」
以
後
에 

登

場

한 

사
람
으
로 

現
在 

活

動

하
고 

있
는 

사
람
만 

小

說

에 

約

十

五

名 

詩

에 

約

二
十
名 

合

해
서 

約 

三 

十

名

以

上

의 

새
로
운 

일
군
들
이 

登

場

되
어 

있

으

니

、

『
八
,
 

一

五

」
以

前

의 

作

家

에
다 

이 

三

十

數

名

을 

合

하
면 

韓

國

에
도 

거
의 

七
八

十

名

의 

現

役 

作

家

(
詩
人 

小

說

家

)
가 

일
하
고 

있
는 

셈
이 

된

다

。

그
러
나 

그 

一
般
的 

水
準
운 

아
직
도 

적 

얕
은 

것

이

어

서

、

解
放
以
後 

昨
铝

度
까
지

.
그 

어
떤 

基

本

的

''
水
準
을 

넘
어
선 

作

品

이 

每
年 

平

均 

두

세

篇

을 

넘
지 

못
하
고 

있
다
。

今

年

들

어

【
現

代

文

學

」

「
文

學

藝
術

」

等 

純

文

學

誌

의 

發

刊

을 

契

機

도 

하
여 

量

에 

있
어
서
나 

質

에 

있
어
서
나 

解
放
以
來 

처
음
보
는 

盛

況

을 

이
투
고 

있
다
。

여
기
엔 

勿
論 

還
都
以
後 

비
로
소 

어
느
정
도 

生

活

이 

整
理 

되
었
다
는 

理
由

도 

있
을 

것

이

며

、

또 

그
동
안

:
:

動

亂

中

) 

쌓
아
졌
던 

많
은 

素

材

가 

비
로
소 

作
品
化 

되
기 

시
작
했
다
는 

點

도 

있
겠
지
만 

무
엇
보
다
도 

直

接

的

인 

理

由

는 

上
記

한 

두
개
의 

純

文

藝

誌

가 

發

打

되
고 

있
다
는 

事

實

이 

아
닐
수 

없
을 

것
이
다0

筆

者

는 

일
찌
기 

다
른 

機

會

에
서 

一  

九

三

二

年

을 

起

點

으
로
하
여 

約 

半
世
紀 

동
안
에
는 

韓

國

文

學

도 

世
界
文
學
的 

水

準

에 

到

達

할
수 

있

으 

리
라
고 

말
한 

적

이
 

있

지

만

、
이
 

機

會

에 

나
는 

다
시 

이
말
을 

確

認

하
려
하
는 

바
이

다

。

이
미 

二

十

年

은 

지

났

으

니

까

、

今

年

5

五
年
)
을 

基
準 

으
로 

하
여 
約 

三
十
年 

동
안
에 

우
리
의 

目

標

는 

達

成

되
리
라
는 

것

이

다

。

여
기
서 

다
시 

附
言
하
고
저 

하
는 

것
은
、
筆
者
가 

위

에

서

「
世
界
文
學
的 

水
準
」
이
란 

말
을 

이
미 

댔
거
니
와，

이
것
은 

決

코 

으
늘
날 

西
歐
에 

서 

流
行
되
고 

있

는

「
메
카
니
즘
」
.

이
나 

實
存
主
義
의 

模
倣
을 

意
味
하
는 

것
이 

아
니
라
는 

것
이
다
。
우

리

는

「
메
外
니
즘
」
이
나 

實
存
主
義
도

「
現
代 

的 

意
識

」
또

는

「
現
代
的 

感
覺
」
을 

體
驗
한
다
는 

意
味
에
서 

理
解
할
수
도 

있
고 

攝
取
할
수
도 

있
으
나 

그
것
이 

恰

似 

새
로
운 

前
進
이
라 

생
각 

하
고 

盲
從
하
거
나 

模
倣
해
서
는 

아
니 

된
다
는 

것
이
다
。
웨
그
러
냐 

하
면 

現
代
(
二
十
世
紀
)

는 

特
殊
한 

季
節
이
기 

때
운
이
다
。

二
十
世
紀
이 

新
理 

想
主
義
、
新
浪
漫
主
義，

新
古
典
主
義
、
表
現
主
義
、
卽
物
主
義
、
行
動
主
義
、
官
能
主
義
、
感
覺
主
義
, 

主
知
生
義
、
起
現
實
主
義
.
 

實
存
主
義 

하
는 

따
위 

標
語 

를 

十
七
八
世
紀
의 

古
典
主
義
나
、
十
九
世
紀
前
半
期
의 

浪
漫
主
義
나 

十
九
世
紀
後
半
期
의 

寫
實
主
義
의 

展
開
와 

같

이 

錯
覺
해
서
는 

안 

된
다
。
現
代 

는 

混

沌

의 

世
紀
다
。
새

로

、
일
어
나
는 

모

든

「
流
派
」

「
傾
向
」

「
主
義
」
等
等
을 

一
 

一
히 

盲
從
하
고 

模
倣
하
다
가
는 

流

行
歌

手
가 

되
고 

售 

것
이 

다 

더
千
나 

韓
國
文
學
과 

같
이 

그 

近
代
的 

建
設
이 

뒤
떨
어
진 

風
土
에
서
는 

말
할 

나
위
도 

없
다
。



우
리
는 

언
제
나 

現

代

그 

(
當

代

란 

뜻
에
서

)
에 

살
고 

있

다

。

그
러
나 

우
리
의 

目

的

은 

언
제
나 

永

遠

안 

未

來

에 

있
는 

것
이

다

。

우
리
가 

現

\

代
를 

攝

取

한
답
시
고 

그
때
그
때
의 

流

行

과 

傾

向

을 

盲

從

하
고 

模

倣

하
는 

남
어
지 

文

學

的 

基

礎

들 

半

에 

半 

(
百
을 

標

準

으
로 

하
는 

경
우
의 

二
十
五 

도 

제

것

。
一
로
 

가
지
지 

못
할
때 

自

円

들
의 

I  

生

은 

虛

妄

한 

것
이 

되
고 

말

것

이

다

。

저
어
도 

標

準

(
百
)

의 

半

(
五

十

)
을 

突
破

하
기 

前 

에
는 

어
떠
한 

才

弄

과 

제

스
충
어
도 

한
갓 

無

意

味

에 

그
치
고 

만
다
는 

것
을 

再
三 

銘

心

해
야 

할

것

이

다
10

韓
國
美
術
의
過
去
와
將
來

張 

勃

높
은
山
은 

보
는

사
람
의 

位
置
와 

角

度

와 

距

離

에 

따
라
서 

합
고 

새
로
운
面
이 

나
타
나
뭇
이 

歷
史
도 

보
는
눈
과 

時

代

에 

따
라
서 

그
面
貌
가 

變
하
여
가
고 

前
에 

보
지
못
하
던
것
이 

보
이
기
도 

하
는
것
이
다
。 

그
러
나 

人
間
의 

眼

界

는 

아
무
리
해
도 

그
局

限

性

을 

完

全

히 

떠
날
수
는 

없
을
것 

이
며 

그
視
力
의 

不
完

全

性
을

、
어

찌

할

道
理
가 

없

을

것
이
니 

歷
史
외 

全

過
程
이 

終
結
되
기
前
에
는 

歷
史
의 

全
貌
와 

그
意

味

를 

決

定

的
으
로 

把
握 

하

는

71

쁨
은 

맛
보
지 

못
할 
것
이
다，

이
미 

지
나
간 

過

去

의
歷

史

도 

이
처
럼 

보
는
境

地

에 

따
라
서 

差

異

가 

있
고 

不

完
全

한
것
이
라
면 

하
물
며 

無

限

한 

可

能

性

中

에 

있
는 

未

來

의 

歷

史

에 

對

해

서

는

‘
 

더
구
나 

말

할

것

이

없

다

。

그
러
나 

歷

史

는 

連

續

된
것
이
며 

飛

躍

하
는
것
이 

아
니
라
고
하
며 

無

에
서 

생
기
는

것

은 

더
욱
이 

아
니 

며 

人

間

의 

自

由

意

芯

의 

協

力

을 

얻
어
서 

創

造

되
고 

前

進

하
는

. 

것
이
므
로 

우
리
는 

咫

尺

도 

分
間

못
하
는 

暗
黑
을 

걸
어
가
는
것
도 

아

닐

것
0I
 

다
。

이
처
럼 

人

間

은 

歷

史

에 

鸯

與

하
는 

自

由

的

인 

主

人

公

으
로
서 

不

完

全

하
나
마 

未

來

의
歷

껏
에 

회
해
서
도 

어
느
程
度

의 

意
慾
과 

態

鉍

를 

表 

明
할

수 

있
는
것
이
라
고 

보
겠
다
。

이
러
한 

觀

點

에

서
，
이
번
에 

筆

者

에
게 

주
어
진 

本

論

題

는 

韓

國

美

術

볐
를 

叙

述

하
는 

同

時

에 

未

來

에
對

한 

豫 

言

을 

하
라
는
것
이
아
니
라

(
이
것
은 

不
可
能
事
)

進

展

하
는 

歷

史

中

에
있
는 

한
낫 

美

術

人

으
로
서 

이

에

對
만 

反

省

과 

觀

望

늘 

말
하
라
는 

것
일
것
이 

나 

具

體

的

인 

歷
史
的 

事

實

보
다
는 

우
리
의 

體

溫

囵

內

에
사 

느
질
수
있
는 

韓

國

美

術

에 

對

한 

文

化

思

潮

的

인 

몇
가
지 

考

察

로
서 

마

칠

까

한

다

。



于
先 

戬
國
美
術
이
라
고 

할
때 

이
것
으
로
서 

우
리
는 

무
엇
을 

말
하
는
것
일
까
。

이
것
으
」

韃
國
美
術
이 

地
理
的
으
로
나 

性

格

으
로
나 

넘
어
서
는 

안 

결 

어
떠
한 

限
界
를 

決
定
하
는
것
이
라
고 

생
각
해
서
는 

안
된
것
이
라
고 

믿

는

다

.

勿
論 

韓

國

笋

術

에
는 

韓
國
的
인 

特
色
이 

있
고 

中
國
美
術
에
는 

中
國
的
인 
것
이 

있
는 
것
은 

事
實
이
며 

그
뿐
아
니
라 

우
리
는 

永
久
히 

이
러
한
것
을 

벗
어
날
수
도 

없
는 
것
이
다
？ 

조
금 
前
에
도 

말
한
바
와 

같

0!
藝
術 

는 

創
造
라
고
하
되 

無

에
서 

나
을
수
는 

없
는
것
이
라
고
하
면 

傳
統
과 

血
統

과 

社
會
環
境
의 

制
約
과 

特
異
性
中
에
서 

그
것
의 

眞
價
를 

把
握
하
고 

그
것
을 

如
實
히 

具
現
하
는 

길
이 

藝
術
的
創
造
의 

領
域
이
라
고
도 

하
겠
으
나 

이
와
同
時
에 

藝
術
이
라
는
것
은 

他
囬
에 

있
어
서 

이
허
한
것
을 

無
限 

히 

,

克
服
하
고 

超
越
하
려
는 

努
力
이
라
는
것
도 

忘

却

해
서
는 

안
된
다
는
것
이
다
。

말
하
자
면 

時
空
의 

制
約
中
에 

덧
없
이 

흘
러
가
는 

現
實
을 

靈
感
이 

捕

捉

하
여 

永
遠
한 

世

界

로 

높
이
고 

生
命
을 

賦
與
하
는
것
이 

作
家
의 

일
이
라
고 

할
것
이
산
。 

그
러
나 

藝

術

品

도 

結
局

은 

地
上
에
서 

만
들
어
지
는 

것
이
고 

時

쬬
中
에 

位
置
를 

가
지
게
되
는 

것
이
므
로 

그
制
約
을 

또
다
시 

가
지
게
되
는
것
이
다
。
藝
術
創
造
에 

있
어
서 

이
兩
面
性
이 

있
다
는
것
은 

누 

干
나 

認
定
하
는
바
이
겠
으
나 

여
기
에 

말
하
고
저 

하

는
것
은 

이
制
約
性
은 

人
間
의 

不
完
全
性
에 

屬
하
는
것
이
며 

作
家
는 

藝

術
을 

通
해
서 

이

不
完
全 

性
을 

하
克
하
려
는 

것
이
라
는 

것
이
다
。
이
것
이 

藝
術
의 

偉
大
性
인 

同
時

에 

悲
慘
性
인
것
이
다
。 

이
것
을 

좀
더 

具
體
的
으
로 

달
리 

比
喻
해
본
다
면 

自
己
속
에
서 

생
긴 

子
女
가 

自

己
눈
에 

至
極
히 

귀
업
고 

사
방
스
러
导

뿐
만 

아
니
라 

眞
實
로 

사
랑

있
는 

父
母
라
면 

그
子
女
가 

모
든
사
람
의
눈
에 

그
렇
기
를 

바
랄
것
이
니 

이
렇
게
되
려
면 

一
 

日

一
 

그
父
子
關
係
가 

克
服
되
어
야 

할
것
이
며 

새
로
운 

苦
痛
을 

격
거
야 

하
는
것
과 

버
숫
하
지
않
을
가 

한 

다
。
韓
國
荸
術
이
라
고
할
때 

韓

國

이
라
는
것
은 

母
性
的
인 

名
稱
이
며 

韓
國
美
術
品
이 

世
界
에 

進
出
했
을
때 

되
도
록
이
면 

그
것
의 

母
親
이 

韓
國

이
다 

는
것
을 

몰
라
볼
만
한 

높
이
에 

起
越
해
있
는
것
이 

좋
으
며 

그
偉
大
性
으
로 

말
미
아
마 

사
람
들
이 

대
체 

이
것
이 

누
구
의 

子
息
인
가
를 

힘
디
려 

찾 

은 

後

에
야 

비
로
소 

그
것
이 

韓
國
의
子
息
이
라
는
것
을 

알
게
될
때 

그
母
性
의 

榮
光
은 

더
욱 

偉
大
한
것
이
다
。 

이
러
한 

母
子
間
의 

사
랑
은 

아
무 

리 

無
限
大

로 

擴
大
한
다
태
도 

決

코 

弱
化
하
지 

않
는
다
기 

보
다
는 

더
욱
더
욱 

緊
張
되
고 

强
化
될
것
이
며
、

母
親
있
는
곳
에 

아
들
이 

있
는
것
이
고 

아
들 

가
는
못
에 

母
親
이
따
를
것
이
니 

우
리
는 

참
으
로 

寬
大

하
고 

自
由
릅
고 

開
放
된 

精
神
으
로 

創
造
의
절
을 

걸
음
으
로
서 

偉
大
한 

民
厍
藝
術
文 

化

에 

이
바
지
할
수 

있
을
것
이
라
고 

본
다
。

이

더

한

것
은 

理

想

論

이
라
고 

할

수

있
겠

,|  

녀
머
도 

當

然
한 

本

質

論

이
라
고 

하
겠
으
나 

그
럼
에
서 

不
枸
하
고 

이
처
럼 

强

調

되
어
야 

한
다
는
것
운 

그 

동
안 

우
리
가 

弱

小

民

族

으
로
서 

周

圍

環

境

에 

니
머
도 

시
달
리
고 

蒌

縮

되
어
있
는 

동
안
에 

이

러

한

것 

까
지
도 

비

고

러

지
게 

생

각

하

는

수
가 

있 

는
까
닭
이
다
。

우
리
도 

過
去
에
는 

獨

自

的

으
로 

活

潑

히 

民

族

精

神

을 

發

撣

하
여 

新
羅
나 

一4

麗

時
代
에 

이

투

어

진
것
과 

같
이 

歷

史

에
永

久

히 

빛
날

― 2 1 ―



文

化

를 

創

浩
:

한 

民

族

의

祆

孫

으
로
서 

그
血

統

을 

간
직
하
고
있
는
것
도 

騄

然

한 

事

實

이
나 

우

리

世

代

에 

와
서 

國

權

없
는 

三

十

六

年

이
란 

머
도 

쓰
라
린 

歷

몃
였,

다
는
것
은 

더

말

할

餘

地

도 

없
거
니
와 

二
동
안
의 

世

界

情

勢

의 

變

動

과 

世

界

文

化

의 

展

開

는 

눈
부
실
만
큼 

急

激

한
것
이
어
서 

現
在 

의 

世

界

文

化

를 

素
朴
한 

精

神

으
로
는 

對

面

할
수
없
는
데 

많
은 

錯

綜

과 

混

沌

이 

考

起

되
는
것
이
다
。

우
리
가 

西

歐

文

化

와 

接

觸

하
게
된
것
은 

日
本 

을 

通

해
서
이
며 

日
本
이 

本

格

的

으
로 

歐

羅

巴

의 

文
明

를 

輸

入

하
기 

始

作

한
것
은 

明

治

維

新

以

後

이

며 

그
當
時 

日
本

이 

輸

入

한 

西

歐

의 

文
明 

이
방 

어
떤
것
이
었
나
하
면 

十

九

世

紀

末

의 

科

學

萬

能

主

義

와 

唯
物
論 

進

化

論

의 

全

盛

期

였

으

‘
며

 

歐

羅

巴

文

明

自

體

로 

본
다
면 

투
에
쌍
스
와 

宗
敎
改 

革

으
로
부
터 

始
作
된 

近

代

世

界

가 

傳

統

的

인 

某

督

敎

的

인 

精

神

秩

序

를 

거
이 
抹

殺

하
다
시
피
하
고 

그
矛

盾

을 

最

後

의
段
階
에
까
지 

이
끌
어
가
고 

있 

을

때

였

다

-

그

렇

기

때

문

에 

日

本

人

들
은 

恒

常

말

하

기

를

「
西
洋
의 

物

質

文

明

을 

大

和

魂

으
로 

살
려
서 

使

用

하

는

것

」

이 

指

導

原

理

라
고
하
며 

가
장

賢

포明
한
체 

했

던

것

이

다

。

그
러
나 

그
들
은 

大

和

魂

이 

悲

慘

하
게
도 

敗

北

하
는
것
을 

體

驗

한
것
이
다
。

아
무
튼 

우
리
가 

日
本
의 

影

響

을 

받
게
되
였
을
때 

는 

日

本

自

體

의
文

化

도 

動

搖

되
기 

始

作

한
때
였
으
며 

거
기

에

다 

우
리
自

身

의
動

搖

도 

合

流

되
어
서 

二
重 

三

重

으
로 

奇

妙

한 

性
格
골 

갖

인
것

이

였 

다
。

이

하

形

便

에 

있

었

음

。
『
로

 

文

化

라
는

것

이 

眞

實

로 

理
解
되
었
을 

理

도
없
고 

思

想

에 

體

系

가 

있
을
수
가
없
는
것
은 

當

然

한

임

이

다

。

이

런

關

係

로 

해
서 

아
직
까
지
도 

一
四
洋
文
明
이
라
고
하
면 

그
저 

簡

單

히 

卜

九

世

紀

의 

西

洋

文

明

만
# 

생
각
하
고 

있
는
사
람
이 

우

리

周

圍

에
는 

얼
마
든
지 

있
는
것 

이
다
。

그
러
나 

이
煑

任

은 

日

本

帝

阈

主

義

에
만 

있
는
것
이 

아
니
라 

歐
羅
巴
文
明 

自

體

에
있
었
다
는
것
을 

우
리
는 

잊

을

수

없

는

것

이

다

。

이
와
같
은 

世 

界
思
潮 

乃
至 

文

化

形

態

의 

테
두
리
안
에
서 

우
리
는 

처
음
으
로 

西

洋

粛

라
는
것
을 

그
리
기 

始

作

한
것
이
나 

그
것
이 

어
떠
하
것
이
었
나 

하
는
것
은 

하

나

하

나 

指
摘
할
것
도
없
이 

可
히 

짐

작

할

수

있

움

것

이

다

。 

그
리
고 

傳
統
을 

가
지
고 

있
던 

束

洋

粛

에 

있
어
서
도 

政
治
的
壓

力

과 

锊

育

의
効

力

에 

依

하
여 

不

知

不

識

間

에 

所
謂 

日
本
猶
의

影
響

을 

받
게
되
고 

그
것
을 

追

從

하
는 

동
안
에 

東

洋

富

가 

가
진 

本

來

의 

깊
은 

藝

術

忡

과 

훌
륭
한 

傳 

統

을 

忘

却

하
고 

倭

小
한 

日

本

趣

昧

를 

追

窮

하
는 

傾

向

이 

많

았

던

것

이

다

。

當

時 

日
本
!
!
壇

은 

模
倣

期

에 

있
었
으
며 

不

幸

히
도 

그
模

倣

의 

對
象 

인 

巴

里

험

術

界

는 

近

心

思

潮

의 

複

雜

한 

波

勤

울 

타
고 

하
두
도 

安

定

된 

姿

勢

를 

가
질
餘

裕

도
없
이 

끝
없
는 

變

動

中

에 

놓
여
있
었
음
으
로 

이
에 

따
라 

日

本

의
기
潮

도 

흡
들
리
고 

있
어
서 

갈
외
를 

찾
아
볼
수
없
는 

狀

態

에 

있

었

던

것

이

다

。

이
런
가
운
데
서 

健

全

한 

發

展

이 

있
물
수
는 

없
는
것
이 

었
으
며 

靑

年

作

家

들
은 

참
기
어
려
운 

時

代

의 

暗
黑
속
에
서 

무
서
운 

試

鍊

을 

받
지
않
을
수
도 

없

었

을

것

이

다

。

이
러
한 

制

約

속
에
서 

所
謂 

總

督

府 

가 

主

催

한 

二
十

餘

年

에 

걸
친 

朝

鮮

美

術

展

覽

會

는 

進
行
되
어
간
것

이

다

。

그
러
나 

이
것
조
차 

더
惡

化

되

어 

日

本

帝

國

主

義
는 

그
末

期
에
가
서 

自
殺 

的

인 

鎖

國

主

義

的

全

體

主

義
에 

기
우
러
지
고 

말
았
을
때 

葜

術

界

의 

苦

痛

은 

더
욱
컸
으
며 

窒

息

狀

態

에 

빠

지

지

않

을

수 

없
었
든

것

이

다

。
,



太

平

洋

戰

爭

이 

終

末

을 

吿

하
고 

우

리

國

權
이 

恢

復

되
며 

自

由

民

族

의 

一

員

으
로
서 

全

面

的

으
로 

自

由

世

界

의 

文

化

와
의 

接

觸

이 

展

開

되
였
으 

나 

이
것
은 

너
어
도 

急
激
한 

變

動

이
었
다
。
우
리
가 

全

體
主

義

들 

버
서
나
서 

으
태
간
만
에 

歐

美

의 

文

化

와 

相

面

할
때 

그
것
은 

너
머
도 

낯

선

것 

이
어
서 

또
다
시 

새
로
운 

混
亂
에 

빠
지
고 

만

것

이

다

0 

게
다
가 

民

族

의 

南

北

分

裂
이 

정
기
고 

悲

劇

的

인 

六
、
二
五

事

變

과

17
；서

軍
의
參
戦
等 

이 

투
말
할
수
없
는 

苦

難

을

‘
겪
어
왔
으
나 

아
직
도 

如

前

히 

北
進
統
一
이
라
는 

大
業

을 

이
두
지
못
한
채 

있

는

것

이

다

。

이
러
한 

混

亂

과 

分

裂

과 

鬪

爭

中

에 

있
으
면
서
도 

表

術

뇨
는 

이

에

屈

服

하
지 

않
었
을
뿐

만

아

니

라 

으
러

려 

括

目

할
만
한 

發

展

을 

보
이
고

있
。一
며 

特

히 

日
本
的

인 

角

彩

불 

|  

掃

하
고 

面
目 

一
新
하
여 

씩
씩
하
게 

牟

術

의 

本

軌

道

를 

指

向

하
여 

满

進

하
고
있
는 

靑

年

後

進

들
의 

모
습
은 

實

로 

놀 

라
운
것
이 

있
다
。

어
느
分

野

에
서
나 

그
렇
겠
지
만 

特

히 

表

術

界

에 

있
어
서
의 

將

來

의 

希

望

이
라
고 

하
는
것
은 

靑

年

作

家

들
에
게 

있
는

것 

이
며 

現

在

이
미 

그
러
한 

期

待

에 

가
득
찬 

作

家

들
을 

우
리
는 

눈
앞
에 

많
이 

보

고

있
는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한
가
지 

重
要
한 

課
題

는 

現
代
世

界

思

潮

를 

어

렇
게 

받
아
드
리
며 

어
떻
게 

理

解

하
며 

어
떠
하

態

度

로 

이
것
과 

對
決
할
것
인
가 

하
는
問 

題

다
。

이
것
은 

우
리
만
이 

갖
이
는 

問

題

가 

아
미
라 

西

洋

世

界

自

體

에
있
어
서
도 

重
大
한

問

題

가 

않
일
수
없
으
며 

아
무
런 

對

策

없
이 

그
대
로 

지
나 

같

수

없

는

것

이

다

。

二

十

世

紀

에 

들
어
서 

二

次

에 

걸
친 

世

界

大

戰

은 

많
은 

悲
慘
을 

가
저
으
기
는 

하

였

으

나 

近

代

世

界

의 

誤

謬

를 

反

省

시
키
는 

强

力

한 

楔

機

를 

맨

드

는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아
직
로 

知

性

의 

健

康

이 

恢

復

되
기 

까
지
에
는 

相

當

한 

距
離
가 

있
는
것
이
어
서 

當
分
間 

이

暗

夜

는 

繼

績

될
것
으
로 

보
인
다
。

藝

術

이
란 

創

造

하
는 

힘
이
고 

歷

史

의 

進

展

도 

하
나
의 

創

造

라
고

한
다
면 

歷

史

의 

가

장

先
頭

에 

서
는
것
은 

藝

術

家

라
고 

학

수

도

있
을
것
이
다
。 

말
하
까
면 

歷

史
의 

暗

夜

에 

干

명
을 

卷

어
서 

光

明
이 

생
기
게 

하

는

일
을 

하

는

것
이 

藝

術
家

가 

아

닌

한

다

。
이

터
니
만
치 

藝
術
에 

從

事
하
는 

사 

람
의 

使

命

은 

至
極
히 

큰
것
이
며 

따
라
서 

그
責

任

도 

莫4

八
한

것

이

다

。

그
러
므
로 

그
들
은 

賢

明

책
야
하
며 

純

粹

해
야
한
다
는
것
이
라
고 

하

겠

다

。
하 

나

의

技

巧

나 

或

은 

侗

人

의 

主

觀

的

인 

趣
昧
叶 

主
張 

이

런

것
은 

藝

術

分

野

에 

있
어
서 

아
무
리 

重
要

하
다 

하
더
라
도 

一
部
分
의

位

置

밖

에

는 

차 

지
할
수 

없
는
것

이

다

。

特

히 

知

性

의
時

代

라
고 

하
는 

現

代

에 

있
어
서 

知

性

이 

不
健

全

하
고 

어
두
었
다
가
는 

全
身
이 

다 

어
둠
에 

다

질

危

險

이 

있
는
것
이
다
。

앞
으
로
의 

武

器

는 

무

엇

보

다

도 

知

^
이
라
고 

믿
는
다
。

箠

者

(
서
울
大
學
校
華
術

大

學

學

長

)

一 ， 2 3 - 一



韓
國
樂
壇
의
過
去
와
將
來

玄
 

濟 

明

韓
國
樂
界
의 

現
象
을 

살
려 

보
면

ᄆ 

不
足
된 

點

이 

많
으
면
서 

그
러
나 

제
법 

形
式
营 

가
추
고 

있
는 

센

이

다
。

『
하
투 

아
침
에
. 

로
오
마
가 

이
루
어
지
지 

않
았
다
」
는 

옛 

말
이 

있
거

니

와

、

요
즘
의 

新
人
音
樂
家
나 

音
樂
學
徒
들
은
" 

韓
國
樂
界
의 

過
去
之
事
를 

드
르
기 

때
문
에
、
얼
핏 

태 

正
常
的
인 

發
展
史
를 

想
像
하
기 

쉽
다
。

그
러
나 

어
느
나
라
이
고 

그
렇
지 

않
은 

나
라
가 

없

을

터

이

지

만

、
韓

國

도 

,亦
是 

新 

文

化

를 

輸

入

하
는 

後
進
國

家

의 

常

例

에 

除

外

됨
이 

없
이 

洋

樂

이 

傳

來

했
었
던 

當

時

엔 

패
나 

奇
聞 

奇
談
이 

많
았
던 

것
이
다
。

이
러
한 

洋

樂

은 

主

로 

美

國

宣

敎

師

의 

손
으
로 

輸

入

된 

것

이

지

만

、
피
아
노
나 

마
이
으
린
음
/ 

生
前 

처
음
으
로 

目

擊

하
고
、
축
은 

만
저 

본 

當 

時

의 

우
리 

社

會

에

선

、
一
音
樂
0|
하
나
의 

藝

術

로
서
의 

待

接

을 

받
지 

못

하

고

一
稀
의 

奇

異

한 

物

件

이

叶 

事

件

으
로
서 

取
扱 

되
었
었
다
。

지
금
도 

늙
은
이 

더
러 

물
어 

보
면
、

거
리
의 

興

行

師

나 

약
장
수-
불 

通

한
 
바
이
오
린 

밖
에 

記

憶
 

나
지 

않
는 

분
이 

많

지

만" 

初

代

의 

所

謂 

韓

國 
바 

이
오
리
니
스
트 

가

운

데

도

、
右

手

로
사 

溫
'

指

髮 

하

고

、
필
윷 

左

手

로 

使

用

했
던
분
이 

있

었

으
：「
、

짐
작 

하
고
도 

남
음
이 

있
는 

現

狀

이

었

다

。

그
나
마 

當
時
의 

社
會
가
" 

大
志
를 

품
은 

이
들 

音
樂
人

의 

營
爲
를 

迫

害

하
고 

抑

厲

하
지
나 

않
았
던
들 

多
小
間 

生
色

이 

있
었
을 

터
인
데
、
어 

찌
다
가 

어
려
운 

環
境
을 

무
롭
쓰 

고 

音

樂
部
門
을 

指

向
하
려
는 

實
踐

家
가 

나
타
나
면
、
무
슨 

『
쟁

이

니

、

『
상
놈
』
이
니 

하
고 

모
두
가 

내
쳐 

돌
렸 

으
니
、
現
今
과 

같
이 

버
젓 

一
게 

敎
育
윷 

받
을
、수
. 

없
었
음
은 

勿
論
이
요
、
弊
端
이 

많
은 

獨
習
조
차 

남
의 

耳
目

음
, 

辨
해 

가
면
서 

해
야 

할 

實 

情

이

었
다
。

그
러
나 

모
처
럼 

發
表
會
나 

演
考
僉
늘 

가
져 

볼
려
고 

해

도

、
이
렇
다 

할
만
한 

場
所

나 

一
音
樂
館

도 

없

었

기

、，

매

문
에
、

뜻
을 

이
두
지 

못
하
고 

그
냥 

暗
葬 

當

한 

一
音
樂
人
의 

『
努
力I

이 

許
多
했
었
다
。

이
러
한 

가
진 

逆
境
에
다 

또 

하
나
의 

큰 

支
障
이 

있
었
다
。
勿
論
、
어
느 

程
度 

土
台
가 

잡
힌 

現
今
에
도 

그
러
한 

傾

向

이 

濃
厚
하
지
만
、

그 

當
時
의 

樂
界
의 

經
濟
的
인 

困
窮
은 

더
욱 

琛
刻
했
었
다
。
音
樂
專
門
이
면 

糊
口
之
策
이 

서
지 

않
으
니
、

거
기
에 

健
全
한 

發
展
이
ᅳ 

있
을
티 

萬
無



했

다

。

.

그
러
나 

根

滅

외
는 

運

命

만
은 

僥

幸

히 

免

하
게 

되

어

、

그 

後 

十
年

、

二
十
年

、

歲

月

이 

흐
르
는 

동

안

에

、

가
까
이
는 

日

本

에

서

、

멀
리
는 

歐
美 

等

地

에
서 

音

樂

！寻
攻
의 

難

關

을 

克

服

하
고 

歸

뻬
해 

은 

분
들
이 

드
문 

드
문 

있
었
다
。 

그
려
나 

이
분
들
의 

高

貴

한 

努

力

도" 

日
帝
의 

梓
梏

을 

벗
어 

나
지
는 

못
하
선
, 

愛

惜

한 

挫

折

까
지
도 

보
게 

되

었

。
一
며

、

全

體

例

으

로

 

속 

시
원
한 

發

展

을 

볼 

수
가 

없
었
던 

것
이

다

。

이
러
면
서 

遲
遲
牛
步
하
고 

있
는 

동
안
에 

우
리
는 

祖
國
의 

光
復
을 

마
지
했
었
다
。 

버
록 

統 

|  

의 

契

機

글 

빼
았
기
기
는 

했
지
만
、

그
래
工 

제 

땅
과 

제
 

집
을 

찾
아 

낸 

歡
蔷
는 

억
늘
려 

둘 

수
가 

없
있
다
。
政
治
、
經
濟
、
敎

育

、
藝
術
等
의 

各
分
野
에
서 

活
氣 

있
는 

建
設
運
動
이 

始
作
점 

에 

따
라
、
樂
壇
도 

並
行
하
여 

쳐
음
으
로 

本
軌
道

에 

울
라 

서
게 

되
었
다
고 

할
까
。

宿
願
의 

심

포 

오 

니
運
動
물 

비
롯
하
여
、

오
페
라
의
公
演
과 

演
奏 

面
의 

現
實
化
이
며
" 

혹
은 

日

進 

月
步
하
는 

演
奏
會
.
 

나
아
가
서
는 

外
國
人 

ᅳ音
樂
家

나 

演
奏
團
의 

來
韓

에 

依
한 

新
鮮
하
고 

感
激
的
인 

刺
戟
等
、 

實

로 

長
足
의 

發
展
이 

있
있
던 

것
이
다
。

이
러
한 

가
운
데
서
도 

特

히 

여
러 

一
音
樂
學
校
의 

誕

生

운 

韓

國

樂

壇

의 

存

續

과 

發

展

을 

爲

하
역 

分
明
히 

헸

期
的
인 

現

象

이

요
、

또
한 

훌

勞

한 

慶

事

라 

고 

하
겠
다
。

晋
:!!

과 

같
이 

남
의 

耳

目

을 

避

혜 

가
면
서 

가
르
치
고 

베
우
는 

것
이 

아

니

고

、

正

確
하
고 

普

遍
性 

있
는 

敎

育

을

、
誠

實

한 

方

法

에 

依

據

하 

여 

公
公

하
게 

가

르

치

고

、

또 

배
울 

수 

있
는 

것
이
기 

때

문

에

、

想

起

해 

보
면
、
過
去 

數 

많
은 

一1

1

들
의 

憂

患

이 

었
던 

同

時

、

韓

國

樂

擅
 

發

展

의 

癌

이
기
도 

했
던 

音

樂

敎

育

의 

難

問

題

가
 

이
로
서 

얼

마
간 

緩

和

된 

셉

이

니

、

무
척 

믿
음
직
한 

일

이

라 

않
을 

수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뿐
만 

아
니
고
" 

信
賴 

할
슉 

있
는 

先
進
國
家
에
서
의 

貴

重

한 

樂
譜
나
、

音
樂
書
籍 

導
入
과 

飜

譯

등
은 

前

進

하
는 

韓

國

樂
壇
에 

對

하
여 

더
육

拍

車

的

인 

資

料

가 

되

었

고" 

또 

그 

刺

戟

에 依
하

여
，

未

熟

했
、
一나
마 

敎

育

用 

乃
至 

演

奏

用

의 

樂

譜

等

이 

우
리
의 

손
으
르 

印

刷

되
고

、

또 

우 

리
의 

힘
으
르
서 

도 

音

樂

書

籍

이
나 

音

樂

雑

誌

가 

發

刊

되
었
었
다
。

거
기
에 

덧

하

여

、

라
디
으
의 

|  

般

的
인 

普

及

이 

可

能

(
勿

論 

韓

國

產

은 

아
니
였 

지
만

)
하
게 

되
고
、
따
라
서 

放

送

音

樂

이 

量

的

으
로
나 

質

的

으
로 

많
은 

發

展

을 

보
이

였，
으
며
、

이
것
이 

한
편 

一
般
人
의 

音

樂

藝

術

에 

對

한 

啓 

蒙

에
도 

큰 

功

献

이 

되
었
던 

것
이
다
。





우
리
政
府
의 

經
濟
的
인 

闲

窮
으
로 

우
리
는 

政
府
에 

對
하
여 

直

接
的
인 

經
濟
援
助
를 

도

저
히 

바
라
지 

못
하
는 

形
便
이
다
⑴ 

그
러
면 

明

接
的
인

方
法
은 

있
을 

수 

없
을
까
9

--

있
다
。
단 

한 

가
지
의 

方
途
이
긴 

하
나
、
가
장 

께
果
的
이
라
고 

생
각
되
는
——

다」

마
디
로 

말
하
명
、
演
奏
活
動
늄

많
이 

阻
止
시
키
고 

있
는
、
『
興
行

税

』들 

免
除
하
는 

方
策
이
다
。
하
기
아 

이 

問
題
가 

지
금 

새
심
스
럽
게 

論
議
된
다
는 

것
은
、
벌
서 

때 

늦
는 

감 

이 

없
지 

않
으
나
、
그
 

點
은 

後
進
國
家
의 

서
를
이
다

" 

瑯
解
해
야 

하

고
，
不
得
한 

일
이
었
다
고 

속 

시
원
하
게 

諦
念
해 

버
려
야 

할 

일

0|
지
만
、
 

萬
一 

앞
으
로
도 

免
稅
의 

苹
斷
이 

내
려
지
지 

않
는
다
면
、
實
로 

딱
하
고 

어
지
러
운 

事
實
이 

아
닐 

수 

없
다
。
政
府
의 

經
濟
狀
態
를 

짐
작
하
고
、
」
 

至
難
한 

自
立
自
活
의 

길
이
라
도 

開
拓
매 

보
겠
다
는 

一音
樂
人
들
의 

希
望
이 

한
낮
의 

조
각
꿈
이 

되
고 

마는 

것
이
다
。

생
각

;
융 

도
리
켜
、
自
家
生

產

의 

現
實
化
나 

바
라 

볼
까 

하
지
만

" 

韓
國
人
이 

外

阈

各
地
에
서 

正
規
의 

技
術
을 

習
得
하
여
、

實
用
에 

提
供
될 

수 

있
는 

各
種
의 

樂
器
를 

製
作
할 

수 

있
을 

때 

까
지
、
몇 

년
을 

기
다
리
고
、

幾
年
을 

헤
아
러
야 

하
는
지

—

그
나
마 

이
미 

직
지 

않

은

/

員 

이 

先
進 

各
國

:
에 

派
送
되
어 

各
種
의 

樂
器
製
作
의 

技
術
을 

習
料
中
이
면 

또 

모
르
되
、
于

先 

急
한 

불
을 

고
기 

爲
해
선 

亦
是 

免

税

에 

依
한 

音
樂
人
의 

自
立
自
活
의 

方
策
만
이 

最
善
일 

것
거
다
。
 

樂
器
製
作
의 

技
術
을 

習
得

시
키
기 

爲
한 

方
策
도 

早
速
히 

세
워
져
야 

할 

것
은 

杩

言
할 

必
要
가 

없

」
一
」

 

것
이
다
。

‘
 

音
樂
料
育
의 

問
題
가 

提
起
되
었
기 

때
문
에 

한 

마
디 

더 

添
加
해 

두
고 

싶
은 

點
은

, 

旱
期
敎
育
의 

實
踐
에 

對
해
서
이
다

0

關
心 

있
는 

분
이
면 

이
미 

아
는 

터
이
지
만
、

音
樂
없
育
은 

ᅳ
 

種
의 

天
才
敎
育
에 

依
據
한
다
。

다
른 

빻
術
部
門
과
는 

달
리
、
特
히 

演
奏
時
의 

最 

大
의 

要
素
의 

하
나
인 

技

巧
練
摩
는
、
나
이
가 

어
릴
수
록 

더
욱 

効

果
的
인 

것
이
다
。
 

그
러
면 

이

나
 

어
린 

少
年
少
女
들 

어
떻
게 

敎
育
시
켜
야 

無
難

할 

것
인
가

? 

몇
가
지 

方
法
이 

있
을 

것
이
다
。
하
나 

少
年
少
女
의 

敎
育
보
다
는
、
먼
저 

父
兄
母
姉
들
이

ᅳ
音
樂
藝
術
에 

對

한 

正

確
한 

認
識
을 

갖
게
끔
、
適
切
한 

啓
夢
運
動
이
나 

宣
傳
方
法
이 

講
究
되
어
야 

할 

것
이
다

。
父
兄
母
姉
가 

一

音
樂
藝
術
에 

對
한 

正
笛
한 

認
識
을 

가
지
게 

되
면
、
質
的 

으
로 

優
秀
한 

家
庭
敎
師
晉 

맞
아 

드
럼
수
도 

있
고
、

通
學
할 

수 

있
는 

年
齡
이
면

, 

믿
을
만
한 

一
菅
樂
學
脘
이
나 

硏
究
所
에 

依
賴
할 

수
도 

있
겠
다 

어
느 

方
法
이
든 

間
에
、
아
예 

失
手
해
서 

안 

될 

問
題
는 

兒

童
의 

一晉
樂
的
才
質
에 

封
한 

判
別
일 

것
이
다
。
 

자

것 

輕
率
하
게 

判
定
울 

내
리
면 

兒
童
의 

一  
生
에 

큰 

惡
影
響
을 

끼
칠 

수
도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어
데

까
지
나 

愼
重
을 

期
해
야 

한
다

3

兒
童
의 

敎
育
方
法
에 

있
어
선
ᄆ
境
遇
와 

環
境
에 

다
라 

適
切
한 

方

^
이 

었
겠
거
니
와
、

父
兄
母
姉
들
에 

對
한 

啓
蒙 

乃
至 

宣
傳

은 

어
떻
한 

方

策
에 

依
據
할 

것
인
가
?



손
을 

晋
아 

보
면
、
우
선 

쉽
게 

放
送
을 

通
하
는 

수
도 

있
겠
고
、
音
樂
雜
誌
나 

其
他 

音
樂
刊
行
物
等
들 

利
用
할 

수
도 

있
겠
다
。 

自

家

生產

'# 

할 

水
準
은 

못 

되
기 

때
문
에
、

當
分
間
은 

外
國
生產

品
에 

依
支
할 

수 

밖
엔 

별

對
策
이 

없
지
만
、

音
樂
映
畫
나 

레
코
오
드
에 

依
한 

啓
蒙
의 

힘
도 

輕
視
할 

바 

못 

된
다
。
그
렇
나 

좋
은 

演
奏
를
、

理
想
的
인 

音
樂舘

에
서
、

혹
은 

으
페
라
劇
場
에
서

'
자
주 

發

表
하
고 

자
주 

鑑
賞
게 

하
는 

것 

보
다
는 

더 

積
極
的
인 

方
法
이 

없
울 

것
이
다
。

여
기

에

서

『
좋
은 

演
奏
』
를 

生產

해 

낼 

수 

있
는
、
專
門
的
이
며 

技
術
的
인 

分
野
에 

對
한 

責
任
은 

全
的0

一
로 

音
樂
家 

自
身
들
에
게 

있
다
고 

해
도 

좋
겠
다
。
하
지
만 

요
페
라
劇
場
이
나 

音
樂舘

의 

建
立
에 

있
어
선
’
 

當
局
의 

좀 

더 

正

確

한 

認
識
에 

立
脚
한
、

積
極
的
인 

援
助
가 

있
어
야 

이
류
어
지
리
라
고 

여
기
며
、

그
도 

어
더
울 

實
情
이
라
면
、

最
少
限
度 

音
樂
人
들
의 

自
立
自
活
의 

門
이
라
도 

열
어 

주
어
야 

마
땅
한 

일
이 

마
닐
까

정，.ᅳ
 

한
다
"

一,’
 

萬
一
、
이
와 

같
이 

當
局
의 

音
樂
藝
術
에 

對
한 

正
確
한 

認
識
의 

惠
澤
을 

입
어
、
理
想
的
인 

音
樂舘

이
나
、
堂
堂
한 

으
제
라
劇
場
이 

建
立
되
고
、
‘
 

音
樂
人
에
게 

自
立
自
活
의 

門
이 

열
러
어
、
演
奏
活
動
이 

活
潑
해
지
고
、

敎
育
의 

全
般
的
인 

問
題
가 
圆

滑
하
게 

經
營
되
어 

나
간
라
’면

、
 

그
리 

멀
지 

않
는 

將
來
에 

韓
國
举

壇
위 

世
界
的
인 

進
出
이 

어
김 

없
이 

約
束
될 

것
이
다
。

그
리
하
여 

韓
國
文
化
를 

世
界

各
國
에
다 

널
린
紹
介
하
고
、
 

그
럼
으
로
써 

韓
國
과 

韓
國
樂
壇
늬 

阈

際
的
인 

飛
躍
을 

促
進
시
키
는 

한
편
、
 

今
般
前 

어
@
0

交
響
樂
團 

來
韓
의 

感
檢
的
인 

境
遇
와 

같
이
、
各
先
進
國
家
와
의 

大
太
的
인 

文
化
交
流
를 

實
踐
하
여
、
더
욱 

큰 

國
家
的
인 

發
展
을 

圖
謀
해 

야 

할 

것
이
라
고 

믿
는 

것
이
다
。

(
筆
者 

서
울
大
學
校 

音
樂
大
學
學
長
)







柳

致

環

广

%
,호，
~9 

-14
 I

히1-
 

薯
丨

響
--

:

어
겠
날 

저
넉

!

아
득
히 

닥
아
드
는 

暮
色
과 

더
부
려 

적
막
히 

人
事
소
리 

넘
어
나
는 

거
리
에 

서
서 

飢
갈
같
이 

않
이
는 

孤
獨
과 

絕

望 

에 

나
는 

그 

무
어
던
가

? 

그 

무
어
를 

애
달
게
도 

기
다
려 

죽
어 

갔
고

山
山
이
여 

너
희
는

까 
우
러
지
는 

落
照
의 

마
지
막 

餘
光
속
에 

그 

깊
운 

悔
悟
와 

아
픔
의 

주
름
살
들
을 

짓
고 

마
침
내 

絕

命
하
여 

갔 
었
으
니 

그 
러
나 

이 

새
벽

너
희 

이
마
에
는 

장
엄
하
고
도 

聖
스
런 

비
롯
함
의 

빛
이 

이
같
이 

서
려
나
고 

나
의 

가
슴
엔 

함
초
통
히 

이
슴

3  

젖
운 

기 

흥
이 

다
시 

스
며 

들
거
늘

그 
랬
었
음
에
랴

그 

無
限
한 

孤
獨
과 

悔
悟
의 

저
녁
이 

있
음
으
로
皆
여 

여
기 

이 

거
룩
한 

復
活
이 

있
었
음
에
랴 

짐
짓 

그 

孤
獨
과 

悔
悟
의 

밤
은 

내
게 

더
욱 

깊
어 

크 

고 

나
는 

그 

孤

獨
과 

悔
悟
를 

더
욱
더 

달
가
히 

지
녀 

전
디 

免
으묘
 

^
0 ̂
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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百
科
全
書
들 

뒤
져 

보
니
까 

파
리
의 

穗
類
에
도 

여
러
가
지
가 

있
다
。
집
과
리
、
쇠
파
리
、
참
장 

파
리
、
금
과
리

, 

기
생 

집
파
리
、
기
생
、
함
장
파
리
들 

이 

있
다
。

우
리
들 

家
庭
에 

날
라
불
어
서 

행
앵
거
리
며 

성
가
시
게 

구
는
것
을 

집
파
리
라
고 

일
르
는
지 

모
르
겠
다
。
또 

그 

몸
둥
아
리
가 

，
。징

글
맞
게 

크
고 

짓
벌
건 

눈
이 

불
룩 

튀
어
나
은 

놈
은 

어
느 

種
類
에 

屬
하
는 

것
인
지 

모
르
겠
다

)

外
貌
는 

홀
사 

매
미
를 

닮
은
듯 

하
나 

매
미
의 

生
理
하
고
는 

全
혀 

다
르
다
。
메
미
는 

나
무
에 

것

득 

높
이 

을
라
앉
아 

한 

여
름
을 

아
름
다
운 

노
래
독
서 

사
람
을 

즉
겁
게 

할
뿐 

아
니
라 

나
무
의 

진
을 

빨
아
먹
으
며 

께
꿋
이 

사
는
데 

이
 

과
리
란 

놈
은 

그
렇
지
가 

뭇
하
다
。
사
람
을 

그
냥 

성
사
시
게
만 

干
는 

것
이
다
。
성
가
시
개 

굴 

뿐
아
니
라 

도
대
체 

지
저
분 

하
기 

짝
이 

없
다

0

 

먹
을
것
이
고 

보
면 

무
었
이
나 

좋
다

0  

먹
기 

爲
해 

선 

어
디
나 

쫓
아 

다
난
다
1
 

便
所
에
도 

가
고 

쓰
레
기
통
에
도 

가
고 

傳
染
病
菌
이 

있
는 

데
도 

가
고 

심
지
어
는 

허
가 

죽
어 

넘
어
진
데 

까
지 

붙
어
서 

빨
아
먹
는
다
0
 

밥 

그
릇
에
도 

앉
는
다
방
 

찬 

그
릇
에
도 

앉
는
다
。
수
까
락
에
도 

앉
는
다

0

밥
그
릇
에 

앉
은 

과
리
가 

죽
은 

쥐
를 

빨
아
먹
던 

과
리
인
지
도 

모
르
겠
다
。
찬
그
릇
에 

앉
은 

과
리
가 

便
所
에 

갔
던 

파
리
인
지 

모
르
겠
다
。
수 

까
락
에 

앉
은 

파
리
가 

썩
은
것
들
이 

들
어
있
는 

쓰
레
기
통
에 

갔
던 

파
리
인
지 

모
르
겠
다
。，
곡
은 

傳
染
病
菌
이 

있
는
데 

감
던 

파
리
인
지
도 

으
르 

겠
다
。

파
리
의 

몸
동
아
리
와 

다
리
에
는 

털
이 

많
이 

나 

있
다
고 

한
다
。
그
래
서 

온
갓 

病
菌
과 

더
러
운
것
이 

썩
잘 

묻
게 

되
어 

있
다
고 

한
다
。
또
 

파
리
는 

먹
었
던 

것
을 

다
시 

吐
해
智
기
도 

잘 

한
다
는 

것
이
다

3

여
%
에 

힌 

빨
래
를 

다
투
어 

본 

사
닌
은 

파
리
가 

먹
은
것
을 

다
시 

吐
해 

놓
는
다
는 

事
實
읍

, 

알 

수 

있
으
리
라
。
흐
린 

날
이
거
나 

비 

요

7



는 

날
、
힌 

빨
래
를 

다
투
어 

볼
량
이
면 

더
잘 

알 

수 

있
으
리
라
0
 

얼
른 

마
르
지 

않
는 

빨
래
에 

몸
둥
아
리
가 

크
고 

짓
.

벌
건 

눈
이 

특 

불
거 

져 

나
온 

파
리
들
이 

어
디
서 

그
처
럼 

드
여
드
는
지 

모
여
들
어
선 

동
율 

싸
고 

먹
은
것
을 

吐
해
놓
끈 

해
서 

結
局
은 

빨
래
가 

보
,,一

모
양
이 

없
이 

되
고 

만
다
。
마
두
에 

널
어
도 

그
렇
고 

房
에 

널
어 

보
아
도 

소
용
이
없
는 

짓
이
다

0

 

울
화
가 

치
밀
어
서 

빨
태
를 

房
에 

얼
여
놓
은 

채 

돌
아
가
며 

문

0|
란 

門
과 

窓
이
란 

窓
을 

모
조
리 

처 

닫
아 

름
필
데 

하
나 

없
이 

해
놓
고 

과
리
藥
을 

흠
벽 

뿌
려 

준
다
。
몸
둥
아
리
가 

작
은 

놈
도 

죽
고 

큰 

놈
도 

죽

1
다
。
작
은 

놈
은 

한
참 

맹
맹
일 

치
다
가 

죽
지
만 

큰 

놈
은 

심
겁
게
도 

죽
는
다
。
럭
피 

줄
어
진
다

0  

그
처
럼 

싯
벌
건 

눈
이 

툭 

볼
거
져 

나
와 

사
납
게 

보
이
는 

놈
이 

원 

그
다
지
도 

쉽
게 

씀
,

어
질 

수
가 

있
으
랴
。

쓰
레
받
기
에 

쓰
러
담
으
면 

한
 

쓰
레
함
기
에 

가
득 

하
다
。

마
음
이 

깨
운 

해
진
다
。
몸
이 

가
뜬
해 

진
다
。
 

戰
爭
에
서 

敵
을 

數
없
이 

무
지
르
고 

난 

舆

士
의 

마
음
이 

이
러
리
하
는 

생
각
을 

하
게 

된
다

0  

도
모
지 

측
은
하
거
나 

가
엽
지
가 

않
다

-

너
무 

입
살
맞
기 

때
문
인 

가 

보
았
다
。
하
두 

성
가
시
게 

구
는 

탓
인 

드
양
이 

었
다
0

성
가
시
게 

干
는 

것
中
에
도 

죽
여
놓
고 

보
면 

측
은
하
고 

가
엽
슨 

것
이 

있
다
。
가
을 

곡
식
이 

누
렇
게 

익
었
을 

때
의 

새
데 

처
럼 

성
가
신

것 

이

51

건
'

만 

이
것
을 

붙
잡
아
놓
고 

보
면 

가
염 
고
 

측
는
하
여 

견
얼 

수 

없
어
진
다
。
죽
일 

수
도 

없
고 

노
아 

보
할 

수
도 

없
어 

한
참
동
안 

두 

진 

애
를 

쓰
다
가 

다
른 

사
람
에
게 

내
어 

준
다
。
내
어
주
고
나
서
도 

마
음
이 

언
짢
다
。
가
져 

간 

사
람
이 

구
어
먹
을 

것
이
라
는 

것
을 

알
고 

있 

는 

때
문
이
다
。

새
는 

아
침 

일
직
부
터 

맑
은 

독
소
리
로 

재

깔 

거
리
기 

때
문
에 

우
리
들
의 

마
음
을 

맑
게 

해 

주
지
만 

파
리
만 

놈
은 

거
저 

아

누
데

나 

쫓
' 

아 

다
니
며 

더
럽
게
만 

干
니
까 

죽
어 

쓰
러
진 

몸
둥
아
리
까
지

에
도 

憎
惡
틀 

느
끼
게 

되
나 

보
았
다
。

파
리
의 

주
검

운 

아
디
에
서
던
지 

보
면 

볼 

사
록 

깨
운

해 

진
다

〇

 

파
리
통 

밑
에 

색
은 

냄
새
를 

피
울 

수 

있
는 

것
물
을 

놓
아 

두
면 

과
리

는 

영
낙

없
이 

그
리
로 

모
여
든
다
。
모
여
든 

놈 

은 

十
分
의
十
이 

다 

과
리
통
으
로 

들
어
가
게 

마
련
이
지 

밖
으
로 

나
느
게 

되
어 

않
지 

않
다
。
제
대
로 

놓
아
두
어
도 

쩍
솬 

들
어 

가
지
만 

파
리 

가 

잔
뜩 

모
였
을 

때 

깔
아
놓
은 

밑
받
침 

골 

톡
록 

두
다
리 

면 

파
리
란 

놈
들
이 

와
아 

하
고 

과
리 

통
으
로 

드
리 

둘
린
다

"
드
리
 

씁
린 

농
들
은 

통
안
에
서 

한
참 

右
往

左
往
하

다
간 

비
누
물
에 

과
진
다

。
비
누
물
에
서 

혜
역
을 

치
과

간 

二

分
이
나 

三
分
가
량
하
면 

아
주 

絕

命
해 

버
린
다
。

또 

밤
에 

호
통

;
물 

앞
에
서 

글
을 

쓰
고 

있
느
라
면 

파
리
들
이 

모
여
든
다
。
글 

双

一는
것
을 

그
만
두
고 

파
리
잡
이
를 

하
는 

때
아 

많
아

。
잡
은

과 

티
의 

날
개
를 

호
！동
불
에 

二
 
슬
려 

없
새
버
리
기
도 

한
다
。
주
둥
아
리
를 

호

导

불
에 

태
워
주
기
도 

한
다
。
이
렇
게 

殘
忍
하
게 

굴
고
나
서
도 

가
엽
거
나



측
은
하
지
가 

않
다
。

어
제 

아
침
이 

었
다
。
부
얼 

구
석 

거
미
줄
에 

파
리
란 

놈 

한
마
리
가 

걸
려 

있
었
다
。
금
방 

걸
린 

모
양
이 

었
다
。
헤
여
날
며
고 

다
리
를 

버
둥 

거
렸
다
。
거
미
란 

놈
이 

제
빨
리 

과
리
에
게
로 

가
까
이 

오
더
니 

두
어
번 

어
두
만
지
는
둣
하
고
선 

쏙
싹 

먹
어
버
리
는 

것
이
었
다
。
어
떻
게 

痛
快
한
지 

몰
랐
다
。
거
미
줄
이
라
면 

돌
아
가
며 

씀

:
어
버
리
던 

버
릇
을 

發
露
하
지 

않
고 

그
냥 

두
어
뒀
다

0  

또 

파
리
가 

걸
리
거
던 

먹
쉬
버
리
라
고

^
ᅵ丨丨

〜 

몇
십
마 

리
던
시 

거
기 

그
렇
게 

있
01
 
면
서 

먹
어
버
리
라
고

-
-

。

파
리
는 

어
떤 

方
法
으
로 

죽
든 

간
에 

죽
는 

것
을 

보
고
나
면 

깨
운 

할 

따
吾
이
다
。
무
슨 

方
法
으
로
던
지 

많
이 

죽
일 

수
가 

있
었
으
면
하
는 

것
을 

생
각
하
게 

된
다

.3

지
금 

이 

글
을 

쓰
고 

있
는 

손
등
에 

과
리
란 

놈
이 

와 

앉
았
다
。
 

요
놈
이 

손
이 

그
렇
게 

움
직
이
고 

있
건
만 

함

뜰
하
지 

않
고 

앉
아 

있 

다
。
생
선 

씻
亡 

손
을 

잘 

씻
지
않
았
더
니 

비
위
에 

맞
는 

모
양
이
다
。

精
神
을 

통
이 

못
차
리
는 

눈
치
다
。

옆
에 

놓
인 

알
확
한 

책 

하
나
를 

들
어
서 

후
려 

갈
겼
다
。
왜 

익
숙
한 

왼
손
이
건
만 

빗
맞
았
던
지 

파
리
는 

왜
앵
하
고 

달
아 

났
다
。
 

제
놈
이 

가
긴 

갔
지
만 

생
선 

비
린
내
를 

쫓
아 

이
재 

또 

을
것
이
다
。
오
면 

으
는
대
모 

잡
아 

보
리
라
。
파
리
는 

잡
。一면 

잡
을
心 

록 

마
음
이 

께
운
해 

지 

기
만 

하
는 

것
이
다
。
(筆
者
女
流
小
說
家
)



藝

術

賞

授

賞

規

程

(
四
二
八
八
、！
四
、，

九
)

혔
!

條 

大
韓
民

!
의 

藝

術

을 

發
展 

向
上
시
키
기 

爲
하
여 

藝
術
賞
을 

授
與
한
다

第
二
條 

本
賞
의 

名
稱
은

「
大
韓
民
國
藝
術
院
藝
術
賞
」
이
라
한
다 

(
以
下
賞 

이
라
한
다
)

坊
三
條 

셋
은 

當
該钜

度
에 

發
表
된 

作
品
中
에
서 

가
장 

優
秀
하
다
고 

認
定

된 

作
品
의

,
作
者 

或

은 

藝
術
行
動
에
있
어
서 

그
功
勞
가 

特
別 

히 

顯

著

하
다
고 

認

定

천 

作
者
에
게 

授
與
한
다 

仉

해
者
의 

授
賞
對
象
은 

卜

年

以

上

芸

術

生

活

을 

繼
續
한
者

라
야
하
며 

後
者
의 

授
賞
對
象
는 

二
十
年
以
上 

芸
術
行
爲
에 

從
事
해

,
온 

者

라
야 

한
다

第
四
條 

賞

은 

每
年
各
部
門
에
서 

I

人

을.
넘

,
서 

못
한
다

第
五
條 

當
該
年
度
에 

그
該
當
者
가 

없
다
고 

認
定
될
때
에
는 

賞
은 

授
 

賞

되
지
않
는
다

第
六
條 

賞
은 

藝

術

院

에
서 

定
하
는 

正
賞
과 

副
賞
을 

授
與
한
다

第
七
條 

賞
은 

藝
術
院
에
서 

審
議
決
定
한
다

第

八
條 

賞
의
審

議

는 

藝
術
院 

分
科
會

에
서 

洚

議
內
定
하
여 

藝
術
院
의 

全
體
會
議
에
서 

決
定
한
다

第
九
條 

賞
을
決
定
하
는 

藝
術
院
의 

會

議

는 

在
籍

#
員 

三
分
二
以
上
의 

出 

席

으 

로 

成
立
되
며 

出
席
會
員 

11:

分
之
二
以
上
의 
賛

成
으
로
써 

議
決
된
다

第
十
條 

賞
은 

每
年
六
月
에 

授
與
한
다

第
十
一
條 

本
規
定
에
서 

明
示
되
지 

않
온 

其
他 

事
項
은 

藝
術
院
의 

決 

議

로
써 

이
를
行
한
다

第
十
二
條 

本
規
程
은 

檀
紀
四
二
八
八
年
四
月
부
터 

이
를 

施
行
한
다 

,

藝
術
院
會
員

當

選

者

第
一
回
貧
議

I
、

日 

時
檀
紀
四
二
八
七
年
四
月
二
十
一
日
下
午一

時 

一丨

場 

所 

서
울
太
學
抆 

齒
科
大
學
講
堂 

一

、
參，
席
人
員

1

、
會
員
二
十
二
名
(
定
員
二
十
五
名
中
參
名
欠
席
)

2丨

選
擧
委
員
長
安
寵
伯
委
員
爽
吉
基
委
員
劉

罃

梧
幹
事 

I

、
決
議
事
項 

\ 

卜 

商
吉
基
選
擧
委
員
으
로
부
터 

經
過
報吿

가
있
은
後 

柳
致
眞
會
負
이 

當
選 

會
貝
各
類
別
로 

定
員
配
定
經
緯
의 

說
明
을
求
하
여
서 

다
음
과
같
이 

黑 

板
에
揭

示

로
說
明
하
다 

〕
鐵 

1
4

4
9

+
2

0
8

1
=

6
.9

6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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識
被 

1

^

1

1
 

2

虛您

獅
〔
獬
|

잤鎵

뼈捋

跏
嬅
바
萍
려
嬅
쥼
보书

交 

노

어20

너丄丨
내
01卩

2
000
ᅳ
1
0나

最髙

年
長
者
를 

臨
時
議
長
으
로 

選
出
하
자
고
合
議
를
보
아 

高
羲
東
氏
가 

決
定
되
고 

推
薦
會
員
을 

一
類
에
어
三
人 

二
類
에
서

三
入 

三
類
에
서

二 

人 

四
類
에
서
二
人
을 

選
出
키
로

하
고 

閉
會
하
다

藝
術
院
會
員
當
選
者
第
一 

一

回
會
議

.'
〜.
1

1

一
、
日 

時
檀
紀
四
二
八
七
年
四
月
二
十
四
日
下
午
一
時 

一
、
場 

所 

서
울
大
學
校 

齒
科
大
學
講
堂 

一

、
參
席
人
員

, 

,,
 

,； 

고
 

會
員
二
十
三
名
(
定
肖
：
二

十

五

名

中

二

名

欠

席

)

2
、
奭
吉
基
委
員
、
崔
洛
久
、
金
永
學
.

趙
海
山
、
徐
海
洙
書
記

一
、
決
議
事
項

趙
演
鉉
#
員
이 

各
類
別
로 

一  

人
式
으
로
하
고 

殘
餘
一 

名
은 

制
限
外
로 

하
자
는
方
法

으
로
서 

任
命
會
員
을 

投
票
힌
結
果 

다
음
과
같
다 

廉
尙烫
 

一
七
票 

高
羲
東 

一

七

,

玄
濟
明 

I

六
，

吳
相
淳 

一

五

#

柳
致
眞 

七
" 

(
出
席
會
員
의
過
半
數
以
上
票
에
未
達
)

以
上
으
로
四
名
이 

任
命
會
員
에 

當
選
되
었
다

다
음
은 

推
薦
會
員
을 

投
票
하
여 

다
음
과
같
이 

選
出
되
다

第

一

類
(文
學
)

趙

演
赵

一
〇

票
、
朴
鍾
和 

一

八
票
、
金
東
里 

一

四
票 

第
二
類
(
美
術
)
，

李
象
範 

一  

一

票
、
張
勃 

一

三

票

、
.孫

在

馨
 

一

二
票 

第
三
類
(
音
樂
)

金
聖
泰 

一

五
敷
、
成

慶瞵

一

四

票 

第
四
類
(
演
藝
)

铆

致

眞

一

五

票

、
李

圭

煥

九

票 

以
上 

十
名
이 

推
厲
會
員
에
當
選
되
다



藝
術
院
第
一
回
定
期
總
會

I
、

日 

時

檀

紀

四

二

八
七
年
六
月I

一|

十
日 

一
、
場 

所 

서
울
太
學
校 

齒
科
大
學
講
堂

I

、
點 

名

任

命

會

員

四

人

推蔼

會

員

八

人 

一
般
會
員
十
人 

計
二
十
二
入

(
參
席
人
員
選
)
擧娄

員

長

褻

吉

基

委

員

劉

漫

琦

幹

事

崔

洛

久

書

記

金 

永
學
書
記
趙
海
山
書
記 

:一

、
任
命
會耸

辭
令
傳
達

高
羲
東 

廉
尙
燮 

玄
濟
明 

吳
桕

淳 

以
上 

四

會
員
에
게 

辭
令
傳
達 

；
1

、
選
擧
委
員
長
人
事
(文
敎
部
長
官
)

그
동
안 

여
러
분
은 

藝
術
院
構
成
윷 

爲
해
서 

많
은 

波
란
이
있
었
을
것 

으
로 

믿
습
니
다 

그
러
나 

이
것
을 

克
服
하
고 

大
統
領
이 

任
命
하
는 

任
命
會
員
의 

裁
可
가 

나
려
서 

비
로
서 

첫 

發
足
을 

하
게
된
것
이
데 

이
것
은 

우
리
나
라
의 

文
化
와 

藝
術
을
爲
한 

盛
事
라
봅
니
다 

참
된
文
化
運
動
의 

核
心
體 

卽 

藝
術
院
어 

中
心
體
가
되
여 

今
後
如
何 

하
게 

藝
術
分
野
가 

進
展

하
는
가
는 

여
러
분
의 

責
任
으
로 

믿
습
니
다

文
化
와 

藝
術
은 

政
治
渾
動
과
는 

何
等
關
聯
이 

없
읍
니
다 

全
國
의 

藝
術
을 

領
導
하
는 

여
러
분
은 

文
化
宣
傳
面
에 

있
어
서 

無
防
備
狀
態 

에 

있
는 

現
狀
을 

强
찼
한 

힘
으
로
써 

또
는 

果
敢
한 

態
度
로
서 

臨
해
야 

될
것
으
로 

믿
슝
니
다

저
는 

大
韓
美
術
協
會
展
몰 

보
고 

感
激
하
였
音
니
다 

이
것
은 

民
族
의 

底
力
을 

發
揮
한
것
으
로 

봅
니
다

큰 

努
力
과 

큰 

力
量
으
로
써 

所
期
의 

成
果
를 

거
두
어 

敵
側
의 

文
化
攻
勢
에 

反
擊
態
勢
를 

取
해
야 

될
것
입
니
다
。

學
術
院
과
藝
術

院
의 

發
足
이 

늦
어
진
것
은 

이
斗
람
의 

不

^
한
탓
이
으
나 

앞
으
로 

早
디 

活
證
하
게 

所
期
의 

成
果
를 

거
두
어
주
기 

바
라
는
바
입
니
다
。

이
와
같
은 

選
擧
委
員
長
의
人
事
가 

있
은
後 

任
員
選
擧
旦
드
러
가 

藝
術

\

院
의 

會
長
選
擧
는 

過

半
數
以
上
#
點
者
로
하
되 

未
達
또
는 

同
點 

인 

培
‘遇

에
는 

決
定
投
票
에
서 

決
定
하
기
로 

決

議
하
고 

投
票
한
結
果 

玄
濟
明 

규
點 

朴
鍾
和 

四
點 

高
羲
東 

八
點 

으
르 

過
半
數
得

點
者 

나
가 

없
으
므
로 

다
시 

決
定
投
票

하
였
는
데 

玄
濟
明
十
點 

高
羲
東 

十 

二
點
으
로 

參

虑

會
員 

二
十
二

名 

過
半
數
(十
一
點

을 

超
過
하
여 

高 

羲
東
舍
員
이 

會
長
에 

當
選
됨 

다
음
에 

副
會
長
選
擧
를
하
되 

會
長
選 

擧
要
領
에 

準
하
기
로
하
여 

投
票
한
結
果 

玄
濟
明 

九
點 

朴

鍾
和 

十 

點 

으
로 

過
半
數
(十
一
點 

得
點
者
가 

없
으
므
로 

다
시 

決
定
投
票



하

였

。
一
나
 

文
濟
明 

十
一
點 

朴
鍾
和 

十
一
點
으
로 

過
半
數
以
上
得
點 

에 

同

點

이

口
一
로

 

年
長
者
름
副
會
長
으
로 

採
擇

하
기
로 

되
어
서 

朴

鍾
和 

食
員
이 

副
#
長
으
로 

當
選
되
었
다

다
음 

各
分
科
會
長
選
擧
는 

各
分
科
#
長
選
出
욘 

補
闕
會
員
이 

補
闕
된 

後 

次
期
緦
會
에
서 

選
出
키
로
하
나

藝橱
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을
選
出
하
되 

正
副
會
長
과 

各
分
科
에
서 

一‘
人 

式
四
人 

計 

六
人
이
詮

,
5

委
쒔
이
되
여 

制
定
委
員
을 

選
出
한
結
果 

以 

下
의 

八
會
員
이 

決
定
되
었
다

高
義
采 

朴
鍾
和 

支
濟
明 

趙
演
鉉 

金
짢
泰 

柳
致
眞 

尹
孝
重 

吳

泳
鎭

開
院
式
擧
行
淮
備
에 

關
하
여
서
는 

可
及
的 

學
術
院
과 

共
同
으
로
하
되 

渖

'絡

및
場
所 

日
時 

其
他 
沪

定
은 
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에
게 

一

任
키
로
하
고 

가
午
卯
時
에 

閑
會
하
다

1.
 

/11
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興
會 

第
一
次
會
議

一
一

、
日 

時
檀
紀
四
二
八
七
年
七
月
二
日
下
午
二
時

1

1
、
場 

所

文

敎

部

次

官

室

一

一、
參
席
者
高
羲
束
朴
鍾
和
支
濟
明
.賴

演

鉸

金
聖
泰
尹
孝
重 

(
劉滢

掊
崔

浴

久

書

記

)

一

、
決
議
事
項

藝
術
院
事
務
甸
職
制
및 

會
員
報
觥
規
程
을
면

저 

制
定
키
로
하
되 

그

母
法 

(文
化
保
護
法

)
을
改
止
하

『
야
되
매 

이
를 

早
速
히 

學
藝
術
院 

同

一
步 

調

로
하
기
로
하
고 

玄
濟
明
委
員 

殘
議
로 

諸
規
私
의 

苜
案
委
員
으
로
서 

趙
演
鉉
委
3

丹 

尹
孝
重
委
員
윷 

推

薦
.

하
고 

本
月
七
日
까
지 

作
成
提
案 

키
로
決
議
하
다
。

朴
鍾
和
副
會
長 

發
.議

로
서
 

藝
術
院
諸
印
章
을 

다
음
에 

依

하
여 

早
速 

히 

制

定

키
로
一

 

하
였
다
。
藝
術
院
印
은 

銀
製
로
하
고 
阈

務
員
印
과 

同
規 

格

으
로
하
며 

會
長
印
은 

角
或
象
牙
製
로 

各
部
長
官

印
과 

同

規
格
으
로 

하
기
로 

決
議
하
였
다
。
下
午

三
時
半 

閉
會

‘
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會

 

第
一 

一
次
曾
議

一
、
日 

時
檀
紀
四
二
八
七
年
七
月
七
日
下
午
二
時
半 

一
、缇
 

所 

文

敎

部

編

修

局

長.명

一、
參
席
者
高
羲
東
朴
鍊
和
玄
濟
明
死
孝
重
辨
演
鉉
齊
吉
基 

(
藝
術
課
長
)

一
、
決
議
事
項

開
院
式
首 

다
음
과
如
히 

擧
行

키
로 

決
議
하
다 

日
時 

擠
紀
四
二
八

七 

年
七
月
十
七
日
下
午
二
時 

場
所 

서
울
入
學权

大
講
또 

開
院
式
準
備
委
員
으
로 

朴
鍾
和
委
員 

玄
濟
明
委
員 

을 

選
出
하
다

閉

會

—

四

時


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會

第
三
次
會
議

I
，

日 

時
檀
紀
四
二
八
七
年
十
一
月
二
十
九
日
下
午
二
時

一
"

場 

所
文
敎
部
高
等
敎
育
局
長
室 

一
、
參
席
人
員

髙

羲
東
朴
鍾
和
玄
濟
明
金
聖
泰
趙
演
鉉
尹
孝
重
義
吉
基
崔
洛
久 

一

，

決
議
事
項

擠
紀
四
二
八
八
年
挺 

藝
術
院
歲
出
豫
算耍

求
額
을 

二
五
、 

一
六
九
、
三
三 

四
圜
으 

로
決
議
하
였
악

蕤

術

院

「뺏
지
」

는 

尹
孝
重
會
員
이 

一
一
、

三

種

의
 

圖
案
을 

次

期
會
合 

時
碎
지 

提
며
키
로
하
단

藝
術
院
會
員
報
.

I

規
程
및

事
務
局
職
制
關
係
討
議
룰 

爲
하
여 

會
長
이 

學 

術
院
會
反
과 

事
:

I

에
打
合
하
여 

學
藝
術
院
制
定娈

員
이 

連
席
會
議
들 

갖
기
로
하
다

會

員

'二
十
五
會
員
)

이 

總
會泶

親
睦
윷 

갖
기 

爲
하
여 

來
十
二
月
十
一 

日
下
午
三
時
에 

適
當
한
곳
에
서 

會
合
音 

하
기
로
하
다

下
午
너
時
！

： 闭

會

藝
術
院
學
術
院
諸
規
程 

制
定
委
員
連
席
會
議

日

時

檀
紀
四
二
八
七
年
十
二
月
二
十
日
下
午
二
時

」
、
場 

所 

서
울
大
學
校
總
長
室

二
、
參
席
者 

丨
 

高
羲
束
朴
鍾
和
玄
濟
明
柳
致
眞
尹
曰
善
茶
炳
溱
(藝
術
院
事
務
局 

에 

崔
洛
久 

閔
內
坤 

趙
海
山
)

決
議
事
項

1
、
學
藝 
術 
院
에
서 

國 
會
에 
提
出
할 

文
化
保
護
法 
(
母
法
) 
을 

同 一  

하
게 
作 

成
할 
것
으
로 
하
다

0
% 

藝 
術 
院 

院
報 
불 

急 
速
히
發
刊
하
기
로 
하
다 

3

、

學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과
國
會 

文
敎
社
會
分
科
委
員
間
의
連
席
會 

를 
新
年
初
에
가
질
것
뇰 
合 
議 
하 
다

4丨 

文
敎
部
當
局
에 

出
版
映翥

演
剷
人
을 

招
請
하
며 

政
府
機
構
改
革
에 

따
르
는 

諸
問
1

 

協
議
토
로
「

提
議
탕
것
으
로
하
다 

下
午
四
時

丨

一
會

藝
爾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會

第
四
次
會
議

一
、
日 

時 

濟
紀
四
二 
八
八
年
二
서
十
八 
日
下
午
二
時



,
場
所
文
敎
部
次
官
室 

一
丨

參
席
者

高
羲
束
朴
鍾
和
玄
濟
明
尹
孝
重
趙
演
鉉
(職
員

，

李
洵
庸
、
趙撖

표

山
〕

一

、
決
議
事
項

大
韓
民
國
藝
術
院
藝
術
賞
規
程
의 

起
草
委
員
으
로
서 

玄
濟
明 

尹 

孝
重 

趙
演
鉉
의

!一
:

會
負
이 

選
定
되
다 

2
, 

藝
術
院
貪
規
程
을 

十
日
以
內

로 

完
了
함
과
함
께 

諸
規
程

制
定
委
員 

會
믈 

召
集
하
고 

總
會
너
字
와 

其

他
.들 

決
定
하
기
도
하
였
다 

下
午
三
時
半
1

閉
會

第

一

回
臨
時
總
會

一丨

日 

時
檀
紀
四
二
八
八
年
四
月
九
日
下
午
二
時 

一
、
場 

所 

서
울
穴
學
校 

會
議
室 

一

、
參
席
人
員

高
羲
束
朴
鍾
和
吳
相
淳
玄
濟
明
金
果
里
趙
演
鉉
張
勃
李
象
範 

金
？'泰
成
陵
麟
柳
致
眞
徐
廷
注
金
煥
基
尹
孝
重
襄
濂
朴
泰
俊 

李

珠
焕

吳

泳

鎭

安

鍾

和
 

以

上

十

九

名

(職
員
I

趙
海
山
)

，一

、

決

議

事

項

1
、
文
化
保
護
法
改
正
案
을 

學
術
院
에
서 

起
草
한
것
과
달
타 

藝
術
院
에

서 

諸
規
程
制
定
委
員
中
의 

趙汹

註 

吳
泳
鎭 

두
會
員
이 

專
任
起
草 

委
員
이
되
어 

改
正
案
을
作
成
하
여
서 

民
議
院
文
敎
分
科
委
員
長
과 

民 

議
院
內 

各
交渉
圑

體
代
表
에 

提
出
하
여 

國
會
에
上
程
시
키
도
록
하
다 

2

、

藝
術
院
嘗
授
賞
規
程
을
制
定
하
였
다 

玄
濟
明 

辨
演
鉉
會
員
이 

試
案
탄 

藝
術
院
賞
授
賞
規
定
에 

玄
濟
明 

會
負
의
說
明
이 

있

은
後 

條
文
의
修
正
을 

加
하
고
通
過

되
었
다 

8
、
學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은 

四
月
二
十
二
日 

外
交
俱
樂铈

예 

民 

議
院
文
敎
分
科
委员

과 

懇
談
會
들 

갖
이
기
로
하
였
다 

4
、
藝
術
院
機
闢
紙
를 

早
速
히
發
刊
함
에 

灼
演
鉉
會
확
이 

編
輯
担
當
하 

기
로 

하
다 

下

午

六

時丨

一

閉

會

學
藝
術
院
諸
規
程
制
定
委
員
및 

民
議
院
文
敎
分
科
委
員
連
席
懇
談
會

、

日 

時

擠

紀

四

二
八
八
四
月
二
十
二
日
午
後
六
時

、
場 

所

外
交
俱
樂
部 

、
參
席
人
員

民
議
員
—
金

法

鱗

金

宗

奎

孫

文
礓

李

宣

敎

李

&
寧 

文
敎
部
—
文
敎
部
長
官
高
等鉍

育
局
長
大
學
敎
育
課
長 

藝
術
院

丨

鬲

羲

呆

朴
鍾
和
玄
濟
明
尹
孝
重
金
聖
泰 

學
術
院丨

尹
너
善 

崔
奎
南 

李
丙
燾 

金
斗
鐵
諸
氏
의 

發
言
을 

단
記
하



면 

다
음
과 

같
다

玄
濟
明
氏
;

文
敎
專
門
委
員
에
게 

文
化
保
護
法
制
定
에
對
한
經
緯
를 

들
었 

음
은 

좋

겠

읍

、니
다

李
宣
敎
氏丨

政
府
가
釜
山
에 

있
을

적
에 

李
在
鶴
民
議
員
이 

當
時
의
文
敎 

分
科
委
員
長
으
로 

있
을

적
에 

文
化
人
에
對

한 

優
待
方
策
글 

講
求
하 

여
야
겠
다
는 

要
旨
로
서 

文

敎
專
門
委
員
에
게 

莨
案
委
囑
을
하
였
다 

現
行
文
化
保
護
法
은 

本
專
門
委
員
이 
茧

案
한 

그
대
로 

無
修
訂
으
로 

通
過
된
것
이
니 

文
化
人
의 

保
護
에
만 

置
重
되
었
다
。

李

恒

寧

氏

—

學

藝

術

院

의

 

機
關
自
體
가 

國
立
이
냐 

私
立
이
냐 

하

」
一
데

,
論
이
많
은
데 

當
初
에 

草
案
한 

사
람
으
로
서

는 

現
民
主
主
義
社
會
에 

서 

可
能
한 

範阗

內
에
서
는 

國

、

公
^

私
立
의
表
現
을 

않
이

할
려
고 

한
데
서

. 

國
立
이
라
고 

붙
이
지 

않
이
하
였
다 

이
點
에
對
해
서 

未
備 

되
여
서 

罪
悚
합
니
다

崔
奎
南
氏丨

會
員
에
게 

若
千
額
을
주
는 

그

、

0〇
〇

찾
의
 

手
當
制
를 

廢
止
하
고 

國
家
에
서 

補
助
金
으
로
서 
研

究
其
他
文
化
發
展
에 

供

말 

費
用
을 

給
與
하
여 

援
助
하
는
것
이 

좋
겠
고 

구
태
어 

躅
家
機
關
을 

만
드
는
데
는 

賛

成
안
한
다 

國
슛
機
關
에
서 

事
務
局
長
에 

理
事宫

言 

두
는
것
等
은 

若
少
한
給
料
로
서 

勤
務
할
사
람
을
求
하
기
가 

쉽
지 

않 

은
일
이
다

垄

長

官

—

學

藝

術

院

#

員

에

對

한

 

劇
場 

博
物

舘
 

圔

書舘

、

糾
學舘

等 

文
敎
部
所
管
에
屬
하
는 

機
關
에
는 

特
別
히 

優
恃
方
針
音 

取
하
겠
다

그
러
나 

他
部
에
所
管

에
는 

卽 

交
通
部
機
關
等
에
는 

交
通
部
에 

折 

衝
하
기
로 

하
겠
다

學
藝
術
院
의 

國
立
機
關 

如
否
에 

對
하
여
서 

여
러
가
지 

方

法

으 

로 

法
制
室
에 

提
案
하
였
으
나 

끝
끝
내 

反
對
하
고
있
다 

한
때

國
務
會
議 

에 

案

을
提
示
하
였
으
나 

도
리
여
猛
烈
히 

反
駿
을 

加

하

：
『
 

또
이
사 

람
自
身
이 

學
術
院
會
員
이
고
하
니 

적
處
地
가
困
難
하
여
서 

그
座
上
會 

議
를 

中
止
하
게
하
였
다 

申
法
制
室
長
의 

一
言
을 

例
擧
하
면 

至
今 

學
째
術
院
을 

國
家
機
關
으
로
만
들
게
되
면 

約
百
二
나
餘
名
이 

國
務
委 

員
級

으
로 

國
家
에
서 

優
待
를 

받
게
되
니 

現
行
政
府
機
構
簡
素
化
를 

할
려
고 

하
는
次
에 

事
務
局
長
을
두
게
되
면 

國
家
公
務
員
이 

많
이
增 

加
된
다

金
法
麟
氏
丨

다
른
外
國
은 

어
떻
든
間
에 

우
리
나
라
의 

現
實
情
으
로
서
는 

國
家
機
關
으 

휸
,

여 

保
護
育
成
하
여
야 

되
겠
다 

金
宗
奎
氏丨

主
催
者
側
에
서 

統
一
된
案
이
없
고
하
니 

오
늘 

提
示
한

案
은 

兩
院
에
서 

再
次
兼
議
하
여
서 

阈

會
에
提
出
하
시
으 

으
늘
은 

時
間

도 

늦
고
하
니 

돌
려
보
내
주
시
요
하
고 

退
場
하
다 

金
斗
憲
氏
I

나
는 

崔
總

長
의
發

言
에
놀
찼
다 

우
리
가 

過
去
에 

數

次
에 

會
合
하
여 

定
하
여

둔 

原
則
에 

너
무
나 

個
人
的
인 

理
想
論
믈 

主 

張
하
여
서 

픽 

遘
感

으
로 

生
覺
한
다 

朴

鍾
和
氏
!

藝
術
院
에
서
提
出
한 

試
案
은 

藝
術
院

總
會
에
서 

決
定
된
것 

이
요 

總 

會
의 
意
見
을 

無 
視 
못
합
니
다 

그
리
고 

過
去
에 

文 
總
에
서



본
바
도 

있
겠
지
만 

事
務
職
員
의 

給
與
等
支
拂
야
는
데 

隘
路
가
많
다 

그
터
니 

事
務
賴
員
에 

對
하
여
서
는 

國
家
公
務
員
을 

配

:直
하

여
 

좋 

을 
줄 
안
다

离

羲

박
氏
—
兩
院
을 

잘
마
드
느
냐 

못
만

드
느
냐 

하
는
것
은 

李
長
官
과 

金
法
麟
委
員
長
에
게 

있
으
니 

잘 

付
託
합
니
다

中
華
民
國
學
者
招
待
懇
談
曾

？
日 

時

擠
紀
四
二
八
八
年
五
月
十
八
日
正
午

、
場 

所 
阂

際
호
릴

、
參

席

八

朱
家
驊
芾
作
쒔

待
懦
(
中
^
學
者
니
의
學
者
와

學
‘

一

術
院
會
員

尹
日
善
氏
로
부
터 

우
리
學
藝
術
‘院

이 

으
늘
날
이
자

리
에 

멀
리
中
華
民
國

에
서
으
신 

權
威
있
는
學
者
들 

으
시
게
되
니 

無
限
이
榮
光
이
라
는 

말
씀 

이

있
었 

1

다
음 
莆

作
춰
、學
者
의
다
음
과
같
은 

맡
씀
이 

있
었
다 

鲸

國
의
著
名
한
學 

者 

蕤
術
家
와 

한
사
리
에 

앉
게
되
니 

기
뿌
고 

도
한 

이
러
한 

機
# 

에 

接
하
게
됨
할 

잊
지
못
할 

名
譽
로 

생
각
한
다 

라
는
人
事
가
있
은
後 

中
華
民
國
의 

文
化
發
達
史
를
말
하
였
고 

現
在
의
中
國
文
化
의 

位
置
와 

나
갈
갛 

學
者
들
의
生
活
과 

覺

悟
를
말
하
며 

韓
國
은
歷

얏
的
으 

로
도 

兄
弟
와

다
름
없
는 

나
라
이
니

 

相
一
요
間

앞

날

에

 

文
化
交
流
에

努
力 

하
기
를
約
束
하
고 

時
間
關
係
도 

退
場
하
였
다 

.
1
時

五

十

分I

閉

會

第
二
回
臨
時
總
會

一
、
3 

時 

檀
紀
四
二
八
八
年
六
月
二
十
一
日
下
午
一
時
四
十
났

一
、
場 

所
文
敎
部
#
議
呈

參
席
人高

羲
朵
 

朴
鍾
和 

銷
演
쇼
 

金
束
里 

褒 
濂
張
勃 

金
뿜
泰 

成
陵
麟 

吳
相
淳
安
鍾
和

李

珠

煥

柳
致
眞

李

象

範

金
煥

基

尹

孝

重

徐
廷 

柱
玄
濟
明
朴
泰
俊
(以
上
4
八
名
)

事

務

局
？
昌
：丨

朴

琦

遠

趙

海

山 

決
議
事
項

으
늘
익
會

減

호 

第
二
回
臨
時
總
會

'
노
하
기
로 

滿
場 

一
 

致

로
可
決
안
後 

各
分 

科
別
로 

術
院
賞
授
賞
者
를 

審
議
한
結
果 

文
學
功
勞
賞
에 

朴
鍾
和 

會
員 

音
樂 

적
.

賞

에 

玄
濟
明
會
員
皆 

選
出
바
였
다
。

美
術
分
委
에
서
는 

棄
權
하
였
으
나 

徐
廷
柱
會
員 

金

堃

泰

.#
員 

金
京 

里
#
員 

諸

네
의 

耳
次
審
議
를 

要
請
하
는 

意
見
이 

成
立
되
여 

再
次 

審
議
結
果 

高
羲
束
會
員
울 

選
出
하
였
다 

:

卜 

또
한 

演
分
委
에
서
는

 

分
科
委
員
出
席
者
二
人
으
로
는 

選
出
키 

困
難
하 

니 

總
會
에
서 

決
定
해
달
라
는 

依
賴
가 

있
어 

趙
演
鉉
會
員
위 

總
會 

에
서 

投
票
決
定
하
자
는 

動
謬
사 

徐
延
柱
會
員
冉
請
으
로 

成
立
되
여
投 

票
한
結
果 

柳
致
眞
十
四
票 

유
鍾
和
二
票 

李

뿐
杓

一

票 

棄
權
一
票
로 

柳
致
眞
會
員
이
選
出
되
다





(
詩
)

煖

朴

木 

月

生
活
이 

과
히 

單

調

한 

것
은 

不
幸
한 

일
이
다
。

때
로
는 

꿈
이 

부
어
주
는 

잔
을 

藥
이 

된
다
0

가
벼
운 

月
給
봉
투

.
그
만
증
의 

꿈
을 

갖
자
면
 

지
나
친
 

負

擔
일 

것
이
냐

0

눈 

으
는 

밤
의 

煖

爐 

가

에

서

가
만
한 

旅

程

의 

르
랜
을 
짜

면 

붕
이 

따
뜻
하
다

0

 

五
台
山 

雪
景
은 

遇
分
한 

虛
欲

江
華
島 

一
 

泡
길
이 

암
-

맞

는

대

로

배
쌈
을0  

宿
泊
費
를
0 

간
결
한 

旅
裝
을 

九
九
는 

九
九
대
로 

밖
은 

여
전
한 

심
한 
눈

…
::]

오 
늘
밤
운 

푸
욱 

자
고.

요
만
한 

꿈
이 

부
픈 

生
浩
의 

희
미
한 빛
에

慰
勞
믈 

安
睹
를

마
음
이 

快
해
서

어
면
애
처
홴 

잔
아
0

자
는 

얼
굴
에 

微
笑
가 

깃
드
리
라

아
아

싸
타
눈
소 
리



戯

曲

姉

五

幕

0
^

籾

致

眞
作

圈 

一
九
五

一

年 

여
름 

서
울
北
万
에
서 

國

聯
，
軍 

한
참 

싸
울
때
에 

釜
山 

避
難
地
에
서 

일
어
난 

애
기 

图
 

나
으
는 

사
람
들

(
戰
亂
에 

貞
操
률 

유
린
當
해 

精
神
的 

打
擊
을 

받
은 

인
테
리
處
^
 

(
그
의
동
생
인 

文
學
少
女
。
타
어
피
스
트
)

(聖
姬
를 

敬
慕
하
는 

페
시
미
스
트

)

9

；
京

울
 

사
랑
하
는 

활
발
반 

靑
年
實
業
家
)

聖玉詩
人
" 

社
長
。 

秘
書
。

姬
。

京

〕

崔 

悦

。 

金大石。

 高
 

君。

假字
 

아
저
씨
。

 

行
 

商
 

숏 

醫
 

師。

 

私
娼
窟 
마
담
。

뻗其

圈
場

面。

두。他。홋

(
假
字
化
粧
品
製
造
及
販
賣
業
者
)

(
다
부
지
게 

생
긴 

十
七
歲
의 

私
娼简

使
童
)
 

看
護
員
、
男
女
海
水
浴
客
、
娼
婦
들
。

黑
人
。
이
웃
男
女
、
아
이
等
等

避
難
民
들
이 

몰
려
사
는 

침
침
한 

地
下
室
。
저
녁
나
절
에
서
부
터 

밤
까
지
내
一
 

病

院

入

院

室

、

二

三

日

後

 

아
침
나
절
。

海

水

浴

場

0

 

數
日
後
인 

淸
明
한
午
後
。

社
長
金
大
石
의
應
接
室
ᄇ
 

同
日 

반
、

私

娼

窟

、

聖

姬

의

房

。

二

三

日

後

인

 

日
曜
日
밤
。



1

숙
맥
힐
듯
이 

협
잡
하
고 

침
침
한 

地
下
室
。
덜
관
자
等
으
로 

適
않

히 

란
을 

질
러 

사
는 

避
難
氏 

數
世
帶
3

假
字
化
粧
品
을 

製
造
하
는 

假
字

아
저
씨
、

호
래
비 

長
髮
詩
人 

崔
悅

、
어
머
니
의 

爽
廳
을 

모
시
고
있
는 

타
이
피
스
트 

玉
京
等

0|
그
들
이
다
。
,
 

慕
이 

열
리
면 

조
그
마
한 

窓
에
서 

새
여
나
오
는 

저
녁 

여
원 

光
線
을 

받
아
가
며 

假
字
아
저
씨
。
外
國
의 

此
粧
品
容
器
에 

假
字
牝
粧
品
을 

채
우
고 
있
고
、
그
 
反 
對 
편 

어
둠
침
침
한 

干
석 
에
는 

長 
髮
詩
人 

崔

悦

、
白;
 
己
의 

册
 丄

에 

고
개
를 
묻
고 

업 
드
렸
다 
0
 
1
 

이
윽
고 

化
粧
品 

行 
商 
하
는 
女
子
、
나
리 
난
다
。

行 

商 

女
。
 

’

(
들
어
서
며 

떠
들 
석
하
게

) 

가
과 
아 
즈
 
바
니

" 

나
、
화
장 
줌 

좀 

더 

받
아
가
야 
갓 
시
요
“

假
字 
아
저
씨
。
 

(
만
를 
던 

化

粧

品

을 

숨
기
며

) 

쉬
。
자
네
까
지 

가
짜 

가
짜 

하
든 

어
떻
게 

태 

丫 

行 

商 

女
。
 

인
자 

됐 
쉬
다
。

假
字
아 
저 
씨
。
 

기
분
이 

단
단
히 

났 
구」
 

그
래
。
 

、

行 

商

、

女

。
 

글
세
、
이
것 

보
라
니
까

! 

(
하
고 

들
고 
온 

가
방
의 
內 
部
들 

털
어 
보
인
다
。
나
 

假
字 
아
저
씨
。
 

아
이
干 

그
물
건 
을 

다 

어
디
다
기 

맥 
였 
누

?

行 

商 

女
。
 

오
늘
은 

더

. 

서
면 
짝
으
로 

나
가
디 

않
았
겠
소

? 

어
느 
집 
쌀 

들
어
간 
더
니
、
거
기
가 

바
로 

양 
公 
主 

소
굴
이 
외
다 
레 

한
에 
미
나
이
가 

사
니 
만 

너
도 

나
도 

하
고 

막 

달 
겨
들 
어
서 

글
세 

흐
흐
호 

:…

假
字
아 
저 
씨
。
 

하

하

하

…
… 

그
것 

통 
패
하
다
。

行 

商 

女
。
 

이
렇
게 

가
짜
가 

판
을 

쳤
으
니 

내
레 

떠
들
만 

하 
잖
소

?

假
字 
아
저
씨

' 

헌
데
、
오
늘 

맹
근 
건 

그
보
다 

더 

근
사
하
지

〇  

자
아 

(行 
商
女
의 

코
에
다
가 

化
粧
品
을 

자
랑 
스
 
럼
게 

갖
다 

대
준
다
。
)

、行 

商 

女
。
 

(
맡
어 
보
며

) 

아
丨

니 

이
거 

원
일 
이
보

?

假
字
아 
저
씨
。
 

이
만
하
면 

코 
으 티 

아
니
라 

제
할 
아
버
지
도 

맞 

설
수 
없
지

?

行 

商 

女
。
 

데
일
이 
외
다

! 

데
일

! 

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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假
字
아
저
씨
0 

암
、

그
렇
지

! 

그
럼

! 

하
하
하

. 
(

떠
들
고 

웃
다
기 

인
기
척
이 

나
니
까
) 

쉬
! 

(
하
고 

出
入 
口 
녹
들 

지
켜
본
다
。
)

玉
京
이 

책
보
를 

끼
고 

나
타
난
다
。
會 
默
에
서 

退
勤
하
는 

길
이
다
。

假
字
아 
저
씨
。 

안
심
한 
곳
) 

으
0.
욱
경
이
干
나
。 

ᄊ 

行 

商 

女
。 

퇴
근
하
네
、
벌
서
?

玉 

京
。 

이
것 

좀 

봐 
용
이 
거

! 

(
하
며 

자
랑
스
러
운 
뭇
이 

책
보
에
서 

電 
報
들 

내 

보
인
다
》

假
字
아 
저
씨
。 

전
보 

안
야
?

玉 

京
。 

언
니
가丨
 

언
나 
가 

살
아
와
요

!

8

字
糾
저
|
了

5 
다

?

玉 

京
。
 

어
머
이 

살
아
계
셨
을 
때 

여
기 

자
주 

잘
리
던 

김
사
장 

알 
조

? 

그
이
가 

데
리
고 

은
대
、
우
리 

회
사
로 

이 

전
보
가 

왔
어

!

假
字
아
져
씨
。
 

(
시
무
특 

해
지
며

) 

살
아
있
으
든 

모
두 

만
나
게 

되
는
구
먼
。

玉 

京
。
 

(
마
두
구
석
에 

드
셔
둔 

이

#
뿐
인 

喪
廳
의 

휘
장
을 

건
으
며

) 

어
머
니
、
 

어
머
나
께
서 

잠
시
도 

잊
지 

못
하
시
던 

언
니
가 

어
머
니 

를 

뵈
러 

살
아
읍
니
다
、
어
머
니

.
께
서 

너
무
나 

상
심
을
하
셨
으
니
까
、
하
늘

01
어
니
를 

찾
아
보
내 

주
시
는

기
예
용 

行 

商 

女
。
 

덩
말 

하
;

달
만 

빨
리 

이
런 

소
식
을 

들
었
어
도 

너
이
으
마
닌 

애
태
워 

돌
아
가
지
도 

않
았
을

께
다
。

玉 

京
。 

(
눈
물
만 

슬
쩍 

씻
는
다
。
〕

假
字
아
저
씨
。 

언
제 

닿
는
대
?

王 

京
。
 

오
늘 

저
녁 

열
시
차
。
얼
른 

저
녁
지
을 

준
빌
해
야
지
요

? 

(
바
뿐
곳
이 

괄
音 

검
어
을
린
다
)

假
字
아
저
씨
。 

년 

참 

좋
겠
다
。

行 

商 

女
。 

행
말丨
 

假
字

아
저
에
。
 

으

늘

爸 

얼
마
나

?

行 

商 

女
。 

(
손
구
락
으
로 

數
量
을 

表
示

해
보
이
며
) 

이
것
만 

달

라

요

—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어
떻
게
하
나 

만
들
어 

놓
은
게 

皆 

早
족
한
데
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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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商女⑭

 假
字
아
저
씨
나 

行
商
女
。

 攸
字
아
저
씨
。

玉

京
0

假
字 
아
저
씨
。

玉 

京
。

假
字
아
저
씨
。 

玉 

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 

玉

‘

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 

玉 

했
。

假
字
아
저
써
。

玉 

京丨

그
럼
、
내 

낙
1
께 

지
낙 

(
저
녁
) 

해
먹
극 

가
질
라 

으
갔
시
용

,

빈
병
들 

좀 

모
아
다
주
게
。

그
렇
게 

하
시
라
요 

(
하
며 

退
場
)

나
두 

위
선 

저
녁
부
터 

지
어
먹
을
까

? 

(
일
하
던
것
을 

대
강
치
우，
고 

일
어
서
면
서 

못
노
래
를 

부
튼
다 

(
에
랑 

에
랑 

에
헤
요 

에
해 

라 

품
마 

잘
한
다

)

(
그
등
안 

웃
을 

갈
아
입
고 

며
리
에 

수
건
을
쓰
고 

총
채
와 

비
를
들
고 

詩
人 

崔

悦

의
房
으
료 

가
려
하
며

) 

아
저
씨
、
선
생
님
께
서 

언 

제 

외
출
하
셨
나
요

?

(
가
르
키
며

) 

저
기 

있
잖
어

?

(
그
제
서
야 

비
로
서 

발
견
하
고

) 

이 
크

! 

나 

안 
계
신 
줄 

알
고 

소
제
부
터 

해
드
리
려
던 

참
인
데 

선
생
님

! 

(
하
고 

조
심
스
럽
게 

불
러
본
다
。
그
러
나 

대
답
이 

없
으
니
까

) 

주
무
시
나
봐
。

(
새
로 

대
린 

와
이 
사 
쓰
와 

접
시
에 
담
은 

洋
과 
자
와 

冷
茶
를 

詩

：
八
 

崔
悦
 
옆
에 

가
만
히 
갖
다 
놓
는
다 
0
 

잠
이 

께 
면 

먹
으
라
는 
것
이
다

)

옥
경
이 

그
덜
게
아
니
라 

이 
번
에 

언
니 
으
거
든 

그
만 

곁
혼
을 

해
버
리 
럼
。
피 
착
에 

독
신
이
자 

한
집 
웅 

밑
에
서 

살
겠
다
。

.

.

(
詩
人
이 

들
을
까 
봐 

도
끼
눈
을 

뜨
며

) 

쉬

!

안
야
。
국
수
만 

해
으
면 

다 

어
울
러
진 

일
이
니
까 

하
는 
소
리
야 

(
아
이 

좀
！ 

(
말
문
을 

막
으
려
는 
둣
이 

총
체
를 

量
러 
멘
다

)

아
야
야 

인
자 

안 

그
러
께
。

(
총
재
틀 

도
로 

놓
。一
 
며
ᄂ 

늙
은
이
나 

젊
은
이
나 

남
자
들
은 

모
두 

나 
백 

이
성
에
게 

친
정
히 

쏜
면 

그
걸 

곧 

이
상
야
릇
하
게 

해 

석
을 

하
고 

0  

내
가 

선
생
님
을 

보
살
벼 

드
리
는 
건 

다
른 

아
무
런 

뭇
이 

있
는
게 
안
요 

다
만 

선
생
님
께
서 

되
도
록 

름
을 
내
셔
서 

훌
륭
한 

시
를 

한
편
이
라
도 

더 
많
이 

从
一
 
시
라
는 
것 

밖
방 

-
-

(
일
부
러 

玉
京
의 

辨 
明
을 

無 
視
하
려
는 
뭇
이 

큰
소
리
로

) 

야，

너 

:
 
늘 
찌
개 

꺼
리
가 

워
야

?

(
뾰
죽 
하
게

) 

물
라
요

! 

(洋
과
자
틀 

상
청
에 

차
려
놓
으
며

) 

어
머
니 

으 

黄

은 

워
든
지 

좀 

싫
건 

잡
千
세 
쓰

46



호

흐

호

…

… 

(
하
고 

웃
더
니

) 

가
자
아
저
씨
、
이
것
봐
모

" 

으
늘
아
침 

회
사
사
에 

나
으
는 

길
에 

내
가 

아
주 

큰 

망

신

울

51

다
누，

글
세

V
I

 

관
복
동 

큰
거
리
로 

나
으
자
나
까 

우
리 

언
니
가 

앞
에
서 

걸
어
오
지 

않
겠
어
요
、
이
게 

원
일
이
냐
하
고 

덤
려
들
어 

언
니

! 

하
고 

덤
석 

았

았
斤
료
。
그
했
더
니
、
그
건 

언
니
가 

아
니
구

.

.

假
字
아
저
씨
。
 

허
자
만 

그
대
신 

희
자
책
상
위
에 

그
전
보
가 

와
있
었
던
말
이
지

?

玉 

京
。 

골
돌
히 

생
각
하
면 

하
늘
이 

알
아
주
시
는

거
죠

假
字
아
저

씨
。 

나
도 

六
、
 

二
五
에 

잃
어
버
린 

내
타
누
라
는 

어
떻
게 

된
거
야

? 

래
날
안
찾
아
와

? 

우
리
마
누
라
야
말
로 

참 

아
까
울
데

…
… 

침
공
真
 

좋
고 

얼
굴
도 

잘 

정
기
고

.

.

玉 

京
。
 

우
리 

언
니
야
말
로 

참 

인 
뭄
이 

좋
지

^
。
명
동
거
리
에 

나
가
든 

안
치
어
다 

보
는 

사
람
이 

없
었
으
니 

여
기
나
타
나
면 

이 

지
하 
원

이 

환
해
질
걸
。

假
字 
아
저
씨
。
 

미
인 

단
명 
(美 
人 
短
命
)
 
이
라

! 

에
이 

기
막
히

' 
다
。
술
병 

어 
벗
더
라

! 

(
술
병
을 
찾
아
들 
고

) 

애
꾸
긴 

술
하
고 
나 

씨
름
을 

해
야
지 

'
 
태 

처
법
게
나
간
다

)

玉 

穿
。
 

(
詩
集
을
펴
들
고 

낭
독
한
다
)

추

오
늘 

하
로 

도

헛
되
히 

옛 

측

억
을 

안
시
고 

두
더
지 

도
양 

아
아 

소
리
없
이 

울
었
더
니

!

아
아 

인
간
이
란 

본
시
.
. 

,

詩 

人
。
 

(
아
까
부
터 

원
고
를 

쓰
고 

있
다
가
、
이
때 

고
개
를 

들
며

) 

各
.

경
이

! 

,
 

,

,

玉 

京
。 

아
이
干 

께
셨
군
요
? 

,,

詩 

人
。 

그 

원
구
?

玉 

京
。
 

에 
그
 

선
생 
넘 
두
！ 

벌
서
부
터 

책 
사
에
서 

괄
고 
있
는 
에
、
저
자
인 

선
생
님
이 

모
르
고 

계
세
요

? 

(
하
며 

詩
集
을 

보 있
다

)

4？



詩 

人
。 

망
할 
것
들

! 

출
판，
타
지 

말
했
는
데

 
…
…

玉 

京
。 

좋
은 

시
가 

참 

많
던
데 

넓
히
 

읽
혀
야
지
요
？

詩 

入
。 

시
란 

본
시 

광
고
할
건 

못 

돼
。

玉 

京
。
 

그
래
도 

난 

이 

시
집
을 

내
준 
출
판
사
를 

여
간 

고
맙
게 

여
기
지 

않
었
어
요
。
아
침
에 

출
근
할 

때 
이
 

책
을 

사
가
지
고
、
 

그
새 

한
번 

쭉 

읽
었
는
데 

선
생
님
의 

시
를 

한
편 

한
편 

단
편
적
으
로

II

을
때 

보
다 

'
사
상
적 

체
계
가 

환
히 

서
서 

여
간 

감
명
적
이 

아
니
었
어
용
더
구
나

 

이 

시 

같

은

건

…
…
 

(
하
며 

계
속
하
여 

랑
독
하
려
한
다

)

詩 

人
。 

그
만 

두
어

!

‘玉 

京
。 

예
?

詩 

人
。 

옥
경
이
는 

남
이 

제
 

창
자
를 

듸
집
어 
보
면 

좋
겠
어

!

玉 

京
。 

그 

무
슨 

말
씀
이
세
요
?

詩 

人
。 

시
란 

시
를 

쓴 

그 
사
람
어 

피 

묻
은 

내
장
(

內
臟
)

이
야
。

玉 

京
。
 

그
렇
다
면 

그
렇
게 

뵈
기 

싫
은
것
을 

도
대
체 

왜 

흰
종
이
위
에
다 

쓰
시
나
요

?

詩 

人
。
 

옥
경
이
는 

매
려
운 

대
소
변
을 

참
을
수 

있
겠
어

? 

못
참
스
지

? 

그
와 

마
찬
가
지
로 

시
를 

쓴
다
는
건 

사
람
의 

생
리
야
。
 

그
러
나 

나
는 

이
런 

배
설
물

(棑

泄
物

)
을 

내 

말
기
지 

않
으
면 

안
되
는 

내 

자
신
을 

경
멸
하
고 

미
워
해
。
마
치 

제
가 

내
뜨
린 

동
으 
즘
을

미
워
하
고 

싫
어
하
듯
이
.
.

玉 

京
0 

…
… 
모
르
겠
는 
걸 
용 

詩 

人
4 

그 
책
이
나 

없
애
버
려
。
(

신
발
울 

신
는
다
)

玉 

京
。
 

선
생
님 

I 

그
것 

좀 

잡 
줏
고 

나
가
시 
종 

(
아
까 

갖
다
놓
은 

冷
茶
와 

洋
과
자
를 

가
르 
킨
다
。
詩
人 

획

悦

이 

모
르
고 

나
가
는 
것
이 

안 

타
까
운 
것
이
다

)

詩 

入
。 

(
와
이

. 

샤
쓰
마
저 

發
見
하
고
〕

이
거 

어
느
새 

또
 

빠
라 

대
려

왔
군

! 

(不 滿
하 둣
이 

玉
京
을 

치
어
다 

본다

)

玉 

京 

4
…

：1：！
1^

48



詩玉詩玉詩玉詩玉詩玉詩玉

人

。

京

0 

人

0 

京

。 
人

0 

京

0 

人

。

京

。 
人

。 

京

0

假
字
아
저
씨
。 

玉 

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 

玉 

京
^

假
字
아 
저
씨
。

玉 

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

(
일
어
서
면
서

) 

앞
으
로 

이
런 

신
경
을
랑 

쓰
지 

말
아
요

,

(
와
이，

사
쓰
를
주
며

) 

갈
아 

입
고 

나
가
시
지
으

?

으「경
이，

미
안
하
지
만 

내 

짐 

좀 

싸
주
어
。

닷
다
가 

패
요
?
.

인
간
이 

살
지 

안
는
데
가 

어
던
지 

좀 

떠
다
니
고 

싶
어
。

이 

세
상
에 

斗
람
없
는 

데
가 

어
디
자
어
요

?

그
런
데
가 

없
다
면

"
내
스
스
로
가 

피
해
나
가
든
지
。

아
니

, 

선
생 

、
돌
아
가
시
겠
단 

말
씀
은 

아
니
시
겠
죠

丫
‘

찼

왜 

그
렇
게 

놀
래
?
. 

산
다
는 

그
자
체
가 

대
단
치 

않
은

것 

처
김 

죽
는
다
는
것
도 

그
다
지 

대
단
容
은

거

야
.0 

부
르
짖
다 
싶
이

) 

안 
예
요

! 

선
생
다 

안
돼
요

!

좀 

나
간
다 

으
께
。
(退
場
)

(
일
굴
을 

싸
고 

돌
아
서
서 

느
낀
다

)

(
반
찬
거
리
를 

과
들
고 

약
간 

비
틀
거
리
며 

조
금
前
에 

들
어
와

) 

패 

우
니
?
.

(
안
타
가
히

) 

아
저
씨
、
어
타
게
하
면 

최
선
생
님
을 

좀 

위
로
해 

드
려
요 

,

내
버
려
두
어 

저
런 

병
에
는 

약
도 

없
어
。

허
지
만
、
저 

훌
륭
한 

시
인
이
없
어
지
면 

어
떻
게
해
요

'
인
간
성
으
로
나 

재
주
로
서
나 

우
리
나
라
에
서
는 

다
시 

찾
아 

블
수 

없
는
분
인 

^
데
。

그
선
생
은 

내
가 

만
드
는 

화
장
품
과 

같
은 

가
짜
는 

아
니

% 

말
이
지

?

그
래
、
가
짜
는 

안
야
。
하
지
만 

틀
렸
어
。

(
날
카
롭
게

3

 

워
가 

틀
려
요

丫
,

배
속
에
시 

표
로
특 

소
리
가 

나
는
데
도 

공
짝
하
지
안
는
게 

도
대
체
—

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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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 

京

。 

그
게 

바
로 

선

생

의 

위

대

탄 

점

이

예

요

.0 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
눈
이 

둥
글
해
지
며

) 

엉

丫，

玉 

京
。
 

(自
信
있
게

) 

도
대
체 

인
생
이
란 

싫
은 

일
을 

해
가
며 

살
만
한 

가
치
가 

있
답
되
까
？

假
字 
아
저
씨
。
 

(
려 락
을 

맞
는 
뭇
이 

두 
손
으
로 

머
리
를
싸
며

) 

아
이
구 
머
나

! 

가
짜 

화
장
품
이
나 

만
드
러 

먹
고 

사
는 

놈
은 

다 

죽
어
라 

1 

그
 

거
지

?

玉 

京
。 

몰
라
요

!

假
字
아
저
씨
。
 

해 
헤 
해 

…
… 

너 

그
 

멋
진 

소
리 

어
디
서 

들
었
니

? 

최
선
생
이 

가
르
쳐
주

,
디 
？ 

좋
아
。

달
도 

擎
고
 

님
도 

좋
고 

최
선
생 

노
 

좋

다
 
0

玉 

京
。 

약
주
를 

자
신
게 

안
요

: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에
랑 

에
랑 

에
헤 
요
、
네
가 

내
서 
랑
가
？ 

헤
헤
헤 
…
… 

하
긴 

이
늙
은 

호
래 
비
가 

뒷 
때
문
에 

남
을 

속
여
가
역 

바
닥 

바 
탁 

살
려 

는
지 

나
도 

돌

라

。
.
 
(

울
분 
한

듯

이 

맨
드
러 

놓
는 

化

粧

品

을

 

쓰
러 

트
린
다

)

玉 

京
。 

(
부
뜰
며
) 

아
저
씨

!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
삐 
주
거
리 
며

) 

제
에

7|
、
마
누
라
나 

살
았
더
면 

고
생 
글
해
도 

1
 
생
산 

보
람
이
라
도 

있
을
하
데 

〔
롯
물
을 

것

。
一
며) 

옥
경
아 

용
서
해

라
。
받
아
들
고
와
야 

대
작
해
줄
사
람
도 

없
고
해
서 

뱃
속
에 

넣
고 

왔
다
。

ᄍ

玉 

京
。 

자
아 

여
기 

누
어

용
 

(
하
며 

자
리
를 

잡
고 

누
인
다

)

假
字
아
저
씨
。
 

걱
정
말
아 

내
가
패
니 

취
한
체
해

보
느，

거
지 

실
상
은 

조
금
도 

아
취
해
。

이
때 

行
商
女 

급
히 

나
타
나
」
다

3

行 

商 

女

。
 

옥
경
아 

왔
다
。
왔
어
。

玉 

京
。
 

뭐

丫
.
 

밤
찬
데 

했
일
이
야

V

(
밝
에
서 

자
동
차
의 

크 
락 
손 

소
리
。
와
자 
지 

끌 
한
소 
리

! 

또 

京 

出 
入 
口
를 

뛰
어
나
간
다
〕

行 

商 

女
。
 

아 

즈 
바
니
、

玉
京
이 

언
니
가 

살
아
탄
지 
용

날
 
레 

좀 

나
와 

보
라
요

!



假
字
아
저
씨
。 

그
래
。

秘 

書
。

行商女。

秘 

蜜曰。

聖 

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 

,秘 

書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 

行 

商 

굿
。 

秘 

書
。 

主 

京
。 

‘聖 

姬
。 

秘 

書
。 

瘕
字
아
저
씨
。
 

社 

롯
。

行
商
女
。

 이
웃
女
子
들
。 

社 

분
。

社
長 

金
大
石
의 

秘
書 

高
君 

류
렁
크

1 ：
양
손
에 

들
고 

들
어
온
다
。

욱
경
씨
의 

방
이 

어
느
거
조

?

여
기
용
아

丨

니 

기
차
가 

정
각
보
다 

날
래 

닷
수
다
레

丫 

(
통
령
크
를 

받
아 

놓
으
며
니 

네 

半
時
間
이
나

I

社

長

金

大
石 

앞
서
고 

그
뒤
에 

玉

왕 

거
진 

廢
人
이
된 

洋

公
主

불 

新
婦
위
하

곳 

부
축
하
여 

들
어
은
다
。
 

그
것
이 

玉
京
의 

언
니
인 

聖
姬
다

。
이
웃

女
子 

아
이
等
干

경
이
나 

난
것
처
럼 

뒤
에 

따
라 

들
어
온
다
。
玉
京
은 

언

너
를 

마
두

끝
에 

걸
터
앉
힌
다

:0

(
힘
없
는 

눈
으
로 

地
下
室
울 

둠

!
러
본
다

)

(
이
상
하
다
는
곳
이

) 

저 

여
자
가 

바
로

?

1(
고
개
를 

개
우
、둥
하
며

) 

이
상
한
데

…

… 

(行

商

女

를 

치
어
다
본
다

)

글
세
。

(
눈
을 

흘
기
며 

혁
를 

찬
다
。
行
商
女 

움
출
한
다

)

언
니 

방
에 

들
어
가
서 

옷
이
나 

좀
장
아 

입
웅 

(玉
京
에
게 

案
內
되
어 

힘
없
이 

방
으
로 

들
어
간
다

)

(
하
長
의
눈
지
《으
로 

방
문
을 

닫
아
준
다

)

(金
大
石
에
게

) 

이
거 

원 

일
이
으
？ 

옥
경
이 

언
니
는 

아
주 

참
한 

대
학 

놀
업
생
이
라
더
데

:
…丨 

이
난
리
에 

저
렇
게
라
도 

살
아
왔
으
면 

됐
지
요
3
 

뭐
。

에
그

-
-
 

저 

골 

될
려
면 

차
라
리 

죽
는
게
났
디 

나
1
。

(
고
개
를 

꺼
덕
이
며

) 

그
럼
。

(秘
書
에
게 

눈
것
한
다
。
다 

쫓
아 

내
라
는
것
이
다

〇



秘 

書
。 

무
슨 

干
경
났
송
다 

나
가 

주
우 

자
아 

나
가
용 

(求

景
하
려 

따
라 

들
어
은 

이
웃

女
子 

아
이
等 

쫓
겨
나
간
다

)

社 

長
。
 

쉬

! 

(
방
문
이 

다
시 

열
린
다
。
^

玉 

京
。 

(
방
에
서 

뛰
여 
나
으
자
、
마 
투
구
석
에 

고
개
를 

쳐 
박
고 

소
리
를 

짜
며 

흐 
느
건 
다 

行 

商 

女
。
 

에
이

! 

(
하
며 

기
가 맥 

힌 
뭇 

혀
를 

끌
끌 

차
며 

나
간
다

)

社 

長
。
 

(
위
로
하 
곳

) 
나
는 

옥
경
씨
晋 

위
해
서 

한 
노
릇
인
데
、
언
니
를 

데
려
와
서 

뭐
、
잘 

못
된 
게
나

.

.

玉 

京
。
 

천
만
에 
용 

그
래
서 

우
는
게 

안
예 
용 

(
하
며 

얼
른 

눈
물
들 

씻
는
다

)

社 

長
。
 

그
렇
잖
다
든 

울
기 
전
에 

감 
斗
하
다 

말
씀
이
라
도 

-
-

玉 

京
。 

고
맙
습
니
다
。

사
장 

정
말 

고 잡
습
니
다
。

社 

長
。
 

(
좋
아
서

) 

하
하
하

.

.
 

옥
경
씨
에
게
서 

고
맙
단 

소
린 

난
생 

처
움
이 
군
。
그
러
나 

실
상
은 

이
런 

인
사
나 
받
자
고 

언
니
를 

데
러 
고

온
게 
안 
예
요
。
육
경 
씨
가 

하
도 

언
니 

생
각
을 

한
다
기
에 

듣
기
에 

딱
해
서 

주
전
없
게

.

.

玉 

京
6
 

대
관
절 

언
니
를 

어
떻
게 

찾
으
셨
어
요
？ 

그
렇
게 

신
문 

광
고
를 

내
고 

수
소
문
을 
해
도 

알 

도
리
가 

없
더
니 
…
…

社 

長
0
 

바
로 

그
 
그
저 
팬
가 
보
군 

사
업 

관
계
로 

서
울 
갔
다
가 

외
국 
손
님
을 

접
대
할
일
이 

생
기
지
안 
었
겠 
어
요

? 

그
러
나 

서
울
시
내
는 

아
직

전
부
지 
구
라 

똑
똑
한 

요
리 
집
도 

없 
干
해
서 

영
등
포 

어
떤

.

. 

부
곡
립
습
니
다
。

.

.
 

야，

양
공
주
스
집
으
로 

가
지 

안 
었
겠 
어
요

?

그
 
했
더
니 

뜻
밖
에 

거
기
에 
…
… 

(
하
며 

聖
姬
의

1：
어 
있
는 

房 
쪽
을 

본
다

)

玉 

京
。
 

그
런
데

?

玉 

京
。
 

애
초
엔 

나
도 

내 
눈
을 

의
심
했
어
요
。
그
러
나 

아
무
리 

와
도 

어
던
지

. 

차
츰 

파
봤 
죵 

그
랬
더
니 

아
니
나 

다
룰
까

-
-

玉 

京
。 

(
얼
굴
을 
싸
며
〕

그
만 

두
세 
용

社 

長
。
 

나
도 

기
가 

막

^

어
용 

우
리
나
라
에
서 

제 
一
가 
는 

대
학
의 
고
수
요 
.
 

우
수
한 
영
문
학
자 
의 

따
님
이 

저
털
千 

있
느
냐 
공 

(玉
京 

설 
두 

거
리
는 

아
랫
입
술
을 

깨
물
고 

우 
름
들 

참
는
다

) 

그
러
나 

이
게 

으 
늘 
날
의 

전
체 

우
리
네 

현
실
인 
걸
、
어
떻
게 

합
니
까

?

玉 

京
。
 

(
호 
느
끼
며

) 

저
렇
두
룩 

죽
지 

않
고 

살
았
으
니 

생
명
이
란 

무
서
운 
거
군
요

?

社 

長
。
 

그
러
나 

이
걸 

보
면 

더
욱 

기
가 

매 
힐 
겁
니
다
。
(自 
己
의 

포
켈
에
서 

조 

그
마 
한 

약
병
을 

내
보
인
다
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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玉社玉社玉社

京
《》

京
。

長
。

京
。

長
。

秘 

書
。 

玉 

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

玉 

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

聖玉聖玉聖玉

姬
。

京
"

姬
。

京
。

姬
。

京
。

(
의
심
스
럽
게 

받
으
며

) 

이
게 

원
데
요
了

기
차
간
에
서 

언
니
가 

변
소
에
간
름
에 

그
의 

랜

도
.

떡
을 

뒤
졌
조 

그
래 

발
견
한
건
데 

아
주
지
독
한 

독
약
는
니
다
。
이
의 

반
만 

먹 

어
도 

그 

당
장
에 

행
으
러
지
는
--

역
시 

자
기
의 

신
세
를 

비
관
해
서 

항
시 

주
검
의
길
을 

더
듬
고 

있
었
던
거
군
요

?

그
런 

모
양
이
죠
。

그
러
니 

저
렇
게 

마
를
수 

밖
에
—

더 

얘
기
해
야 

옥
경
씨
의 

가
슴
만 

아
뚜
게
해
드
릴
뿐
이
니 

나
는 

그
만 

물
러 

가
겠
소
。
앞
으
로 

무
슨 

어
려

5：
일
이 

있
걸
랑 

제 

발 

기
별
해 

平
서
서
、
내
게 

옥
경
씨
를 

도
울 

기
회
를 

더
마
련
해 

주
시
오
。

고 

군 

가
지
。

예
。
(

하
며 

社
長
의 

류
렁
크
를 

들
고 

社
長
의
뒤
에 

따
라 

退
場
)

(
마
투 

끝
에 

힘
없
이 

걸
터 

앉
으
며

) 

아
저
씨
、

기
뻐 

우
서
야
할
일
인
지 

슬
려 

울
어
야 

할
일
인
지

. 

나
는 

모
르
겠
는
걸
용 

이
번
날
리
에 

영
영 

우
살
아
온 

사
람
이 

얼
마
나 

많
은
데 

월 

그
렇
게 

비
관
만 

해
.，

.
 

언
니
는 

젊
겠
아 

약

첩
대
려
먹
。

一든 

건
강
운 

곧 

회
복
될
덜
。

(
저
녀 
밥
을 

먹
을 

준
비
를
하
며

) 

으
「
경

이

、

같

이
 

좀 

뜰
까

?

먼
저 

잡
수
세
요
。

(
벽
에 

돌
아
앉
아
서 

혼
자 

우
물
거
리
며 

찍
어 

먹
는
다

)

(
房
안
에
서 

소
리
만
ᅴ 

욱
경
아
。

參

(
방
문
을 

얼
어
주
며

) 

좀 

더 

쉬
；서
 

않
고 
—

(
방
문
턱
까
지 

뭉
기
고 

나
으
며

) 

아
무
리 

진
정
을 

해
도 

귀
에
서 

기
차
지
나
가
는 

소
리
가 

사
라
지
지 

않
어
。

너
무 

여
약
해
서 

그
래
。

어
머
니
가 

안 

퇴
니
、
원 

일
이
냐

丫
.
 

어
디 

버
어
리 

나
가
셨
니

? 

부
산
서
는 

피
난
민
들
이 

죄 

야
미
장
사
들
貪 

해
먹
고 

산
다
더
니
1 

언
니
를 

데
리
고
온 

아
까 

그 

김
사
장
한
테
서 

말
씀 

못 

들
었

宁
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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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
어
리
둥
절
하
여
〕

워

?

난 

언
니
가 

다 

알
고 

있
는
줌

! 

알
았
는
데

-
-

,

어
머
니
의 

신
상
에 

무
슨
?

:
:
:(

대
말
을 

못
하
고 

언
니
의 

視

線

을 

의
한
다

)

어
찌
된 

일
이
냐

?
 

왜 

말
이 

없
니

?

(
가
만
히 

일
어
서
더
니 

喪
廳
의 

휘
장
을
걷
는
다

)

워
야
、

그
게
?

(
촛
대
에 

불
을 

반 
혀
준
다

)

(
위
패
를 

읽
어
보
더
니 

도
로
혀 

머
해
지
는
둣
이

) 

왜 

그
 

모
양
이

?

어
머
닌 

언
니
를 

생
각
하
셔
서 

허
구
현
날 

밤
이
면 

꼭 

기
도
로
만 

새
우
셨
어
、
지
금
부
터 

달
포
전 

하
로 

새
벽
에 

업
던
채
로 

그

만
1

아
아
" 

어
머
니

! 

(
하
고 

턱 

업
되 

어
느 
낀
다

)

(合

^
하
며

) 

두
형 
제 

어
머
니 
앞
에 

이
렇
게 

나
란
히 

않
았
으
니
、
어
머
니 

부
디 

저
숭
에 
서
라
도 

마
음
을 

놓
으
세
요
。

어
머
니 

어
머
니

! 

(
하
고 

여
전
히 

운
다

) 

\

언
니 

그
만 

우 
둥
 

그
만 

우
두 

1 

만
！

흐
호 
호

.

.

(
갑
작
이 

씀
！
 
쓸
히 

웃
으
며

) 

오
냐
、
안 

우
마
。
헌
데 

너
는 

왜 

우
니

? 

사
람
이 

나
면 

유
당 

죽
기 

마 

“이 
라
는
데

,

년 

왜 

울
어

?
.

(
눈
물
을 

걷 

우
며
) 

내
가 

왜 

울
어
？

(
다
시 

삐
쭈
거
리
며

) 

아
아
、
어
머
니

!

(話
題
를 

돌
리
려
는 
곳

) 

헌
데 

언
니
、

一  
四
후
뢰
에 

무
리 

둘
이 

어
머
니
의 

양
팔
에 

매
달
려
、
 

떡
맥
이 

릴
리 
는 

피
난
민 

香
에
서 

한
강
을
건 

5

 

영
등
포
까
지 

왔
을
때
、
갑 
각
이 

사
람
의 

사
태
에 

골
패
짝
처
럼 

우
린 

펴 

쓸
어
지
지 

않
었
서

? 

그
래 
ᄆ
 

그
리
고 

언
니
는



玉 聖 玉 聖 玉 聖 玉 聖 玉 聖 玉 聖 玉 聖

어
떻
게 

됐
어

?

姬
。
 

가
깟
으
로 

일
어
나
、
아
무
리 

소
리
쳐 

『어
며 

니
! 

어
머
니

! 

해
도 

사
방
에
서 

어
머
니
를 

찾
는 

소
리 
뿐

! 

누
干
의 

소
리
가 

누 

구
의 

소
린
지 

악
수
가 

있
디

? 

그
러
는 

두
안
에 

내
옆
의 

어
떤 

사
람
이 

여
기
서 

이
렇
게 

피
난
민
사
태
에 

주
물
리
고
만 

있
다
간 

적
군
의 

대
포 
앞
에 

떨
미
를 

집
히
고 
만
다
고
、
산
길
로 
빠
져 

가
자
더 
干
면ᅳ 

그
래 

나
도 

그
 
뒤
를 

따
랐
지

〇  

그
랬
더
니 

지
름
걸
로 

접
어 

든
다
는
게 

딴 

길
로 

들
었
던 

모
양
야
。
이
거 

큰
일
났
다
고 

허
둥
대
는 

돗 
안
에 

그
만 

으
랑 
케
놈
들
에
게 

사
로
잡
혀
、
남
자
들
은 

선

자
리
에
서 

총
살
당
하
고 

녀
자
들
은 

놈
들
에
게 

고
을
려

-
-

京
。
 

그
래 

어
떻
게 

됐
어
？

姬
。
 

(
생
각 
마
해
도 

지 
굿 

지 
굿
하
다
는 
듯
이 

발
악
的
으
로

) 

아
아

. 

더 
묻
지 

마
아

! 

지
 

굿
지 
굿
해
！ 

(
머
리
를 

싸
고 

호 
느 
진 
닥

)

京
0
 

(
껴
안
으
며

) 

아

아

、
볼 
상
한 

언
이

!

우
리 

암
말 

말
고 

서
로 

의
지
하
고 
살
다
가 

서
울
이
나 

완
전 

수
복
되 
절
랑 

어
머
니 

모
시
고

, 

을
라 
가 

미
아
리 

아
버
지 

산
소 
옆
에

나
란
히 

묻
어
드
리
고 

어
머
니
의 

일
상 

소
원
도 

그
거 
었
으
니
까

-
-

姬
。
 

아
아
、
그
때 

왜 

그
만 

죽
지 
않
고

京
。
 

언
니 

시
장
할
테
니
、
우
리 

저
녁
이
나 

먹
지 

(
하
며 

언
니
에
게 

울 

機
會
를 

주
지 
않
으
러 

는 

둣
이 

획 

일
어
선
다

)

姬
0
 

내 

가
방 

이
리
다
고 

京
0
 

류 
렁
크
를 

들
어
다 
준
다

)

姬
。
 

그 

가
방 

열
어
라
。

京
。
 

(
역
시 

시
키
는
대
로 

한
다

) 

V 

姬
。
 

그
안
에 

위
스
키 

먹
다 

남
은
것 

있
을
게
다
。

고
 

내
라 

京
。 

(
책
망
하 

둣
) 

언
니

!

姬
0
 

얼
른 

내
달
라
니
까

! 

(
신
경
질
적
으
로 

가
방
을 

채
간
다
。
가
방
에
서 

위
스
키
를
꺼
내
여 

꺼
干
로 

들
리 
키
려 
한
다

)

京
。
 

아
이 
干 

그 
몸
에 

그
 

독
한 

술
을

!
 

언
니
、
해
로 

。
이
리 

내
요 

〇

〔
하
며 

술
병
을 

채
가
러 
한
다
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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詩 玉 詩 聖 

姬
" 

玉 

京 

假
字
아
저
씨
요 

聖 

姬
。 

假
字
아
저
채
。

聖 

姬
。 

假
字
아
저
씨
。 

玉 

京
。 

假
字
아
저 
써
。

聖玉聖玉玉

姬

。

京
。

姬
。

京
。

京
。

人
0

京
。
 

人
6

(
손
으
로 

막
으
며

) 

해
로
우
니
까
ᄆ 

물
어 

키
는 

거
지
、
이
로
울 

바
에
야 

미
쳤
다
고 

입
엔
들 

대
겠
니
？ 

(
하
며 

기
여
히 

마
신
다

) 

아
이 
干 

아
저
씨

! 

(
하
고 

後
援
을 

청
한
다

)

(聖
姬
에
게 

말
을 

부
치
려 
하
며

) 

저
어

-
-

이 

늄
으
닌 

누
구
야

?

나 

역
시 

서
울
서 

온 

피
난
민
인
데
！ 

여
기
선
는 

가
과 
아
저
씨
라
고 
들 

불
러 
용 

으
「
경
이
가 

자
어 
준 

이
름
야 

우
리
가 

이
렇
게 

한 

식
干
로 
사
는 

동
안
에 

어
느
새 

내
가 

이
방
안 

아
저
씨
가 

된
거
지
、
하
지
만 

진
짜 

아
저
씨
가 

아
니
니
까 

가
짜
라
는 
거
지
、
결
코 

내 

가 

가
짜 
화
장
품
을 

맨
든
다
고 
해
서 

가
과
가 
안
야 

그
렇
지 

욱 
경
이

?

(
술
잔
을 

내
밀
며

) 

진
짜
고 

가
과 
고 

하
잔

!

(
좋
아
서

) 

헤

헤

헤

…

…

아
저
씨 

혼
자
서 

그
만
다 

비
어 

버
리 
슈
。

(
귀
가 

번
뜻
하
여

) 

워

? 

정
말 

-
 

(
하
고 

병
을 

때
았
으
려 
한
다

)

안 
태

! 

(
하
며 

잔
에 

하
잔 
반 

쳐

주

고

、

白
『己

는
 

병
체
로 

(
나
팔 
音
분 
다

)

(
걱
정 

스
러 
이

) 

언
니

! 

(
하
고 

병
을 

매
았 
으 
더
한
다

)

왜
이
래 

이 
계
집
애
가

. 
.
 

(
표
^
을 

밀
쳐 

버
린
다

)

(
나
가 

떨
어 
접
다

)

이
때 

詩
人 

崔
悅 

빈 

가
방
을 

들
고 

나
타
난
다
。

(
달
러
가 
서

) 

선
생
님
、
아
까 
말
씀
드
린 

내 

언
니
가 

살
아 

으
긴 

했
는
데
、
저
렇
게 

자
포
자
기 
예
요 
0
 

ᅮ
 
독
약 
병
을 

뵈
며

) 

이
런 

약
까 

지 

가
지
고 

다
니
干 

제
발 

저 

술
병
을 

떼
았
어 

주
세
고
。

(
약
병
과 

聚
姬
의
하
는 

모
양
을 

견
주
어 
보
더
니

) 

해 
헤
헤 
..… 

꽤 

멋
진 

여
성
인 
걸 

선
생
님
까
지 

우
하 

언
니
틀 

조
소 

하
는
거
요
？

조
소
가 

워
야

? 

저
것
이
야
말
로 

진
정
한 

우
리 

인
간
의 

자

톈

대

…
…

56



聖 玉 聖 玉 聖 一 玉 聖 玉 聖 玉 聖 玉 聖 詩 玉 詩 玉

京
。
 

여
자
가 

술
에 

취
해
서

' 

저
렇
게 

된
게

?

人
。
 

사
람
에
게 

생
각
는 

두
뇌
가
있
는

이
상 

누
가 

바
른 

정
신
으
로 

이
현
실
을 

보
겠
어

? 

괴
변
으
로 

생
각
지 

말
고 

내
버
려 

두
어
요
。
 

(
가
방
에 

짐
을 

챙
겨
넣
으
려 

한
다

)

京
0
 

(
가
방
을 

떼
아
스
며

) 

떠
나
시
드
래
도 

언
니
에
게 

한
말
씀 

해
주
시
고 
—

人
。
 

내
가 

할
수
있
는 

말
은 

더 

독
한 

술
을 

제
발 

더 

많
이 

드
러
키
라
는
거
야
。
그
런
소
릴
하
면 

되
려 

옥
경
이
의 

기
대
에 

어
그
러
지 

지 

않
겠
어

? 

그
러
니
、.
 
바
뿐
사
람 

추
석
거
리
지 

마
아

姬
0
 

(
빈
술
병
을 

내
던
지
고 

랜
드 
ᅳ

떡
속
을 

뛰
지
더
니

) 

아
이
千
머
니
、
이
게 

어
디 

갔
어

? 

으「경
아
、
이
리 

오
너
라
0
 

京
。
 

(不
安
한
듯

) 

왜

? 

(
하
며 

가
까
이 

간
다

)

姬
。
 

(
똑
바
로 

쏘
아
보
며

) 

이
년 

네
년
이 

이 

랜
마

.
맥
에 

손
댔
지

?

京
。
 

(
눈
이 

뭉
글
해
지
며 

당
황
하
여

) 

아
、
아
니

!

姬
。
,
 

(
큰
소
리
로

) 

거
짓
말 

말
아

! 

하
로 

이
틀
이 

아
니
고
、
허
干
한
날 

내
생
명 
과 
같
이 

위
하
던
게 

네 

집
에
서 

없
어 

졌
으
니 

네 
년
이 

쾌
빈
게 

아
니
고 

워
냐

?

京
0
 

도
대 
제 

원
데

?

姬
。
 

이
안
에 

넣
어 

두
었
던 

약
병
이
야

"

京
。
 

언
니 

그 

약
병
을 

찾
어
서 

웠
할
려
고 

그
러
우

?

姬
。
 

건
방
진 
년
… 

나
야 

됨

:
하
던
。

京
。
 

설
마 

그 

벽
안
에 
든 

약
을 

언
니
가 

먹
으
려
고 

그
려
는 
건 

아
니
겠
지

?

姬
。
 

살
아
서 

보
람 
있
는 

사
람
은 

살
고 

그
렇 
잖
은 

사
람
은

-
-

京
。
 

(
엘
써 

冷
철
해
지
며 

그
러
나 

날
카
롭
게

) 

언
니

! 

언
니
에 

생
각 

까
지
가 

그
렇
게 

썩
어 

빠
졌
다
면 

난 

언
니
를 

경
멸
하
우
。

姬
。
 

아 
골
로 

내
가 

여
태 

죽
지 

1-10
않

은 
건 

육
친
에 

대
한 

더
러 
윤 

애
정 
때
문
이 
였
어
。
그
리
운 

어
머
니
나 

한
번 

뵈 
읍
고 

죽
었
으
면 

하 

는
게 

내 

유
일
의 

히
망
이 
였
단 

말
야
0
 

그
 

히 
망
마
저 

싹 

없
어
진 

이
마
당
에 

내
가 

살
아 

필 
해
？ 

내
진 

살
아
야 
할 

아
곡
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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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
유
도 

없
어
。

京
0
 

언
니
의 

심
정
은 

알
겠
어
0
 

하
지
만 

언
니
의 

동
생
인 

이 

옥
경
이
가 

아
직 

언
니
의 

눈
앞
에
살
아 

있
다
는 

사
실
도 

좀 

생
각
해 

줘 

姬
。
 

이
세
상
에

선 

천
대
와 

치
욕
과 

비
난
의 

대
상
인 

이
런 

양
갈
보
가 

네
게 

무
슨 

의
지
가 

된
단 

말
이
냐

? 

나
를 

기
다
리
는
건 

죽 

엄 

밖 
에 

없
다 

〇

 

그 

약
병
을 

내
리

. 

얼 
튼

! 

유 

京
。
 

(
단
호
히

) 

없
어
졌
어
。

姬
。 

워
?

京
。
 

팔
매
잘 
쳐 

버
렸
어 

姬
。
 

어
디
다
가

?

京
。
 

저 

바 
같 

담 
넘
에
다
가
。

姬
。
 

(
두 

눈
에 

눈
물
이 

꽉 

솟
으
며

) 

에
이 

육
실
할
년 

같
으
니
라
千
！ 

날 

살
려 

내 

망
신
을 

더 

못
시
켜 

이
러
냐 

丫 

이
런 

화 
혹

한 
악
질

! 

도
대
채 

네 
같
은 

년
이 

사
람
이
냐 

丫
.
 

(
하
며 

食 
刀
붙 

찾
아
든 
다

)

京
。
 

아
아
、
선
생
님

! 

(
하
고 

干
원
을 

청
하
는 
뭇 

몸
을 

의
지
한
다
。
 

이
때
부
터 

地
나
室
의 

떠 
몸 석
한 

소
리
에 

놀
래
여 

行
商
女
와 

이 

웃
女
子 

기
웃
거 
런
다
。
〕

人
。
 

(
집 

싸
던 

손
을 

멈
추
고 

아
까
부
터 

聖
姬
를 

바
라
보
며 

섯
더
니

)

여
보
세 
용
이
렇
게 

발
버
둥
친
다
고 

우
리
가 

子 
원
을 

받
을 
수
있
겠
소

?
. 

인
간
의 

괴
로
움
이
란 

개
개
인 
간
에
게 

있
는
게 

아
니
고
、
인 

생 

차 
재
에
있
는
게 
용 

당
신
하
나
가 

떠
든
다
고 

전
체 

인
생
의 

피
롬
이 

가
셔 

지
는
게
아
니
오
。

姬
。
 

이
게 

어
디
서 

생
긴 

역
다 
구
야

? 

네 
년
의 

서
방 
놈
이
냐 

丫
.

京
0
 

아
이 

망
칙
스
一러 
워

! 

우
리
나
라
에
서 

제
일
가
는 

시
인
이
야
이

姬
。
 

그
대
서 

헐
는 
소
리
를 

마
干 

하
는 
千
나
。
도
대
체 

인
생
이 

나
한
테 

무
슨 

상
관
야

? 

그
런 

덜 

되
어 
먹
은 

소
린 

내
전 

통
하
지 
않 

어
1 

네
소 
리
에 

속
아
서 

내
가 

더 

살
아 

줄 
상 

싶
어

?

人
。
 

이
렇
게 

흥
분
만 

할
게 

아
니
고 

냉
정
히 

앉
아
서 

나
하
고 

애
기
나 

좀 

해
봅
시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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聖 

姬
。
 

사
람
의 

자
식
하
고 

얘
기
를
하
느
니 

소
귀
에
다
가 

경
이
나 

읽
으
래
。

詩 

人
0
 

(
참
지
못
하
여

) 

웠
이

! 

(
하
디 

聚
姬
의

噃

을 

갈
긴
다

)

玉 

京
。
 

아

!

聖 

姬
。
 

이
자
식 

냉
큼 

내
쫓
아
라

.

. 

안 

쫓
아
낼 
테
냐
？ 

좋
다

! 

내
가 

나 
장 
테
다
。

玉 

京
。
 

그
무 
뜰
며

) 

언
니

!

聖 

姬
。
 

놔
라

! 

(
뿌
리
치
고 

退
場
)

玉 

京
。
 

선
생
님 

언
니
를 

좀

!

詩 

人
。
 

(
침
묵
에 

사
로 
접
혀 

動
치
않
고 
섰
다
가

) 

뒤
를 

따
라
요
！

玉 

京
。
 

언
니

!

詩
人
과 

같

0|
玉
京
도 

聖
姬
의 

뒤
를 

쫓
아 

나
간
다
。

行 

商 

女
。
 

(
바
라
보
며

) 

에
千 

옥
경
이 
가 

데
려 

애 
우
단
지 
를 

만
났 
수
다
데
。

假
字
아 
저 
씨 
0
 

살
아 

온
다
는 

것
도 

문
젠
데

,

.

.

行 

商 

女
。
 

날
래 

물
건
이
나 

챙
겨 

글
라
요 

내
일
은 

새
벽
부
터 

괄
리 

나
가
야 
갓 
수
다
。

假
字
아 
저
세
。
 

그
래
。

(
하
고 

마 
두
에 

올
라
앉
으
며 

아
까
만 
들
어
놓
은 

化
粧
品
을 

세
어 
주
기
시 
작
한
다

) 

하
나
良
、
 

假
字
아 
저
세 
의 

세
는 
소
리
에 

舞
台 

어
두
어 
지
며 

두
사 
람
을 

실
고



2

二
、
三
日
後 

아
침
。

釜
山
市
內
某
病
院

入
院
室
內
。
」

臀
師
、
寢
台
에 

잠
든 

聖
姬
의 

맥
을 

짚
고 

앉
았
고 

玉
京 

社
長 

金
大
石 

看
護
員
等 

各
各 

適
當
한

/
자
러
에 

긴
장
하
여 

섰
다

^

0 

師
。
 

다
튼 

증
세
는 

별
로 

없
고 

바
다
에 

투
신
해
서 

고
민
하
는 

동
안
에 

짠 

바
다
물
을 

과
도
히 

편
탓
이
겠
조
、
위
장
에 

약
간 

고
장
이 

생
겼
을 

따
吾
입
니
다
0
 

잠
이 

이
렇
게 

깊
이 

든
것
을 

보
면 

입
원
흄
로 

신
경
은 

다
소 

진
정
된 

모
양
이
구
요
。
별 

걱
정 

마
세
요
。

麝

이
만 

정
도
면 

곧 

퇴
월
해
도 

좋
습
니
다
0
 

玉 

京
。
 

고
밥
습
니
다
。

社 

長
。
 

(玉
京
에
게

) 

정
말 

불
향
중 

다
행
입
니
다 

그
러
。
」

醫 

師
。
 

자
아 

그
럼
。

醫
師 

나
간
다
。
看
護
員 

따
론
다
。

社 

長
。
 

옥
경
씨，

얼
마
나 

놀
했
어
요
상 

나
도 

신
문
에
서 

보
고 

이

크
、
그
예 

저
줄
렸
고

나 

했
담
니
다
。

玉 

京
。
」

신
문
에 

까
지

?

社 

長
-
 

어
느 

신
문
인
지 

한
구
석
에 

조
그
마
케 

비
쳤
더
군
요，

미
인

寻

신
자
살
이
라
고

〇  

그
러

叶 

이
렇
게 

생
명
을 

건
진
걸 

보
니
、
마
움
이 

놓 

입
니
다
。

玉 

京
。
 

그
러
나 

앞
날
이 

두
려
워
용 

랜
드 

.
1「에 

그 

약
을 

간
직
하
고 

다
닌 

사
실
로 

미
두
어 

보
더
라
도 

언
니
가 

자
살
을 

계
획
한
지
는 

하
로 

이
틀
이 

아
닌
게 

아
네
요

? 

이
번
에 

실
패
했
다
고 

단
념
향 

리
는 

없
어
요

〇  

퇴
원 

하
더
라
도 

말
성
일

꺼
예
요 

社 

長
。
 

정
탄 

되
정
이
으
。

(
깊
이 

생
각
더
니

) 

욱
경
씨 

이
렇
게 

하
면 

어
떨
까

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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京
。
 

원
데
요

?

%

長
。
 

또 

다
른
의
미
로 

해
석
하
지
마
세
용 

내
가 

이
런 

말
을 

하
는
건 

과
거
에 

피
차
에 

허
물
없
게 

지
내
왔
던 

까
닭
입
니
다
。
금
방 

선
생 

님
께
서 

퇴
원
울 

시
켜
도 

좋
다
나 

으
늘
이
라
도 

언
니
를 

동
래 

내 

처
소
로 

옮
김
시
다

0  

집
은 

좋
지 

못
하
지
만 

주
위
가 

한
적
하

고
 

방
의 

여
유
도 

더
러
있
고

.

.

京
。
 

글
세
용

0

長
。
 

옥
경
씨
는 

장
사
치
의 

비
투
한 

소
리
로 

알
른
지 

모
르
겠
지
만
、
우
리 

경
제
인
은 

이 

사
회
의 

모
든 

현
상
을 

으
레 

경
제
적 

관
던 

성 

위
에
서 

봅
니
다
。
언
니
의 

염
세
증
도 

말
하
자
면
、
생
팔
고
에
서 

으
는 

재

〇

니
다
。
언
니
에
게 

물
질 

생
탈
에 

신
경
을 

쓰
지 

않
게 

해
드
린
다
면 

언
니
의 

인
생
관
은 

백
괄
십
도
까
지 

책 

변
해
지
진 

않
는
다 

치
더
라
도 

많
이 

달
라
참
맹
니
다
。

京
。
 

언
니
를 

위
해
선 

그
렇
게 

하
는
게 

좋
을
는
지 

모
롭
니
다
만

丨 

제 

입
장
으
로
서
는 

수
락
할

个

가 

없
어
용

長
。 

래
?

京
。
 

김
사
장
이 

전
자
에 

제
게 

곁
혼
신
청
을 

안
했
더
라
면 

몰
으
겠
지
만 

그
런 

문
재
가 

있
은
후 

한
집

,
에 

있
다
는
건

-
-

長
。
 

나
는 

결
코 

으「경
씨
에 

대
한 

할
혼
을 

강
요
할
려
는 

수
단
으
로 

이
런 

문
제
를 

내
거
는
건 

안
요
。
 

결
혼
은 

그
 
당
시
에 

옥
경
씨
께 

서 

딱 

거
절
했
기
때
문
에 

난 

이
미
단
념
했
을
뿐
아
니
라
、
쑥
스
럽
게 

그
런 

문
제
를 

그
재 

제
기 

했
매
문
에 

피
차
에 

어
색
하
게
된
걸 

되
려 

유
감
으
로 

생
각
하
고 

있
는
걸
용 

京
。
 

그
건 

잘 

알
아
용

長
。
 

그
렇
다
면 

굳
이 

거
절
할
꺼
야

.

京
。
 

제 

기
분
이 

허
락
지 

않
어 
용

長
。
 

말 

마
십
소
。
옥
경
씨
는 

장
사
치
는 

언
제
나 

거
짓
말
을 

해
먹
고
자
는 

인
간
인
줄
만 

알
고 

있
어 
용 

그
래
서 

이
건 

또 

무
슨 

모
략 

이
냐

? 

하
고 

날 

경
게
하
는
거
용 

京
。
 

절
대
로

-
-

長
。
 

그
렇

않
다 

든 

내
가 

하
자
는 

대
로 

합
시
다
。

언
니
도 

언
니
지
만 

이 

一
一
、

一
ᅳ
一
日
사

이

에

 

욱
경
씨
도 

여
간 

수
척
해
지
지 

많

었
는
걸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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京
。
 

더
干
나 

내
걱
정
까
지 

하
실 

필
요
는 

없
읍
니
다
。

長
。
 

하
하
하
…
… 

그
털
까
용
하
여
튼 

이
만
큼 

말
씀
드
리
고 

가
겠
으
니 

잘
생
각
해
서 

극 

으
도
록 

하
세
용
언
제
믓
지 

난 

모
실 

준
비 

틀 

하
고 

있
겠
습
니
다
。

社
長 

金 
大 
石 

조
심
스
럽
게 

退
場
。
玉
京 

전
송
하
러 

나
간
다
。
舞
台
에 
는 

끈 
히 

잠
든 

聖
姬
뿐

! 

聖
姬
、
괴
롭
게 

숨
을 

쉬 
더
나 

호
」一
 
끼 

운
다
。

玉
京 

金 
大 
石
을 

보
내
고 

다
시 

나
타
난
다
。

玉 

京
。
 

(
들
어 
으
다
가 

주
춤 
서
서 

聖
姬
의 

호 
느
끼
는 

소
리
를 

듣
고 

참

쩍놀
래
) 

뒷
이 

분
해
서 

저
렇
게 

이
를 

바
드
득 

거
릴
까

? 

(
혼 
물 

며
) 

언
니

! 

언
니
！

姬
。
 

(
깊
은 

숨
을
쉬

. 
고
는 

눈
을 

번
히 

뜨
며

) 

아
아
、
육
실

할
！ 

육
실

할 

자
식

!

京
。
 

누
굴 

보
고 

이
러
우
、
언
니

?

姬
。
 

가
만 

내
버
려 

두
어 
줬 

〇|  
든 

지
금 
증
은 

속
절
없
이

‘
물
고

71
의 

밥
이 

되
고 

말
았
을 

행
데

.

. 

그
자
식 
은 

패

날
 

구
해 

냈
담

!

京
。
 

또 

최
선
생
의 

욕
이
군
。

姬
。
 

으「경 
이
、
말
해 

봐
。
그
 

작
자
가 

도
대
체 

나
하
고 

무
슨 

척
이 

졌
대

?

京
규
 

언
니
에
게 

무
슨 

핵
의 
가 

있 
으
든 

패 

제 

생
명

会
 

내
걸
고 

물
도 
1 
고
 

파
도
도 

센 

캄 
칵 
한 

밤
바
다
에 

뛰
어 

들
겠 
수

? 

그
 

선
생
이 

모
험
을 

증
기
는 

찰 
국 

베

우
란 

말
요 

丫
.
 

정 
십
나
간 

미
치
광
이
란 

말
요

? 

실
상
은 

그
이
는 

행
도 

변 
런 
이 

못 

치
신
다 
우 

姬
。
 

그
렇 
많
다 
든 

마
치 

도
마 
위
에 

잡
아
다 
놓
은 

생
선
처
럼 

패 

날 

예
다
가 
얹
어
짰
대

?

京
。
 

언
니
를 

지
극
히 

애 
끼
니
까 

그
렇
지 

〇

#

姬
。
 

워
？ 

사
람 

웃
기
는 
—
 
나
。
날 

두
번
만 

애 
꼈
다 
간 

팔
자
에 
없
는 

여
왕
으
로 

떠
받
들
기 
않
겠
나

? 

뚝
뚝
히 

들
어
。
날 

정
말 

애 
끼
는 

건 

날 

죽
여
주
는 
게
야
。
날 

죽
여
、
지
욱 

가
마 
솟
에 

쳐
넣
어 

이 

육
신
을 

그
 

가
체
도 

없
이 

녹
여 

버
리
는 
거
야

. 

그
런 

점
선 
골 

해
주
진 

못
할
망
정 

죽
께 
된 

사
람
을 

살
리
다
니 

이
게 

무
슨 

심 
숨

, 
이
람

! 

앞
으
로 

그
자
더
러 

절
대
로 

내 
앞
에 

비 
처
지 

못
하 

게 
해
라 

그
자
의 

쌍 
통
만 

봐
도 

이
전 

干
역 
이
난
다
。

玉 

京
0
 

언
니
、
그
 

신
생
님
의 

애
쓰
신 

일
을 

곁 
코 

그
렇
게 

악
의
로 

해
석
하
지 

말
어
。
그
이
는 

우
리
나
라 

시
인 

숭 
에
도 

가
상 

야
심
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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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
며 

가
장 

순
순
한 

분
야

^

\

姬
。
 

죽
으
려
는 

사
람
의 

심
정
도 

이
해 

못
하
는
게 

사
인
이
야

丄
 

京
。
 

시
인
은 

반
드
시 

사

(死
)
의 

찬
미
자
래
야 

되
나

?

0
0 

말
마
라
。
문
학
하
는 

것
들
이
란 

드
두 

남
의 

불
향
을 

행
락
하
는 

냉
혈
동
물

(
冷
血
動
物
)
 

둘
이
라
더
라
。
:

京
。
 

사
실
은 

그
 

선
생
의 

시
는 

干
구
절
점

;
이 

생

(
生
)
울 

부
정
하
고 

인
생
을 

저
주
하
고 

있
어
。
하
지
만 

인
쟁
을 

저
주
하
는
건， 

생
을 

아
수
워 

하
기
때
문
이
요
、
생
을 

아
수
워
하
니
까
1 

사
람
의 

생
명
을 

干
하
려
는
게 

아
니
겠
어

?

姬
。
 

너 

그
자
의 

두
던 

하
는
干
나
。

京
。
 

두
던
이 

않
이
라 

사
실
이 

그
런
걸

〇

姬
。
 

말
마
라
。
네
가 

젊
고 

이
쁘
니
까 

그
자
가 

녀
한
테 

야
심
을 

먹
고 

있
는
거
야
。
그
때
문
에 

물
에 

뛰
어
들
어 

애
궂
은 

날 

건
저

게
다
。
마
치 

데
게
서 

찬
사
를 

듣
기 

위
해
서 

일
부
러 

날 

데
리
러 
온
、
김
사
장
인
가 

하
는 

사
람
처
럼

.

.

京
。
 

아
이
、
기
맥 
혀

! 

선
생
님
을 

무
슨 

장
사
치
로 

아
나 
봐
。

姬
。
 

놈
팽
이 
놈
들
의 

배
속
은 

내
가 

더 

잘

알
 
어
。
사
내
란 

동
물
은 

인 
투
겁
을 
쓴 

악
마
들
이
니
까
。

京
。
 

하
지
만
、
언
니
、
최
선
생
님
은 

자
기
가 

며
칠
를 

굶
어
도 

먹
기 

위
해
선 

손
끝 

발
끝
도 

까
딱
하
지 

않
겠
다
는 

신
조
였
어
。
그
런 

선 

생
이 

가
려
든 

여
행
도 

가
지
않
고 

지
금 

브

. 두
에 

나
가
서 

노
동
을 

하
고 
있
어
、
언
니
에 

입 
생 
비
룰 

버 
얼
려
고 

姬
。
 

내 

입
원
로
를 

버 
얼
려 
干
?

京
ᄇ
 

저 

먹
을 
것 
듣
은 

누
가
다 

사
왔
기
에

?

姬
。
 

(
머
리
말
에 

있
는 

장
통
을 

치
어
다 
보
며

) 

이
걸 

다 

그
자
가

?

京
。
 

암 

그
것
뿐
인
가
？ 

배
에
서〒
 
는 

무
거
운 

짐
짝
을 

저 
내
리
노
라
고 

등
가
죽
이 

떳
겨 
저
서 

손
도 
댈
수
없
을 
만
큼 

됐
다 
누
。
그
려
도 

한 

푼
이
라
도 

더 

버
얼
려
고 

밤
일
까
지 

해
。

姬
。
 

(
이
상
하
다
는
생
각
에 

사
로 

접
힌
다

)

京
。
 

그
이
가 

설
사 

무
슨 

다 
론 

야
심
으
로 

비 
런 
집
을 

한
다 

손
치
더
라
도 

이
엄
숙 
한 

자
기 

희
생
을 

물
은 
체
한
다
면 

언
니
는 

정
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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려
락
을 

맞
을
끼
융

姬
。
 

아
무
래
두 

믿
을
수
없
다
。
날 

위
로
시
킬
려
고 

에
가 

체
니 

꾸
며 

대
는
소
리
-

다
。
」

京
。
아
이 

기
맥
혀
서
—

姬
。
 

이 

야
박
한 

세
상
에 

남
남
끼
리 

무
슨 

그
던 

회
생
이 

있
을
수 

있
단
말
이
냐

?

京
。
 

(
화
가
나
서

) 

아
이 

우

71

기
두 

자
아
,
 

약
이
나 

먹
우
。
시
간 

됐
어
。

(藥
멕
임

|  

주
비
를 

한
다
。
이
때 

조
심 
土
러
운 

노
크
소
리 

도
어 

에
서 

들
린
다

) 

營
어 

오
세
용

V

 

詩
人 

崔
悦
 

登
場
'
 

찌
드 
른 

勞
動
服
을 

입
고 

손
에
는 

食
料
品 

장
통
과 

종
이
에 

싼 

꽃
을 

들
었
다
。

京
。
 

아
이 
十
、
선
생
님
、
얼
마
나 

고
단 

하
세
요

?

人
。
 

(
들
어
오
기

! '
주
저
하
며 

문
께
서

) 

자
아
、
이
것

! 

(
사
온 

물
건
을 
준
다

)

京
。
 

(
언
니
에 

눈
치
를 

보
며

) 

괜

^
어
요 

들
어 

오
세
용
정
말
이
에
용 

人
。
 

(
사
들
고 

온
것
을 

슬
그
머
니 

한
子
석
에 

숨
겨
놓
으
며 

들
어
온
다

)

京
"
 

아
이
干
머
니 

원

걸
 

또 

이
렇
게

? 

이 

꽃

! 

아
이 

고
아

! 

언
니
、
이 

새 
빨 
갈
꽃
！ 

장
신
이 

산
뜻 

들
죠

?
. 

(

꽃
들
%
姬
에
게 

보
인
다

)

姬
。
 

왜 

이
렇
게 

까
부
니

? 

그 꽃
이
며 

장 
통 

이
방
에 

들
여
놓
지 

마
라
。
여
태
까
진 

모
르
고 

먹
었
지
만 

알
고
서
야 

어
떻
게

.

.

京
0
 

선
생
님 

언
니
가 

신
경
이 

약
해
서 

패
니 

저
래 
용

언 
짢
게 

생
가
지 

마
시
고 

더
운
데 

웃 
저
고
리
나 

벗
으 
패
요 

(
웃
저
고
리
를 

베 

낀
다
)

姬
。
 

(
화
가
나 
서

) 

으
「
경

아
! 

「하
고 

소
리
지
른
다

)

京
。
 

아
이 

참 

딱
해 
선

! 

날 

못 
믿
겠 
거
들
랑 

선
생
님
의 

이 

억
개
를 

봐 
용 

(
사 
쓰
를 
걷
어 

시 
쨀 
결
게 

벽
여 
진 

어
개
를 

露
出 
시
킨
다

) 

人
。 

(
창
피
하
다
는 
둣
이

) 

욱
경
이

! 

^

京
。
 

아
이 

끔 
찍 
스
러
！ 

，

〔同
時
에

)

姬
。
 

(
기
가 

맥
힌
둣

) 

이
 

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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京
。
 

이 

기
맥
힌 

현
실
을 

모르고
 

선
생
님
께 

그
런 

실
례
의 

소
리
만 

하
면 

언
니
는 

정
말 

난 

숙
어
버
려

! 

(
돌
아
서
서 

느 
전
다

) 

看

護
 

員
。
 

(
도
아
를 

열
고 

나
타
나
서

) 

아
래
층 

회
계
에
서 

잠
갈 

내
려 
으
시
래
요
。
 

반
 

玉
,
 

京
。
 

(
눈
물
을 

얼
른 

씨

1
며
〕예
。

(
하
고 

看

護

員

을 

따
라 

나
간
다

) 

,

詩 

人
。
 

(
땡
姬
와 

단
돌 
이 

앉
은 
게 

열
적
은 
듯
이 

자
리
에
서 

일
어
서 

피
해 

나
가
려
한
다

)

聖 

姬
。
 

장
간

!

詩 

人
。
 

？ 

(
주
춤 

발
을 

멈
춘
다

)

聖 

姬
。
 

대
관
절 

뒷 
때
문
에 

내 

덜
미
를 

짚
어 

바
다
에
는 

뛰
어 

들
었
소

? 

억
개 
가 

그 

지
경
이 

되
도
록 

노
동
은 

왜 

하

고

、
：！:;

詩 

人
。
 

글
세

.

.

(
하
고 

생
각
한
다

)

聖 

姬
。
 

글
세
라
니

? 

자
기
가 

하
고
도 

글
세
요

丫 

詩 

人
。
 

(
말
을
못
하
고 

망
서
릴
뿐
이
다

)

聖 

姬
。
 

여
태 

익
자
는 

남
은 

커
녕 

제 

자
신
을

, 

위
해
서

도 

손
끝
하
나 

까
딱 

해
본
적
이 

없
었
다
메
요

? 

그
런
데
…

:
니 

이
번
에 

이
게 

어
떻
게 

된 

일
이
냐
ᄆ
말
요

丫
.

詩 

人
。
 

정
말
로 

내
가 

래 

이
런
짖
윷
했
고 

또 

하
고
있
는
지 

내
자
신
도 

드 
르
겠
송 

二
러
나 

干
태
여 

그
 

이
유
를 

랜
다
면
、
워
라
고 

말
을

해
서 

좋
을
는
지

.

. 

내
자
신
音 

위
.
'

서
라
고 

할
까
요

?

姬
。
 

자
기 

자
신
을 

위
해
서

?

人
。
 

예
。

姬
0
 

어
째
서

?

人
。
 

.

.

당
신
이 

숙
지 

못
해 

발
버
둥 

치
는
걸 

보
고 

그 

발
버
등
치
는 

자
태
속
에
서 

난 

내
자
신
을 

발
견
했
거
든
요
。

姬
。
 

그
 

무
슨 

소
리
람
。

人
。
 

그
동
안 

나
도 

패 

여
러
번 

죽
을
려
고 

소
동
音 

피
었
더
랍
니
다
。
 

그
때
문
에 

친
干
에 

페
도 

더
러
끼
치
고 

경
찰
의 

신
세
도 

켰
지 

용 

그
러
나 

근
면 

그
건 

내
자
신
이 

행
한
거
니
까 

내
가 

내
자
신
의 

자
태
를 

볼
수 

없
었
송 

그
러
다
가 

이
번
에 

남
이
죽
으
려
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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聖 詩 蜚 詩 聖 詩 聖 詩 聖 詩 聖 詩 聖 ' 詩 聖

발
버
등
치
는 

드
양
을
보
니 

근
게 

바
로 

내
자
신
의 

모
양
인
것 

같
엣
소
。
그
래 

난 

나
도 

모
르
게 

바
아
물
에 

뛰
어 

물
었
조
。
그
건 

마
치 

우
리
가 

뺨
을 

얻
어 

맞
율
때 

제
도 

으
르
게 

손
으
로 

막
는
거
나 

같
은
게 

아
닌
가 

싶
송 

姬
。
 

호
호
호

.

. 

참，

우
스
운 

이
론
도 

다 

듣
겠
네
。

人
。
 

이
게 

무
슨 

착
각
인
지 

모
르
지
만
、
지
금 

거
기
누
은 

당
신
도 

곡 

네
자
신 

같
이 

느
끼

저

욥 

당
신
이 

아
프
다
든 

내
가 

아
른
것 

같
고 

당
신
이 

피
로
워
하
면 

나
도 

괴

롭

干

…

…

姬
。

…
…

入
。
 

나
는 

이
게 

소
위 

애
정
이
라
는
게 

아
닌
가 

생
각
도 

해
보
았
소
、
그
러
나 

그
것
도 

아
니
으
。
내 

심
회
는 

그
런 

혼
해
빠
진 

통
속
적

，
노

. 

,

인 

말
로
는 

도
저
히 

표
현
될 

수
없
송 

姬
。
 

그
러
면 

그
쪽
에
서 

애
쓰
는 

대
신
에 

내
게
선 

바
라
는
건

丫，

人
。
 

아
무
것
도 

없
소
。
살
아 

달
라
는
것 

밖
엔
。
 

一〜

./

姬
。
 

그
것
뿐
야

? 

恥I

人
。
 

제
발 

살
아
주
세
용 

내
가 

내
자
신
을 

위
하
뭇
이 

나
도 

성
희
이
를 

위
하
고 

성
기
겠
송 

사
람
이
라
」

자
기
를 

위
해
선 

살 

가
시
가 

없
는
거
지
맘 

자
기 

아
닌 

타
인
을 

위
해
서
는 

살 

수 

있
는
겄
이
한 

말
의 

뜻
을 

인
제
야 

나
도 

알
았
송 

姬
。
 

임
자
는 

내
가 

어
떠
한 

여
잔
지 

모
르
는 

干
려

?

人
。
 

잘 

압
니
다
。

一

四 

후
퇴
때
에 

가
족
과 

헤
져
서 

방
황
하
다
가 

적
군 

한
테 

사
로 

접
혀 

그
들
의 

야
요
「
의 

대
상
이 

되
어 

있
던
차 

유
엔 

군
이 

밀
고 

을
라
가
자 

더
럽
혀
진 

육
체
를 

비
관
하
여 

죽
지 

못
해 

사
창
굴
에 

몸
을 

던
졌
죠

?
.

姬
。
 

어
떻
게 

그 
렇
게 

자
서
히

?

人
。
 

전
투
지
干
에
서 

지
금
에
야 

살
아
나
은 

여
성
이
니 

알
아

&
수 

있
는
일 

아
니
에
용

姬
。
 

그
런
데
도 

이
런
사
람
을 

성
기
고 

살
아
으

?
卜
 

내 

살
은 

썩
었
卞 

게
다
가 

干
덕
이
까
지 

육
실 

거

리

는

데

…

:.。

入
。 

그
러
나 

당
신
의 

거
룩
한 

순
정
만
은 

살
아
있
송 

마
치 

돋
아
나
는 

새
哲
과 

같
이 

그
가
슴 

깊
이 

고
개
를 

들
고
있
소 

姬
。
 

날 

모
욕 

하
는 

거
요

?



詩 

人
。
 

서
희
씨
에
게 

자
살
할 

생
각
이 

난 

그
것
이 

바
로 

성
희
씨 

가
告
속
에 

순
정
이 

살
아
있
다
는 

증
거
용 

그
순
정
마
저 

없
어
지
면 

사

람 
운 

죽
을
줄 

조
 
차 

돌
은
다
으

聖 

姬
.
 

나
가
용 

남
의 

모
욕 

그
만
하
고 

나
가 

줘
요

!

詩 

人
。
 

예
。
나
가 
죵 

(
이
러
서 

나
가
려
한
다

)

聖 

姬
。
 

가
만

!

詩 

人
。
 

(
주
춤
한
다

) 

,

聖 

姬
。
 

(
더
는 
소

‘
 
리
로

) 

나
가 
용 

！

詩
人
崔
悅
垠
場

聖 

姬
。
 

순
정
이 

살
아
있
어 

죽
을 

생
각
이
나
는 

기
라
고

? 

호

호

호

、:
:
 
사
하
고 

於 
笑
하
다 
가 

문
득 

무
슨 

생
각
에 

잠
긴
다

) 

정
말 

二 털
농

지 

모
를
일
이
야
“
 

아
주 

썩
어
빠
지
면 

그
런 

생
각
조
차 

없
을
테
니
까

-
-

노
크 

소
리
나
더니

 

玉
京 

登
場

玉 

京
。
 

(室 
內
를 

둘
러
보
고

) 

아
이 
干
、
벌
서 

가
셨
네

! 

선
생
님 

언
제 

가
셨
어

?

聖 

姬
。
지금

 

막
)

며 

京
0
 

도

말
 

다
틈

!
던 

하
였
군

?

聖 

姬
。
 

좀 

불
러
드
려
라
。

玉 

京
0
 

응

丫
.
 

선
생
님
을
？ 

패

?

聖 

姬
。
 

글
세
。

玉 

京
。
 

그
래
。
'(

급
히 

나
간
다

)

聖 

姬
。
 

(
혼
자
말
로

) 

정
말 

이
상
한 

사
람
이
야
。
보
통 

사
람 

하
고
는 

생
각
이 

아
주 

다
른

-
-
-

玉 

京
。
 

(
다
시 

나
타
나
며

) 

안
뵈
는
데

) 

벌
써 

가
버
렸
나
바
。

聖 

姬
。
 

저
꽃
、
꽃
병
에
다 

受
아 

두
어
라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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玉 

京
。
 

원 

일

야

、
.
 

아
만 

보
기 
싫

다

더

니

…;:;

聖 

姬
。
 

(
머
리 

맡
에
있
는 

冊
을 

들
어
보
며

) 

이
게 

그
사
람
의 

사
집
이
했
나
？

玉 

I 

京
。
 

그 럼
。

聖 

姬
。
 

어
디 

뭐
든
지 

한
편 

읽
어 

斗 

그
 

가

운

데

에

서

…
.:

玉 

京
。
 

冊̂
을 

펴
물
고 

읽
기 

시
작
한
다
〕

을
밤
아

! 

光
明
에 

눈 

어
두
운 

을
밤
아

!

너 

不
具
라 

서
러
워 

말
라
。

본
시

暗
黑
은 

永
遠
!

光
明
은 

須
臾
!

暗
黑
을 

보
기
에 

너
의
눈 

밝
았
으
니

차
라
리 

、

光 
明
밖
에 

못 

보
는 

인
간
의 

눈
들 

나
는 

애
많
아
,

하
노
라
！

챦 

姬
。
 

끝 

干
절
을 

한
번
만 

더

^
-
-

玉 

京
。
광명

 

밖
에 

못 

보는 

내 

눈
을 

나
는 

애
 

많
아 

하
노
라
。

聖 

姬

〇  

원
지
、
내
게 

어
떤 

계

시
&

一
끘

와 

힘
을 

주
는 
것 

같
어
。

玉 

京
。
 

(
황

;
을
해 진 

언
니
의 
눈
을 

자
서 
히 

티
려
다 
보
며

) 

호
호
호 

:

… 

언
니
의 

안
색
이 

달
라
졌
어
。

聖 

姬
。
 

(
열
적
은 

듯
이 

自 
己
의 

얼
굴 
골 

만
저 

보
며
)

…
.: 

미
친 

계
집
애 

디,！

玉 

ᄊ
 

京

。
 

(
거
울
을 

뵈며〕
내가

 

거
짓
말 

하
나 

이 

거
울
을 

되
려
다 
봐
요
。
아
까 
한 
신 

두 
눈
에
서 

까 
스
 
불 

같
은 

신
경 
람
이 

막 

풍
겨
나 
으
 

더
니 

호 

흐
호.

.:
:

 

이
진 

그
 

불
이 

꺼
졌
는
결 

워
。
언
니
、
제
발 

일
로
부
터
는 

그
이 
불 

미
워
만
하
지
말
고
、
가
까
이 

좀 

다 
귀
여 
바
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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聖 玉 聖 玉 짢 玉 聖  玉 聖 玉 聖

언
닌 

꼭 

무
슨 

干
원
을 

받
물
테
니
까
。
나
도 

一

四 

후
뢰
때
에 

어
머
닐 

모
시
고 

이 

부
산 

땅
에
까
지 

왔
을
적
엔 

매
마
침 

겨
울 

중
에
도 

그
 
중 

추
운 
때
라 

잘
래
야 

장
데 
없
고 

배
에
선 

쪼
르
락 

소
리

! 

우
르
러 

하
늘 
首 

봐
야 

캄
람
하
고 

굽
혀 

땅
을 
와
도 

의 

지
할 
데 
없
어
、
당
장
에 

목
서
라
도 

매
는 

길 

밖
엔 

없
었
어
。
그
때 

우
연
히 

어
떤 

장
지
에 

난 

시
를 

한 
심 

읽
었
는
데
、
그
게 

바 

로 

선
생
의 

시
가 

아
니
겠
어
。
! 

나
는 

그
시
를 

읽
고 

어
떤 
힘음

/ 

얻
었
어，

그
 
내
용
인
바
야 

세
상
을 

저
주
하
고 

부
정
한 
것
들
뿐
이 

었

는

데" 

그
 

저
주
와 

부
정
이 

찬
미
와 

근
정
보
다 
도 

오
히
려 

내 

가
슴
을 

더 

깊
이 

뒤
흔
들
어 

주
겠
지
。
마
치 

바
위 
름
에 

파
고 

드
는 

나
무 

뿌
리
와 

같
이
。
이 

줄
아 
린 

피
란 
4 
리
에
도 

불
千
하 
고
 

내
가 

이
만
큼 

명
랑
한
건 

전
혀 

그 

선
생
의 

덕
분
야
。

姬 
4
 

그
래 

년 

어
째
서 

그
런 

시
인
하
고 
같
은 

지
하
실
에
서 

살
게 
됐
어

?

京
。
 

얼
마
후 

김
사
장
이 

주
선
해
주
는 

지
하
실
에
로 

옮
겼
더
니 

그
때 

그
 
선
생
이 

거
기 

살
고 

있
겠
지
。
 

애
초
에
는 

누
군
지
도 

모
르
고 

저
런 

괴
짜
도 

있
을
수 

있
나 
하
고 

문
제
시
도 

하
지 

안 
했
지
。
그
랬
는
데 

어
떤 

우
연
한 

기
회
에 

소
개
를 

반
고 
보
니 

극
이
가 

바 

로 

최
선
생
이 

아
니
겠
어
？

정
말 

나
는 

내 
눈
을 

의
심
했
어
。

그
런 

위
대
한 

시
인
이 

어
째 

우
리
같
은 

것
들
하
고 

같
이 

핑
굴 
수 

있
나 

하
고

.

.

姬
。
 

、
갑
짝
이 

손
에 
진 

반
지
를 

매
주
며

) 

애 

육
경
아 

이
것
을 

처
분
해
서 

퇴
원
할 

준
비
를 

해
라
。

京
。
 

벌
서 

회
계
를 

마
치
고 

데
려 

병
원
에
서 

이
처
럼 

거
스 
吾 

돈
을 

받
았
는 

걸

—.
 

(
하
며 

하 
뭉
치
의 

紙
幣 

늘 

내 

된
다
)

姬
。
 

(
의
아
하
여

) 

원 

일
이
냐

?

京
-
 

금
방 

아
래
층 

회
계
과 
에
서 

으
래
서 

간
더
니
、
최
선
생
이 

입
원 
료
들 

맥 
겨
갔 
었 
더
래
。

姬
。
 

저
런

! 

그
처
럼
이
나

?

京
。
 

부
산
을 

떠
날 

준
비
를 

하
시
더
니
、
아
마 

그 

노
자 
해
놓
았
던 
건
가 
봐
。
그
리
고 

아
까 

문
병 

왔
다
가 
간 

김
사
장
도 

이
렇
게 

금 
一
 
봉 

을 

내
놓
고 
갔

「I

--

:

姬
-
 

네 

주
위
에 

있
는 

남
성
들
은 

어
찌
면 

이
렇
게
도 

착
하
냐 

丫
.

京 

모
두 

언
니
의 

복
이
적 

워
。

姬
,'
 

안
나

' 

네 

덕
이
야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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玉 聖 玉 

京
。
 

언
니
、
이
남
어
지 

돈 

가
지
고 

최
선
생 

모
시
고 

우
리 

바
닷
가
에 

갈
까

丫
.
 

지
하
실
은 

너
무 

답
담
하
고 

침
침
하
니
까
”
나 

의
사
애 

 ̂

서 

휴
가
도 

얻
을

个
 

있
어
。

姬
。
 

(
미
소
를 

지
어
보
이
며

) 

그
래
볼
까

?

京
。
 

자
아

. 

언
니

! 

일
어
나
요

! 

(
퍅
姬
를
안
아 

이 
표 킨
다

)

玉
京，

서
둘
어 

聖
姬
의 

웃
울 

가
라
입
히
는 

동
안
에 

舞
臺 

어
두
어
지
며

I

廻

轉

。

丨

3

海
水
浴
客
들
이 

그
다
지 

많
이 

끊
지 

않
는 

한
적
한 

바
닷
까 

모
래
밭
。

玉
京
과 

聖
姬 

詩
人 

崔

悦

과 

더
불
어 

함
평
하
는
곳
。

소
나
무 

가
지
에 

그
대
。
그
밑
에 

詩
人 

崔
悅
이 

超
居
하
는 

名
目
만
의 

安
樂
椅
子 

버
비
름
에 

受
아
놓
은 

冊
읍그 

한
구
석
에 

학
姬
와 

玉
京
이
가 

자
는 

아
담
한 

天
幕
。

줄
에 

널
린 

빨
래
。

쌌
上 

三
人
共
同
의 

향
핑
生
沔
은 

한
幅
의 

아
롭
다
운 

그
림
과
같
이 

展
開
되
었
나
。

舞
綦
가 

밝
가
지
면 

한
十
석 

바
위
우
에
서
는 

나
시
질
하
고 

어
떤 

젊
은 

男
女 

하
상
、
詩
人
崔
悅
는 

天
幕
엎
에
어 

불
을
피
워
가
며 

커 

피
를 

고
리
고
있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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玉 詩 聖 玉 聖 玉 詩 聖 詩 玉 聖 玉 詩 玉 詩 玉

寻
寻

거
리
는 

發
動
船
소
리 

먼
바
다
에
서 

한
가
롭
게 

들
린
다
。

이
목
고 

새
우
를 

잡
아
담
은 

그
릇
과 

호
미
를 

든 

海
水
浴
服
의 

玉
京
나
타
난
다

0

一
 

I

樂
姬 

그
뒤
에 

다
랐
다
。
모
두
맨
발
이
다
。

京
。
 

(
들
어이

며 

쾌

%
하
게

)
선
생
님 

미
안
합
니
다
。

人
。
 

저
녁
밥
은 

옥
경
이 

차
레
니
까 

피
장
과
장
이
지 

뭐
。
〔하
며 

빈
장
통 

셋
들 

내
놓
고 

위
피
를 

따
른
다

)

京
。
 

자
아 

언
니
두 

한
잔

.

. 

그
리
고 

나

두

…

:
,
 

(
하
며 

장
통
을 

分
配
하
고
는 

커
피
의 

맛
을 

본
다

)

아
이
干 

채 

이
렇
게 

향
취
가 

높
고 

맛
이 

깊
어

? 

마
치 

선
생
님
의 

시
와 

같

이

…

…

人

。
 

맛
이 

나
무
다
는 

소
리 

같
은
데
…
:

,

京
。
 

아
이
구
머
니 

선

생

님

두

…

…
 

언
니 

내
말
이 

거
짓
말
인
가 

입
증
해 

주
干
려 

좀
:
.

…

姬

-
 

(
어
색
하
게

) 

참 

좋
습
니
다
。

京
)
 

자
랑
껏 

이
것 

보

세

요

…

… 

호

호

흐

…:
시 

人
)
 

고
막
습
니
다

姬
。
 

욱
경
아 

선
생
님
의 

치
료
는

丫，

人
。
 

(
억
개
를 

만
지
며

) 

뭐
、
천
잖
을 

걸
요

京
0
 

언
니
때
문
에 

생
긴
、
상
처
니
가 

치
료
는 

어
니
가
—

(
하
며 

詩
人
崔
悅
울 

聖
姬
에
게 

매
낀
다

)

姬
。
 

(
당
황
하
여

) 

애
가

!

京
。
 

그
럼 

선
생
님 

돌
아 

앉
으
세
요 

제
가 

의
사 

노
릇
을 

하
지
요 

(崔

悦

의 

억
개 
의 

상
처
에 

약
을 

바
르
며

) 

참 
:: 

언
니 

그 

묫 

새
千 

선
생
님
게 

뵈 

드
리
干
려

姬
。
 

이
거 

(
하
며 

새
우
를 

들 
어 
보
인
다

) 

一
 

入
。
 

아
이
干 

피 

큰
데

京
。
 

그
거 

어
니
가 

자
은 
건
데 

후
라
이
해
서 

선
생
님
의 

저
년 
석
사
에 

제
공
하
기
로 

우
리 

둘
이
서 

완
전 

합
의
를 

보
았
말
니 
다

0

 

그
렇
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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聖 

姬
。
 

(
빙
그
대 

웃
으
며

) 

음 

詩 

人
。
 

아
니 

남
성
이
라
고 

록
권
시
해
서 

되
겠
으

玉 

京
-
 

그
러
나 

선
생
님
은 

거
부
권

을 

행
사
하
는 

수
없
어
요 

다
수
결
은 

민
주
주
의
의 

생

찰
원
칙
이
니
까
。

聖 

姬
。
 

애

가

채 

이
렇
게 

수
다
냐

?

玉 

京
。
 

그
래
도 

물
이
서 

일
건 

합
의
를 

본
것
을
선
생
님
이 

거
부
함
는 

사
고 

안

야
?

告
지
。
두
분
이 

주
먹 

가
위
도 

결
정 

하
기
로 

할
까

? 

언
니
가 

이
기
든 

선
생
님
이 

자
시
고 

그

리

고

…

… 

자
가

.

.

(
하
며 

聖
姬
와

詩
人
崔
悦
 

두
斗
람
에
게 

방
깽
뿌
을 

시
키
려 

한
다

)

詩 

人
。
 

(
주
먹
을 

둘
러
맨
닥

)

玉 

京
-
 

(
권
하
며
) 

언
니

!

聖 

姬
。
 

(
열
척
어
서

) 

왜 

이

래

、
!

 

애
가 

선
생
님 

앞
에
서
…

,: !

玉 

京
。
 

지
생
노 

지
가 

너
무 

훌
랜

1

어
조

?

詩 

人
。
 

천
만
에 

그
게 

좋
아 

여
기 

나
을
때
에 

우
린 

어
린
애
가 

다
시 

되 

보
자
는 

약

今
안
야
?
'

玉 

京

0
 

아
예
요
。
절
실
히 

지
가 

지
나
치
게 

까
불
어
요 

내
가 

패 

이
렇
게 

됐
을
까

?
. 

인
간
이
란 

환
경
의 

동
물
이
라
더
니 

그
 

어
듯
침
침
한 

지
하
실
윰 

떨
처
아
와
서 

이
럴
까

.
스

그
렇
지 

않
음
는 

이
렇
게 

벗
어 

내
뜨
리
니
까 

자
연
으
로 

아
주 

돌
아
간
셈
일
까

?

詩 

人
。
 

드
두
가 

언
니
의 

덕

01
지 

성
희
씨
가 

기
분
을 

회
복
해 
〒

섰
기 

때
문
야
。

玉 

京
。
 

언
니
、
고
마
워
、
난 

여

간

71
뿌
잖
어
、
참
새
와 

같
이 

마
千 

까
불
어
도 

신
이
다 

풀
리
지 

않
겠
어
。

詩 

人
。
 

내
가 

곡
하
고 

싶
은 

말
야

玉 

京
。
 

참 

언
니 

아
까 

그
 

우
줄
레
레
는

丫
.
 

(
하
며 

찾
는
다
。안 

보
이
니
까

) 

이
크
 

우
리
가 

놀
던 

바
위 

위
에
다 

둬 

두
고 

왔
군
。
곧 

찾
아
다
가 

언
니
에
게 

또 

한
번 

들
려 

주
께
。

(
하
고 

아
까 

登
場
한 

쪽
으
로 

뛰
어 

나
간
다
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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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 二

人
。
 

(玉
향
을 

바
라
보
며

) 

성
회
씨
는 

재 

저
렇
게 

좀 

못 

되
시
으

? 

나 

같
은 

것
도 

여
기 

나
오
니
까 

이
제
야 

저
세
상
에 

놓
여

나
온
것 

같
은
데

-
-
(

줌
을 

물
이
키
며
니 

자 

공
기
를 

한
번 

마
셔 

보
세
요 

도
회
지
의 

공
기
와
는 

맛
부
터
가 

다
르
지 

않
어
요

?

이
렇
게 

좋
은 

곳
이 

이
세
상
에 

있
을 

술
옥
」
 

외 

모
르
고 

살
았
는
지 

早
회
가 

될 

지
경
이
요 

姬
4
 

더
욱 

어
색 

해
할 

뿐
이
다

)

人
。
 

성
희
씨 

기
운
아 

새
롭
게 

우

.
디 

바
다
에 

뛰
어
들
아 

물
이
라
도 

좀 

둘
러 

管
까 
요 ？
그
럽
시
다

"

자
아

! 

(
하
며 

옷
을

^

고 

우 
끼
를 

불
고 

나
선
다

)

姬
。
 

(
별
안 
간 

적 

업
이 
어 

흐
느
낀 
나

)

人
。
 

왜 

이
리
세
요

! 

내
가 

실
레
의 

행
동
을 

했
나
요

? 

(
도
로 

옷
을 

주
서 
입
으
려 
한
다

)

姬
。
 

(
울
며
) 

아
예
요

! 

안
예 
요

!

八
。
 

아
마
도 

여
기
가 

그
다
지 

마
음
에 

안 

드
신 

모
양
이
군

姬
。
 

절
대
로 

그
.

량
많
어
요

人
。
 

그
럼 

어
찌
된 

일
인
지 

말
을 

해
야
지
。

姬
。
 

아
무
리 

선
생
님
이 

애
를 

쓰
 
셔
도 

난 

틀
렸
이 
요 

창
문 
없
는 

그 

마 
言 

생
할
은 

나
들 

등
신
고 

맨
들 
었
아
봐
요

 

그
렇

.
않
으
든 

내 

가 
告
은 

지
금 

벅
찰
만
큼 

행
북
에 

저
저 
있
는
데 

외 

으
「경
이 

모
양
으
로 

난 

뛰
늘
지
들 

못
해
요

? 

六
.
 
二 
五 
전
만 

해
도 

옥
경
이 

보
다 

내
가 

외
여 

할 
낟 한 

편
이 

였
었
는
데

.

.

人
)
 

(
눈
시
울
이 

뜨
거
워 

짐
을 

느
끼
며

) 

성
회
에 

낙
심 
말
고 

더 

노
력 

합
시
다
。
지
나
가
는 

감
기
도 

한
번 

걸 

너
든 

몇 
달
이 

가
는
데 

인
간
으
로
서
는 

견 
밀
수
없
는 

그
 

개
千
랑 
창
에
서 

그
렇
게
도 

지
、
밟

힌
 

년
이 

하
로 

이
틀
에 

제
자
리
를 

찾
게 
서
요 

나
는 

확
신 
합
니 

다 

이
던 

맑
은 

햇
빛
을 

받
으
며 

탄
적 
한 

대
자
연
속
에 

안
겨
있 
으
고
」
 

얼
마 

안
가
서 

정
희 
씨
는 

어
느 
사
람 

못 
많
게 

건
강
해
진
다 

고 0

姬
。
 

정
말 

이
한
년
도 

사
람 
干
실
늘 

다
시 
할
수 
있
을
까
요 
! 

짐그시 울 
때
에 

웃
을
수 
있
고 

서
러
울 

때
에 

울 

亍

있
는

.

.

人
。
 

할
수 
있
다 
뿐
이
요，

아
무
리 

겨
울
이 

추
워
도 

봄
이
으
면 

땅
이
녹
고
、、
아
지
랑
이
가 

피
면 

물
잎
이 

되 

사
라 
납
니
다
。



틀
렸
어
요
。
내
주
이
가 

해
복
하
면 

행
복
할〒

록 

내
꿀
은 

더
욱 

처
참
해
보
이
고 

더
욱 

더
러
워 

보
이
는
걸
요
。
그
덜
맨 

나
는 

그
당
장 

에 

이 

등

시

^

들
로 

짓
지
여 

그
 

흔
적
조
차 

없
애
버
리
고 

신

:
을
뿐
이
으

아
아
、
가
없
은 

성
희

! 

(
하
고 

성
희
의 

손
을 

꽉 
취
며

) 

제
발 

제
육 
신
을 

그
렇
게 

학
대
하
고 

제 

영
혼
을 

그
렇
게 

없
은
여
기
지 

마
으 
0
 

흙
에 
묻
힌 

눈 
없 
금 

지
렁
이 

발
에 

체
이
는 

말 

없
는 

돌 
맹
이

! 

그
런 
것 

조
차
가 

연
고 

없
이 

된 
게 

아
니
여 
든 

하
물 
머 

인
간
의 

새
명
이
에
차

?

(
스
스
로 

감
격
한
긋 

詩
한
끼
節
을 

외
운
다
“
)
 

，

새 
명 

I

눈
에
는 

안
보
여 
도 

소
리
치
면 

응
하
는

산
울
림

생
명

!

지
八
밟
히
면 

밟
힐
수
록 

되
살
아
나
는

잔
^

불
!

생
명

! 

생
명

!

(
데 
푸
리 
해 

외
운
다

) 

짓
밟
히
면 

밟 
릴
수
록 

되
살
아
나
는 

잔
디 
물

!

생
명

!

허
허
허

:
'
:

： 

남
의 

앞
에
서 

내 

시
를 

외
우
기
는 

나
생 

처
음
입
니
다
。

정
말 

그
 
벌
까 
요
。
 

丨
 

바
로 

으 늘 

아
침
의 

일
이 
예
요
。
내
가 

져 

바
위
에 

을
라 
않
어

-
먼 

하
늘
들 

바
라
보
고 

있
지 

않
었
겠 
어
요 

丫
.
 

그
때 

문
득 

이
던 

생
각
이 

내 

머
리
를 

스 
처
갔 
읍
니
다
。
사
람
의 

사
는 
거
란 

별
것
이 

아
니
로 
干 
나
。
저 

바
다
를 

보
라
。
바
다 
몸

-
은 

바
람
이 

으
면 

파 

도
를 

이
르 
키
고 

바
람
이 

자
면 

잔
잔
해 

지
는 
것 

丫
.
 

그
리 
干〒
 

바
다
는 

제 

아
름
다
움
과 

권
위
를 

잃
지 

않
고 
있
다
。
우
리 

인
간 

도 

그
와 
같
이 

대
자
연
에 

순
공
하
자 

자
아
、
대
자
연
에 

퓨
속
에 

생
겨 
있
는 

저 

하
늘
에 

든 

물
새
며 

저 

수
며
선
에
서 

감
실
거
리



詩 聖 玉 聖 玉 聖 玉 聖 玉 聖 玉 詩 ᅭ 聖 詩 聖 詩 聖 詩 聖

는 

듯
때

! 

영
원
을 

지
행
하
여 

그
얼 
마
나 

허
탈
〔虛
脫

)
하

; 가
V

姬
"
 

사
람
도 

그
와 

같
이 

자
연
에 

몸
을 

맥
기
고

.

.

人
。
 

그
렇
지
용
저
를 

내
세
우
려
는 

줄
데
없
는 

야
망
과 

잠
념
음

/ 

버

리

고

…

…

姬

。
 

바
람
에 

불
기
는 

낙
엽
과 

같
이
了

入
。
 

눈
이
로 

볼

宁 

없
는 

대
기

(
쇼
8

와
도 

같
이

.

.

姬
。
 

아
아
、
선
생
님

! 

욱
경
이
가 

선
생
님
의 

시
를 
읽
고 

살 

힘
을 

얻
었
다 
더
니 

저
도 
어
쩐
지 

人
。
 

(
다
정
히 

聖
姬
의 

얼
굴
을 

드
려
다
보
며

) 

패
활
해 

질
수 

있
겠
죠

?

姬
。
 

노

,
력 

하
죠
〕
노
력
해
요
。
선
생
님
만 

믿
고

^
—

아
까
부
터 

우
물
테
레 

소
리 

들
리
더
니 

이
때 

玉
京 

우
쿨
레
레
를 

뜨 

드
며 

登
장 

人
。
 

(
바
라
보
모

) 

옥
경
이 
，
군
요 

신
선
도
에 

나
타
나
는 

선
녀
같
이 

약
끼
를 

署
고
…
:、

京
。
 

언
니

! 

(
하
고 
소
리
치
며 

달
려
온
다

)

姬
。

너 

외 

이
렇
게 

늦
었
니
？

京
。
 

그
새 

물
이 

營
어 

이 

우
클
레
레
를 

0 
어
문 

바
위
가 

물
가 
운
데 

동
동 

떠
있
지 

않
겠
어

? 

姬
。
 

녀 

행
치
노
라
고 

고
생 

했
구
나
。

京
。
 

(
그
러 
잖
다
는 

뜻
으
로

) 

어 
엉 
,
 

권 

할
까

?

姬
。 

아
무
거
나
…
…

京
。
 

(
우
물 
테
테
를 

하
기 

시
작
한
다

)

姬
。
 

학
생
때
에 

노
상 

내
가 

부
르
던 

거
구
나
？

京
。
 

(
방
그
레 

微
笑
를 

지
여 

보
이
며 

그
렇
다
는 
뜻
으
로 

고
개
를 

그
 
떡 

해
준
다

.
)

姬

。
 

(
멜
로
디
에 

마
쳐 

노
래
를 

시
작 

한
다

)

人
。
 

(
눈
이 

중 
글
해
지 
며 

玉
京
을 

치
어
다 

본
다
。
聖
姬
가 

웬 

노
래
냐
는 

表
情
이 
다

)



聖 玉 聖 玉 詩 聖 詩 聖 詩 玉 聖 詩 玉 聖 玉 詩 玉 詩 聖

姬
。
 

(
노

. 
래
를 

끝
마
치
고

) 

아
이 

창
의 
스
러 
워

!

人
。
 

(
황
！을
하
여

) 

아
니 

원 

일
이
요

? 

전
문
가 

이
상
인
데
-
-
-

京
。 

모
두
시
는 

모
양
이
군
요

? 

언
니
가 

대
학
에
서 

정
악
을 

전
공
했
다
는 

사
실
을

?

人
。
 

그
 
래

丫

京
。
 

언
니
는 

시
공 
관
에
서 

열
린 

줄 
업 

연
주
회 

때
에
도 

그
 
꾀
고 
리 
같
은 

목
소
리
에 
…
:

V；

姬
。
 

얘 

옥

경

아

…
…
(

하
며 

동
생
의
입
을 

막
으
려 

한
다

)

京
。
 

(
언
니
의 

손
을
매
리
며

.
) 

앙
콜 

또 

앙
콜

.

.

默

: 

巧

나

同
時
에

)

京
。
 

호
호
호

.

. 

아
니 

선
생
님
은 

그
때 

서
울
에 

안
계
셨
나
요

?

人
0
 

나
는 

원
체 

사
람 

모
이
는
릴 

싫
여
해
서

.

.0  

성
회
씨 

한
곡
조
만 

더
—

,

姬
。
 

패
니 

二
려
서
。
六
1

一
五

0|
후
에 

처
음
으
로 

입
을 

데
여 

봤

는

데

:
:
:

人

。 

아

무
리 

그
래
도 

천

재

야 

숨
김

,
十 

없
죠 

姬
。
 

그
만 

놀
리
시
고 

물
에
나 

한

번

…

…

人

。 

좋
아
요 

그
러
면 

더

위
를 

좀 

가
지
고 

나

와

서 

또
—

사
웃
을

 

벗
어 

던
지
고 

가
운
을 

벗
은 

聚

姬

를 

고
을
고 

간
다

) 

京
。
 

언
니 

가
만 

있
어 

우
키 

가
지
고 

나
도 

같
이

丨̂
丨

，
(

우
끼
를 

찾
아
든
다

)

姬
。
 

으
「
경
아 

저
적 

지
을 

때
가 

되
지 

않
았
니

?

京
。
 

. 
글
새
。

姬
。
 

(
우
키
를 

면
으
며

) 

년 

예
서 

처
넉 

지
어
라 

선
생
님 

모
시
고 

잠
만 

불
어 

간
다 

곧 

나
오
께

,
—

。

선

생

님 

가

세

요

。‘
 

詩
人
崔
悦

亡 

聖
姬

와 

바
다
로 

사
라
진
다 

,

못
맛
당 

한
듯
이 

쓰 
고
 

있
던 

水
泳
稍
子
를 

벗
어 

던
진
다
。

76；̂



天
幕
안
에
서
4

피
이
스
에 

에
주
론
을 

내
다
입
으
면
서 

궁
금
한
줏
이 

두
사
람
이 

사
라
진 

바
다
쪽
을 

바
라
온
다
。
 

化
粧
品 

行

阇

次
로 

나
선 

假
字
아
저
씨 

이
때 

登
場 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으
ᄀ
경
이 

될 

그
렇
게 

바
라
봐

? 

、

玉 

京
。
 

가
짜 

아
저
씨 

또 

나
오
셨
구
려
？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
살
럼
諸
具
들 

물
러
보
고

)

아
아
干 

우
리 

지
하
실 

살
럼
이 

그
대
로 

나
와 

있
구
나 

玉 

京
。
 

예
다 

옮
겨 

놓
으
니
까 

근
사
하
지 

않
어

?

假
字
아，
저
씨
。
 

옥
경
이
가 

갖
다 

달
라
던 

것
이 

이
거
지

? 

(
하
며 

化
粧
品
가
방
속
에
서 

국
자 

하
나
를 

내
민
다

)

玉 

京 

아
이
구 

이
것
때
문
에 

일
부
러 

예
까
지
…
:
,

假
字
아
저
씨 

장
사
도 

함，
겸

玉 

京
。
 

좀 

괄
렸
수

?
. 

,

假
字
아
저
씨
。
 

나
도 

양
공
주
나 

찾
아 

다
녀
야 

할

까

파

。
」

(
바
다
쪽
에
만 

정
신
이 

팔
리
는 

玉
京
이 

더
러

)

워
가 

있
기
에 

그
쪽
만 

자
干
—̂

(
고
개
를 

등
다

)

玉 

京
。
 

(
못
보
게 

하
며

) 

아
무
것
도 

안
예
요

- 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최
선
생
하
고 

언
니
는

?

玉 

京
。
 

처

어

…

…

0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
가
르
키
며

) 

아
니 

저
기 

저
사
람 

아
니
야

?

玉 

京

。

…

…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어
이
千 

원
일
이
야 

사
람
이
라
면 

걷
을 

떠 

보
지
도 

않
던 

최
선
생

0|
여
자
하
고 

어
린
대
같
이 

물
작
란
音 

하
니 

玉 

京
。
 

广
話
題
를 

바
干
려
고

) 

가
과
아
저
씨 

송
도

(
松
島

)
에
도 

수
영 

하
는 

사
람
이 

많
습
이
까

?

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왜 

년 

같
이 

물
에 

안 

들
어
가
干 

여
기 

혼
자 

남
았
나

?

玉 

京
。
 

(如
前
히

) 

요
줌 

우
리 

지
하
실
은 

무
척 

덤
죠
？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玉
광
이 

만
전
피
는 

것
을 

의
하
게 

치
어
다
보
며

) 

이
새
끼
가

?

玉 

京
。
 

요
다
음
에 

다
른 
것 

하
나 

더 

찾
아
다 

주
실
래
요

? 

뭐
가 

없
더
라
。
옳
지 

화
저
가
락

!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玉
京
의 

얼
렁
중
땅
하
는 
것
이 

하
도 

기
가 

맥
혀

)

하
하
하

.

.

.

으
자
식

! 

너 

잼
이 

났
지 

최
선
생
을 

언
니
에
게 

재 
앗
끼
서

?

玉 

京
。
 

(
당
황
하
여

) 

에
이 

이
놈
의 

아
저
씨

! 

망
칙 

스
럽
게 

그
 

무
슨 

소
리
야

! 

(
하
며 

달 
겨 

들
아 

때 
런
다

)

假
字
아
저
씨
。
 

(
손
을 

내 

흔
들
며

) 

아
이
干 

잘
못
했
다 

그 

말 

취
소
다

玉 

京
。
 

(
국
자
를 

내 
동
대 
이 

치
며

) 

요
까
짓 
것 

안
갔
다 

줘
도 

좋
아
요

! 

갖
이
고 

가
요

! 

(
하
고
는 

앵 
돌
아 

않
아 

풍
로
에 

부
채 
칼 

한
다
)

假
字 
아
저
씨
。
 

앗
다 

작
난
으
로 

그
랬
는
데 

이
렇
게 

틀
릴
께 

원
공

丫 

(
국
자
를 

도
로 

주
어 

놓
으
며
〕

집
에
시 

화
저
까 
락 
울 

가
지
고 

으 렸
지

?

음 
그
래 

내
일
이
라
도 

갔
다 

주
마 

玉 

京
。
 

(
쏘 
드
시

) 

그
만 
된 
요 

일
없
어
요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정
말 

일
없
다 
든 

그
만
두 
구

.

.

(
나
가
려 

한
다

)

玉 

京
。
 

(
고
개
를 
들
어

) 

아
저
씨

!

假
字 
아
저
씨
0
 

(
고
개
를 

도
리 
키며

^
) 

응〇

玉 

京
。
 

.

.

저
어 

사
내 

어
른
들
은 

과
거
를 

가
진 

여
자
라
도 

진
심
으
로 

擎
아 

할 

宁 

있
나
요 

丫

假
字
아
저
씨
。
 

갑
자
기 

그
건 

래
?

玉 

京 

(
조
르 
뭇
이

) 

글
세 

말
요
0
ᅳ

기

假
字
아 
저 
씨
。
 

ᅳ곡
 

지 
꾸
진 

녀
석 
量 
온 

-
-

玉 

京
。
 

(
눈
이 

둥
글 
해
지
며

) 

뒤 
쇼

?



假
字
아
저
씨
。
 

닷
이 

든 

과
실
을 

골
라 

잡
으
려 

거
든 

버
러
지 

먹
은 

것
을 

따 

먹
으
란 

말
이 

있
잖
어

?

玉 

京
。
 

(
별
안
간 

쏘
다 

싶
이

)

4
한 

소
리 

마
세
요 

그
런 

병
든
걸 

좋
아
할 

사
람
이 

어
벗
단 

밀
요

?

假
字
아
저
씨
ᄆ
 

대
관
절 

너 

으
늘 

패 

이
넣
게 

기
분
이 

나
쁘
냐

? 

록 

럴
어 

체 

의 

최
선
생
이 

너
를 

두
고 

언
니
만 

데
리
고 

가
서 

워
가

讀

불
안 

한
게
지

? 

그
 
렇
지

?

玉 

京
。
 

몰
라
요
1 

앵 

(
돌
아
서
서 

호
느
진
다

)

假
字
아
저
씨
0
 

되
정 

마
아 

나 

네 

된
이
야 

네
가 

최
선
생
을 

사
모
하
는
줄 

알
고 

국
수
나 

한
그
릇 

얻
어 

먹
을
까 

하
고 

그
동
안 

내
가 

얼
마 

나 

은
근
히 

애
를 

섰
다
극 

하
지
만 

이
러
干 

보
니 

최
선
생
은 

싱
싱
한 

과
실
보
다 

약
간 

벌
어
지 

먹
은
걸 

翁
기
는 

지
구
진 

환 

에
드
는 

자
낸
것 

같
애
、
컴
컴
한 

지
하
실
을 

떠
나
지 

않
던 

최
선
생
이 

별
이 

쌩
쨍
이 

적
는 

해
수
요
「
장
일 

나
온
다
고 

책
골 

싼

다

.

.
 

의
자
를 

고
으
려 

낸
다 

풍
로
를 

실
는
다 

할
때
부
터 

난 

이
상
하
게 

보
고 

있
었
어
。

玉 

京
。
 

여
태 

아
저
씨
에
겐 

마
치 

내 

친 

아
저
씨 

같
이 

지
내
왔
기
에 

말
이
지
만 

만
일 

최
선
생
이 

언
나
룰 

진
정 

좋
아
한
다
든

丫
.

假
字
아
저
씨
。
 

이
거 

참 

어
려
운 

문
진
걸 

하
여
튼 

언
니
는 

그
만 

두
어
버
려 

최
선
생
에
게
。

玉 

京
。
 

뭐
요 

丫
.

假
字
아
저
씨
。
 

두
더
지 

새
끼
는 

두
더
지 

새
끼 

끼
리 

흙
을 

과
는
것 

안
야

?

玉 

京
。
 

(
대
들
며

) 

그
럼 

우
비
선
생
님
이 

두
더
지
란 

말
야

? 

그
렇
게 

인
격
을 

무
시
하
지 

마
세
용
선
생
은 

인
레
리
중
에
도 

가
장 

고
상
안 

뿐
예 
용

假
字
아 
저 
씨
。
 

(
존 
입
맛
을 

쩍
쩍 

다
시
며 

야

! 

야

! 

여
기
서 

이
릴
게 

아
니
라 

나
하
고 

같
이 

집
으
로 

가
자 

그
만
。

玉 

束
。
 

내
가 

왜
?

假
字
아
터 
씨
。
 

나
이 

먹
은 

사
람
의 

말 
울 

들
어
서 

약
이 

되
는 

때
가 

있
느
니
라 

암
말 

말

고

네 

짐
이
나 

참 
겨 

뇌
라 

하 
바
퀴 

물
러
서 

으
 

께 
곧 

〔
退

場

)

灰 

京
。
 

(
티
기
나
서

) 

행 

망
할
늪
의 

아
저
씨

: 

두
더 
쥐 

새
낀 

두
더
지 

새
끼 

끼
리 

흙
을 

필
다 
干

輕
快
한 

聖
姬
의 

노
래
소 
리 

들
런
다 

玉
京 

얼
른 

저

녁

51

는 

시
놓
을 

한
다
。
聖
姬 

아
까
와
는 

딴
판
으
로 

아
주 

活
快
하
게 

나



聖 玉 聖 로 聖 玉

备

聖 詩 聖

，
타
난
디
。

館
,
 

(
도
리 
켜 
보
며 

손
을 

혼
들 
며

) 

선
생
님 

기
대
리
게 

해
서
는 

안 
태
요
。
빨
리 

돌
아 
모
세
요

!

人
。
 

(
멀
리
서 
소
리
만

) 
ᅳ
 

으
응

姬
0
 

ᄉ
애
고 
를 

멀
리 

던
지
고 

옥
경
아 

불 

피
우
노
라
고 

땀
을 

뺐
겠
구
나

? 

바
다
에 

뒤
어 
들
어 

물
을 

흠 
삐 

둘
러 

쓰
니
까 

여
간 

상 

쾌 

하
지 

않
다
。
자
아 

내
가 

도
울 

일
은 

워
지
？ 

최
선
생
은 

매
점
에 

가
셨
단
다 

요 
늘 

저
넉
에 

내 

독
창
회
를 

여
신
단
다 

과

자
니 

과
일
이
니 

사
이
다
니 

막 

사
다 

놓
고 

-
-

。
？ 

밤 
좀 

많
이 

지
어
라
。
으 늘 
저
녁
엔 

밥 

맛
이 

여
간 

있
질 

않
겠
다 
0
 

참

이
게 

선
생
님
께 

해
들
릴 

새
우
지

? 

요
리
는 

내
가 

하
께 

아
이
고 

후
라
이 

에
는 

빵
가 
투
가 

필
요
한
데

.

. 

없
지

?

京
。
 

음

姬
。
 

옳
지 

빵 
부
스
러
기
가 

남
았
겠 
다 

그
걸 

찾
아
봐
야 
지
。

(
부
산
하
게 

빵
부
스
러
기
를 

찾
아
내
여 

가
두
를 

만
든
다
。
 

스 위 
이
르 
한 

노 

래
를 

흥
흥 

기
리
며 

…
、
、

문
득 

옥
경
아

! 

이
게 

원
일
이
냐

? 

지
금
과 

곡 

같
는 

이
런 

전
경
이 

지
난
날 

언
제 
千 

우
리
에
게 

한
빈 

있
은 
것 

같
干
나
。
그
때
가 

어
느 
때 

였
던
가

? 

아
니 

꿈
이
던
가

? 

(
깊
이 

생
각 
터
니 

별
안 
간

) 

오
오 

인
제 

생
각
났
다
！

욱
경
아 

너
도 

잊
지 

않
었
겠
干
나 

해
방
된 

이
듬
해 

아
버
지 

어
머
니 

모
시
고 

충
청
도 

소
리
산

(
俗
離
山

V

에
서 

한 

여
름
을 

지
내 

던 

멘

? 

아
아 

ᄉ
그
때
도 

우
리 

이
렇
게 

행
복
했
지

? 

우
거
진 

소
나
무 

숲
사
이
에
서 

쫌
여
나
오
는 

그
윽
한 

향
기
돌 

마
시
며 

바 

위
름
에
서 

솟
는 

맑
은 

약
수
를 

떠
다
가 

저
넉
을 

짓
노
라
고 

지
금 

꼭 

이
때
와 

같
이
、
년 

불
을
피
우
고 

난 

반
방
을 

다
듬
고
… 

호 
호 
호 

(
우
는 
소 
린
지 

웃
는 
소 
린지

, 

분
간 

할

宁
없
다
。
〕

京
。
 

(
눈
물
을 

슬
적 

싯
는
다

)

姬
。
 

(如
前
히 

공
상
에 

취
하
여

) 

그
때
가 

지
금
으
로 

부
터 

六

.
 
七
년 

밖
에 

안
되
는
데

.

. 

아 

행
복
이
란 

언
제
나 

이
렇
게 

꿈
길

이 

아
득 

한
건
가

? 

‘

京
。
 

(
부
르
짖
다 

싶
이

) 

아
아 

그
만 

두
어
요 

그
만

! 

(
하
며 

팔
칵 

느
낀
디

)

姬
0
 

녀 

우
는
게 

아

니

냐

—
. 

(自

己

도 

눈
물
은 
씻
으
며

) 

호
호
호 
…
… 

나
도 

괴
니 

눈
물
이
나 
으
는 

구
나
、
눈
물
이
란 

슬

#
때
에
만 

나 

는
게
아
닌 

모
양
이
지

? 

그
러
나 

움

! 
지
마
아 

우
리
는 

그
때
와 

같
은 

행

보

「
된
 

생
할
음! 

지
금
에
야 

다
시 

회
복 

했
으
니
까

..

― 8〇



聖 詩 聖 詩 聖 詩 聖 詩 聖 玉 聖 玉

향
。
 

(
몸 
早 
림 

치 
곳

) 

우
리 

도 
저
히 

그
때
와 

같
이 

행
복 

할
순 

없
어

! 

인
젠 

틀
였
어 

그
런 
맨 

다 

지
나
갔
어
。

姬
。
 

물
론 

그
때
와
는 

우
런 

다
르
지
。

우
리
는 

벌
써 

나
이
늘 

먹
어
、

단
발
머
리
가 

파
아 
마
로 

런 
했
고 

사
변 

나
서 

부
모
를 

여
위
어

고
향
하
늘
을 

아
수
워 

할
줄
을 

알
고

.

.

허
지
만 

4

「경
아 

불
행
중 

다
행
으
로 

최
선
생
과 

같
은 

교
양
이 

높
고 

이
해
성 

깊
은 

이

가 

1
림
자
와 

같
이 

우
리 

가
까
이 

계
시
지 

안
니

?

그
이
는 

네
말
대
로 

사
귀
면 

사
궐
수
록 

깊
이
가 

있
고 

멋
이 

넘
치
는 

어
른
이
야
。
난 

진
심
으
로 

네
게 

감
사
한
다
。
 

그
리
고 

난 

부
산
행 

열
차
를 

탄
걸
감
사
하
고 

죽
지 

않
고 

산
걸 

감
사
한
다

0  

옥
경
아 

그
분
의 

말
씀
은 

어
찌
면 

干
干
절
절
이 

가
告
에 

우
벼
드 

냐
? 

마
치 

봄
貪 

심

,
은 

바
람
이 

한
번 

부
슬
거
리
며 

돌
덩
어
리 

같
이 

언
땅
에 

고
운 

가
루
가 

되
뭇
이 

그
분
의 

숨 

소
리
만 

들
어
도 

내 

말
라 

붙
은 

가
슴
이 

부
푸
러 

으
르
는
것 

같

干
나

。

으
「
경
아
 

이
리
와
서 

내
가
슴
을 

한
번 

짚

어

봐

라

。

궁!
호
흐
…

… 

못 

나
게
도 

이 

나
이
에 

다
시 

내
가 

소
녀
로 

되
돌
아 

가
려
나

? 

(
혼
자 

대
干
대
干 

웃
다
가 

벌
떡 

이
러
나

) 

아
니 

선
생
님
이 

채 

여
태 

안 
으
 
셔

? 

(
멀
리 

바
라
보
며 

부
른
다 
ᅴ
 

선
생
님 
1 

선
생
님

!

쪄、 

(
북
박
치
는 

울
움
을 

참
을
길 

없
어 

얼
굴
音 

싸
고 

天
幕
안
으
로 

뛰
어
든
다

)

姬
。
 

호 

호

호-
…

：
 

내
소 
릴 

알
아 

듣
고 

선
생
님
이 

저 

뛰
시
는 
것 
봐
。
옥
경
아 

저
것 
좀

! 

(玉
京
을 

찾
는
다
。

제
자
리
에 

없
다

) 

애
가 

여
기
서 

불
피
우
던 

애
가 

어
걸 

갔
어 

갑
작
이

丨
 

人
。
 

(淸
料
水 

장 
통 

과
자 

과
일 
等 

먹
을 

것
을 

잔 
득 

안
고 

나
타
난
며 

성
희 
씨

!

姬
。
 

(
뛰
어
가 

호
들
갑 

스
럽
게

) 

아
이
고 

많
이
도 

사
셨
네

!

人
。
 

일
생 

일
대
의 

대
음
악
회
를 

베

풀
？!

데 

이
만
큼
은 

준
비
를 

해
야 
조
。

姬
。
 

선
생
님
言 

실
망
케 

해
드
리
든 

어
떻
게 

해

?

人
。
 

아
무 

걱
정 

마
세
요 

성
회
씨
가 

노
래
를 

부
르
게 

웠
다
는 

바
실 

그
것
만
으
로

도 

나
는 

내
대 

만
족
이
요
0
 

姬
。
 

거
투
러
도 

늘
러 

들
어 

주
시
겠
다 

말
씀
이
조
？

人
。
 

물
론
이
조
。

姬
。
 

아
이 

고
마
워

! 

(
감
격
하
여 

詩
人 

崔
悅
의 

품
에 

뛰

어 

들
여
다
가 

부
고
러 
워 

주
춤 

외
해 
난
다

)

네  一



玉
京 

조
금
前
에 

天
幕
에
서 

나
와 

훌
분
된 

눈
으
로 

이

光
景
을 

바
라
보
고 

섰

다

가

—

玉 

京
이 

广
냉
정
히

) 

언

니

、

저

어
，
:

…
 

간
장 

좀 

사
가
지
고 

오
웅 

사
하
며 

빈
병
을 

내
준
다

)

聖 

姬。
녀어디

 

갔
다
왔
니 

밥 

짓
다
가

? 

‘

詩 

人
。
 

옥
경
이 

눈
이 

래 

그
렇
게 

부
었
어

?

聖 

姬
。
 

행

목 

했
던 

소
녀 

시
절
을 

회
상
하
고 

둘
이
서 

울
었
어
良

詩 

人
。
 

하
하
하

..
 

바
보
들

!

聖 

姬
。
 

호
호
호 
…
… 

우
습 
조

?

玉 

京
。
 

(
날
카
롭
게

) 

언
니 

저
녁
늦
겠
어 

얼
른 

좀 
1 

聖 

姬
。
 

으
口
、
선

생

님 

잠 
간 

다
녀 

으
께 
요
。

詩 

入

。
 

그 
동
안 

난 

음
악
회 

회
장
을 

꾸 
밀
레
요 

聖 

姬
。

(
웃
으
며 

제
발

聖

姬

。

빈 
병
을 

낼
동
거
리 
며 

뒤
여 

나
간
다
。
詩
人 
崔
는 

간
단
한 

會
場
을 

千 
미
며 

먹
율 
것 

들
을 

차
려 

놓
느
라
고 

다
른 

정
신 
없 

다
。

玉 

京
。
 

(
바
쁘
게 

일
하
는 

詩
人
崔
를 

원
망 

스 럽
게 

바
로
보
며 

섰
다
가

) 

선
생
님

'

詩 

人

。
 

(
힐
끗
치
어
다 

보
며

) 

왜

?

玉 

京
。
 

저
어

.

.
 

(
말
을 

뭇
하
고 

망
설
인
다

)

詩 

人
。
 

워
야

?

玉 

京
。
 

머 

먹
을 

물 

좀 

기
러
다 

주
세
요 

詩 

八
。
 

하

하

하

…

… 

그 

말 

하

기

가 

그
렇
게 

어

려
워 

丫
.
 

지

금
‘/

玉 

京
。
 

곧

詩 

人

"
 

그
래 

(
들
통
을 

들
고 

종
종 

거
름
으
로 

나
간
다
〕

ᆻ82 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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玉詩玉詩玉詩玉詩

京

.0 

人
。
 京

0
人
。

京
。

人
。

京
。

人
。

假
字 
아
저
씨
。

詩 

人
。
 

假
字
아
저
씨
。

詩 

人
。
 

假
字
아
저
씨
。
 

詩 

人
。
 

假
字
아
저
씨
。

(詩
人
이 

사
라
지
기
를 

기
다
려

) 

이
름
에

.

.
 

(
하
며
夭
幕
안
으
로 

미
고 
러
지
곳
이 

들
어
간
다

)

(
다
시 

나
타
나 

坎
事
消 
具
를 

둘
러 

보
더
니

) 

备
 
지

! 

(
하
며 

고
:

 
뜰 

그
릇
을 

찾
아 

든
다

)

조
그
마
한 

가
방
에
다 

짐
을 

주 
섬 

주
섭 

주
서 
넣
」一며 

急 
히 

天
幕
에 서 

나
와 

詩

人
崔
가 

다
시
나 
타
나 
있
는 

줄
도
모
르

1 

外
出
用 

구 
一亍

를 

허
둥
지
둥 

신
는
다

)

(
의
아
하
게 

바
라
보
다
가

) 

옥
경
이

!

(介
짝 

놀
래 

못
백
끼
뭇
이 

어
릴 
줄
을 
모
르
고 

섰
다
가 

두 
손
으
로 

얼
굴 
言 

싸
며 

울
어
버
린
다

)

(
물
통 
물 

놓
으
며

) 

어
찌
된 
일
야

? 

내
가 

옥
경
이 
에
게 

잘
못
한
일
이 
있
어 

丫
.

안
에
요
。
안 
예 
용 

(
터
치
려
는 

울 
움
을 

참
으
며 

본
살 

같
이 

달
아
나 

버
린
다

)

(
으
「
경
이 

나
간 
쪽 
글 

바
라 

보
며
) 

上
「
경
이

! 

으
「
경

이
!

(
조
그
”

 
前
에 

登

埸

하
여 

못 
마 
땅 

한 
드
시 

詩
人 

崔
물 

보
아 

보
고 

섰
다
가

) 

여
보 

최
선
생

! 

선
생
은 

성짐

, 
도 

망 

칙

하

。

，
。  

래 

싱
싱
하
며 

씩 
갈
좋
고 

포
동
포
동
한 

걸 

마
다
하
고 

썩
어 
문
드
러
져
서 

냄
새
가 

나

卫
 

말
라 

빠
르
러 

져
서 

오
양
이 

삐 
두
러 

거

|

 

것
을 

좋
아 

하
시
요)

.
,
.

(
무
슨 

말
인
지 

이
해
할
수 

없
어

) 

예
?
.

서

희

는

14-
뻐
 

요
。
사
내
들
과 

마
구 

놀
아 

먹

던
 

근
성
융 

그
렇
게 

논
골 
적
으
로 

내 

놓
는
데 
가 

어 
덧
단 

말
요

? 

제
동 
생
이 

자
기 

를 

위
해
서 

그
렇
게
도 

치
성
으
로 

노
력 

하
고 

있
는
데 

그
래 

그
 

은
공
는 

조 
극
도 

몰
라
주
고 

하 

많
은 

사
내
중
에
서 

어
째 

하
필 

제
 

동
생
이 

좋
아
하
는 

사
람
을 

넘
겨
다 

보 
느
나 

말
요

丫
.
 

그
게 

도
시 

된
말
요

?

(
인
제
야 

알
겠
다 

4」  

뭇
이

) 

으 
오 

그
래
서

? 

(
그
래
서
하
며 

옥
경
이 

간
쪽
을 

본
다

)

(詩
人
崔
를 

떠
다
밀
며

) 

얼
른 

뒤 

쫓
아 

가
서 

으「경
이
를 

브

寻

어
요

〇  

저 

대
로 

내
대
려
두
면 

큰 

사
고 
용 

욱
경
이
성
미
가 

어
떻
다
고
。

一

질
광
갈
광 

하
며

) 

큰 

일 

났
』一」

걸 

정
말
。

(
큰
소
리
로

) 

에 
키 

여
보 
시
요

! 

사
람
이 

그
렇
게
도 

누
'
;

지
가
 

없 
당

? 

옥
경
이
가 

선
생
을 

얼
마
나 

애 
끈
이
사
랑
했
다 
공 

추
우
나 

더
우
나 

최
선
생
의 

뒤
를 

받
들
려
고 

그 

애
쓰
는 

골
이
란 

정
말

-
-

，一 8〇



詩 

人
0
 

나
를 

애
전 

옥
경
이
의 

정
성
엔 

정
양 

감
사
해
요

, 

그
리
고 

그
의 

명
랑
한 

성
격
이
며 

그
가 

가
진 

깊
은 

문
학
적 

소
질
도 

나
는 

사
랑
해
용 

그
러
나
—

\

假

宇 

저

씨

。 

그
러
나 

구

미

엔 

안 명
.

기
단 

말
씀
이
지

?

詩 

人
。
 

난 

어
데
까
지
나 

그
를 

나
의 

귀
여
운 

누
이
르 

밖
에 

생
각
지 

앉
송 

(玉
京
이 

나
간
쪽
으
로 

떠
다
밀
고

) 

미
안
하
지
만 

옥
경
이
도 

부
쀼
어 

알
아
듣
도
로
「 

망'
쯤
해 

주
세
용 

옥
경
인 

아
저
찔 

따
르
고 

있
으
니
까 

누
干
의 

말
보
다 

더 

귀
 

담
아 

들
을 

꺼
요
。

假
字
아
저
씨
。
 

나
야 

몇
천
번
이
고 

수
고
하
겠
지
만 

문
제
는 

최
선
생
의 

결
심
아

.0
다
른
생
각
말
고 

옥
경
일 

사
랑
해 

주
어
요

0，
경의
 

심
정
을 

일
찍 

부
터 

알
아
제
고 

나
라
도 

중
매
를 

서
볼
까 

했
기
만 

최
선
생
이 

여
태
까
지 

워
낙 

여
자
에
게 

무
관
심 

했
기 

때
문
에 

말
을 

유
부 

친 

거 
용

詩 

人
。
 

이 

몇
칠
동
안
에 

진
정 

난 

사
람
이 

변
했
소 

이
전 

성
희
씨
의 

덕
이
용 

성
희
씨
가 

나
를 

이
렇
게 

만
들
어 

주
었
소
。
그
런
의
미
에 

서 

성
희
씨
는 

내
은
인
이
요 

千
세
주
요 

난 

지
금 

서
회
씨 

없
이
는 

못
솽
게 

되
었
소
。
그
터
니 

제
발 

좀 

옥
경
이 

한
데

-
-

假
字
아
저
씨
。
 

그
러
지 

않
아
도 

이
런 

눈
치
署 

채
고 

아
까 

내
가 

1
애
에
게 

권
고
도 

해
봤
소 

그
러
나 

어
림
없
읍
디
다
。

麯

詩 

人
。
 

그
럼 

어
떻
게 

해
요

? 

나
도 

나
려
니
와 

성
희 

역
시 

겨

。
;.
 

살 

회
망
을 

얻
었
는
데

:

… 

이 

사
건
을 

견
희
가 

알
아 

채
면 

성 

희
는 

‘
전
과
같
은 

캄
람
한 

干
럭
속
으
로 

다
시 

떨
어
지
게 

돼
용 

아
니 

그
보
다 

더 

창
혹
한 

골
이 

될
른
지 

모
롭
니
다
。
 

제
발 

이
번 

전
쟁
으
로 

생
긴 

가
엾
은 

여
성
을 

불
상
터 

여
겨 

아
저
씨
가 

솔
선 

애
써
주
세
良 

예
了

假
十
아
저
씨
。
 

쉬
1 

(
아
까
부
터 

바
위
름
에
서 

엿
듣
고 

섰
다
고 

웃
을 

가
라
입
고 

나
오
는 

성
회
를 

이
때
에 

발
견 

한
것
이
다

)

聖 

姬
。
 

(
일
부
러 

밭
은 

기
침
을 

하
며 

시
침
이
를 

데
고 

들
고
온 

간
장
병
을 

제
자
리
에 

강
다 

놓
는
다

)

詩 

人
。
 

(
聖
姬

의 

태
도
를 

不
安
한 

눈
으
로 

지
켜
보
다
。
아
까
부
터 

흐
려
지
던 

날
세 

이
때 

더
욱 

어
두
어
지
며 

면
하
늘
에
서 

우
퇴
소
리 

가
늘
게 

들
린
다
。
^

詩 

八
。
 

성
희 

왜 

이
렇
게 

늦
었
어
요 
—

聖 

姬
。
 

(
대
답
代
身 

긴 

한
숨
을 

쉬
며 

깊
은 

생
각
에 

잠
긴
다

)

詩 

人
。
 

(
얼
적
은 

브，
위
기
를 

엄 
빙 

부
리
려
는 

드
시

) 

저
어 

으
늘
저
녁 

음
약 
희 

회
장 

꾸
민 
것 

종 

보
세
요 

달
이 

저
쪽
에
서 

떠

0,
날



꺼
니 
가 

무
대
는 

여
기

! 

그
리
고 

청
중
석
은 

이
쪽
에
다 
…
： 

됐
지
요 
了

(
괴
로
움
을 

참
음
二
丁
 

없
다
는 

듯
이 

눈
물
을 

슬
쩍 

씨 
스 

며 

얼
른 

구
두
들 

바
적 

신
는
다
。
〕

(
깜
싹 

놀
래 

달
려 

들
며

) 

서
희

! 

성
흰 

다 

엿 
드
렀 
干 
려

?

난 

시
내
에 

좀 

블
어 

가
야 

겠
어
요 

볼
일
이 

있
어
서

-
-

금
방 

그 

아
저
씨
와 

같
이 

찌
끼 
린 

소
린 

인
들
을 

양
으
로 

해 

추
시
요 

다 

바
로 

접
힐 

문
제
야 

정
말
야
0

(
날
카
롭
게

) 

볼
일
이 

있
어 

간
다
는
데

-
-
-

난 

성
희 
씨
가 

지
금 

필 

하
려
는
지 

알
어 

왜
이
래
요

?
 

,

(
글 
성
거 
리
며

) 

성
회 

날 

버
리
지 

말
아 

주
우

내
겐 

성
회
가 

없
어
선 

안 
태
。
성
희
는 

내 
비
류 
린 

감
정
을 

바
로 

잡
아 
부
고 

내
게 

살 
힘
을 

부
어 

넣
어 

준 

사
람
야
。

그
 

무
슨 

닫
지 

않
는 

말
씀
이
요

난 

성
회
의 

생
명
을 

干 
하
려
고 

애
쓰
는 

동
안
에 

내 

스
스
로
의 

살
아
나
갈 

힘
을 
얻
었
어 

내 

과
거
를 

아
는 

사
람
은 

이
말
의 

정
의
憂 

알 
꺼
야 

지
금
의 

나
는 

여
태
까
지
의 

내
가 

아
니
며 

앞 

0

一로
의 

내 

예
술
은 

종
내 
외 

그
것
이 

아
일 
꺼
요 
'
 

밤
이 

낮
으
로 

바
뀌
고 

겨
울
이 

보ᄆ
 
으
로 

변
하 
뭇
이 

내 

인
생
관
에
는 

지
금 

하
나
의 

큰 

변
동
이 

생
겼

.
^

。
정
희 

우
리
의 

새
로
운 

기
쁨
을 

달 

려 

손
을 

마 
조
 

잡
고 

살
아
갑
시
다
。
여
기
서 

한
발
자 
욱
만 

더 

나
아
가
면 

우
리
의 

몸
과 

마
음
은 

보 
一뭉 

사
람
과 

똑 

같
이 

명 

랑 
하
게 

되
고 

건
강
하
게 

될 
꺼
요 

다
른 

복
잡
한 

생
각 

다 

잊
어 

버
립
시
다
。

이
세
상
은 

얼
마
나 

행
복 

스
 
럽
겠 
소

?

(
부
르 
짓
다 

시
피

) 

더 

말
하
지 

마
세
요

! 

그
만
두
세
요

! 

그
만 

I 

고
만
！ 

(
괴
로
움
을 

참
지 

못
하 
는
듯 

발
길
울 

휘 

돌
려 

달
아
난
다

)

성
회
1 

서 
회

! 

(
하
고 

부
른
다
。
天
動
소 리 

몸
서
리
치
며 

성
최
를 

早
고 
고 

따 
른
다

) 

빗 
방움

! 
이 

떠
러 
진
다
。

빈
舞
臺 

우
뢰
소
리
와
함
께 

卿
轉
한
다



秘 社 秘 社 秘 社 秘 社 秘 社 秘

4

앞
場
面
과 

같
은 

날
。
그
러
나 

비
내
니
는
저
년
。

束
萊
에 

있
는 

金
大
石
의
집 

應
接
室

어
디
선
지 

라
디
으
에
서 

들
려 

나
오
는 

一晉
樂

社
長 

金
大
石
은 

호
을
로 

帳
簿
를 

놓
고 

추
과
」

실
을 

하
고
있
다
。

秘
書 

高
君
들
어
온
다
。,

書
。
 

〔蜎

子
를 

벗
어
걸
며

) 

사
장
님 

적 

기
다
렀
었
조 
？

長
。
 

(時
計
를 

，
보
며

) 

몹
시 

늦
었
네 

그
려 

‘

書
。
 

(
가
방
에
서 

書
類
를 

찾
아 

내
며

) 

퇴
근 

시
간
이 

월

신 

지
나
서 

이 

결
개 

서
류
를 

받
았
는
데 

도
중
에 

볼 

일
이 

생
겨
서

丨

長
。
 

(書
類
불

)
받
아 

읽
으
며

) 

만 

이
천
불 

활
당 

…
: 

하
하
하

.
수
고
했
네 

정

%:
수
고
했
네

書
。
 

제 

수
고
람

^
께 

있
읍
니
까

? 

사
장
님
께
서 

어
제
지
녁
에 

사
고
를 

해
두
셨
으
니
까

.

.

長
0
 

이 

딸
라
도 

일

.
씨
를 

영
면 

얼
마 

안
가
서 

발
주
는 

될
거 
十

.

.
 

버〒
 
에
서 

대
까
지 

선
편
으
로 

二
개
^

:
… 

여
보
게 

늦
어
도

년
내
에
는 

우
리
의 

공
장 

시
설
이 

완
비
되
겠
네 

그
되

\

書
。
 

암 

그
렇
습
니
다

長
。
 

이
건

으
로 

비
로
소 

나
도 

본
격
적
인 

사
업
을 

전
개
할
수 

있
게 

되
겠
구
나 

자
다
、

고
군

、
시
장
할

짜
데 

안
에 

들
아
가
서 

저녁이라 

도 

갖
이

-
-

書
기 

사
장
께
서
도 

아
직 

식
사 

전
이
십
니
다 

그
려 

長
。
 

자
네
를 

기
다
렸
지
。

書
。
 

너
무 

죄
송
합
니
다
。

― 86



社 玉 社 玉 秘 玉 秘 玉 秘 玉 秘 玉 秘 秘 社

長
。
 

(
앞
서
며

) 

가
자
。

書
。
 

비
가 

드
리
치
는
데 

창
눈
이
나 

다
다 

걸
干
용

社
長 

앞
으
로 

늘
어
가
자 

秘
書
는 

窓
門
을 

닫

7！
시

작

。

招
人
鍾
소
이 

울
런
다

예
書 

玄
關
도
마
를 

열
어 

본
다 

玉
京
이 

초
라
하
게 

서
있
다
。
가
방
을 

들
고 
—

書
0
 

(
수
선
스
럽
게

) 

아
이
干 

옥
경
씨 

했 

일
이
세
요

? 

이 

우
주
에 

가
방
까
지
들
고

? 

어
떻
게 

된 

일
입
니
까

? 

들
어 

으
세
요
0
 

京
。
 

:… 
저
어 

사
장
님
는

?

書
"
 

금
방 

안
으
로 

들
어 

가
셨
어
용 

어
머
님 

살
아 

계
실
때
에 

몇
번 

와
보
시
고 

월 

그
렇
게 

서
먹
서
먹 

하

게

:
…

？ 

자
아
—
 

京
。
 

어
색
한 

발
걸
음 

으
로 

유
접
실
로 

들
어
선
다

)

書
。
 

여
기 

앉
아 

게
십
시
요 

사
장
님 

모
시
고 

곧 

나

을

께

요
.0 

京
。
 

(

姒
瞽

를 

부
吾
려
는 

듯
이

) 

아
니 

저

어

—

(
하
며 

도
로 

일
어
선
다

)

蠢

예
까
지 

으
셨
다
가 

사
장
님
도 

안 

보
시
고 

가
시
렵
니
까 

‘
 

사
장
께
서
는 

밤
낮 

옥
경
씨 

말
이
신
데

.

.

京
。
 

아
、
안
됩
고 

가
려
는
게 

아
니
예
요 

書
대
 

그
럼 

잠
가，
만

! 

(
안
으
로 

急
이 

사
라 
낏
다

)

京
。
 

(
도
로 

일
어
서
며 

혼
자
말
보

) 

역
시 

들
아 

가
야
겠
어
。
마
음
에
도 

없
는
이
의 

普
안
빠
서 

무
슨 

干
원
윷 

얻
겠
다
干 

이
건 

정
말 

히
극
이
야 

미
친
집
이
야 

玄
關
으
로 

도
망
가
려 

한
다

)

長
。
 

(
어
느
새 

나
타
나
며

) 

으「경 
씨

! 

(
하
고 

반
가 
히 

부
른
다

)

京
。
 

(
티
나 

지
은 
것
같
이 

주
춤 
선
다

)

長
。
 

이 

먼
데
까
지 

오
셨
다
가 

주
인
도 

만 

一  
보
지 

않
고 

왜 

내
매
러 

시
우

? 

그
러
지 

마
시
요
、
 

이 

김
대
석
이 
도 

그
다
지 

나
른 
농
은 

아
닙
니
다 

자
아 

더
운
데 

이 

원
도 
우 

가
까
히 

않
으
세
요 

여
긴 

꽤 

서 
놓
한 

바
람
이 

솔
솔
거
립

:^

 
다 

맹
공
이 

소
리
도 

들
리 
干 

고
구
」
、
가
방 

받
아
놓
게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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書
。
 

예，

예
、

(
가
방
을 

받
아 

놓
는
다

)

長
。
 

참 

감
사
를 

드
려
아
할 

일
이
있
는
데

.

.
 

다
른
게 

아
니
고 

언
니 

입
원
료
에 

충
당
해 

달
라
고 

병
원
에 

두
고 

온 

돈
말
이
에
요

나
는 

또 

바
.

송
이
나 

안
나
하
고 

여
간 

불
안
하
지 

않
었
더
랍
니
다
。
그
걸 

아
무 

말
없
이 

써 

주

셔

서

…

… 

정
말 

감
사
합
니
다
。
 

고
군
、
가
만 

섰
지 

말
고 

선
풍
기 

라
도 

좀 

틀
게
。

書
。
 

(
당
황
하
여

) 

아
이 

참

.

.

(
하
며 

선
풍
기
를 

玉
京
이
에
게 

틀
어
준
다

)

長
。
 

감
천

(
甘
泉
)인
가 

어
디
서 

향
핑 

하
신
다
구
요

? 

자
미
가 

어
떻
재
요

?
감
천
이
란
릴 

내
가 

언
제
千 

다
대
포

(
多
大
浦
)가
느
라
고 

하
이 

야
로 

지
낸
적
에 

있
었
는
데 

한
적
하
고 

께
끗
해
서 

수
양
하
기
에
는 

막
상
입
디
다 

덕
분
에 

언
니
께
서
도 

건
강
을 

많
이 

회
복
하
셨
다 

干
요 

기
쁨
니
다 

열
써 

언
니
를 

예
까
지 

데
리
고 

온 

나
로
서
는 

더 

이
를
데 

없
어
요 

그
러
나 

언
니
의 

회
복
은 

감
천
의 

풍
치 

보
다 

옥
경
씨
의 

정
성
에 

기
인
된
바 

크
다
고 

나
는 

봅
니
다
。
 

듣
는
바
에 

옥
경
씨
는 

언
니
의 

기
분
을 

돋
干
어 

들
려
고 

가
진

%
 

、

肇

애
를 

사
고 

심
지
어 

자
기
가 

존
경
하
는 

최
선
생
님
까
지
도 

동
원
시
켜 

조
금
이
라
도 

위
로
를 

해 

드
리
지
못
해 

고
심
하
신
다
니 

그
 

얼
마
나 

거
룩
——

한

京
。
 

참 

이
번
에 

우
리 

언
니
는 

최
선
생
님
과 

결
혼
하
게 

왔
담
니
다

長
。
 

(
너
무 

바
가
워
서

) 

오
히
려 

自
己
의 

귀
를 

의
심
하
는
듯

) 

뭐
요

? 

언
니
와 

최
선
생
님
이

? 

크
계 

웃
으
며
나 

하
하
하
…
… 

「
것
참 

一둥
패
한 

소
직
입
니
다 

이
건 

정
말 

순
정
적
인 

으「경
세
가 

아
니
면 

성
사 

못
시
킬 

일
이
며 

上
「
경

씨

의 

그
런 

자
기 

회
생
적
인 

점 

을 

나
는 

또
한 

높
이 

평
가 

하
지 

않
울
수 

없
읍
니
다
。
고
군 

워
든 

찬
걸 

좀 

내
으
지 

않
고 

거
기 

왜 

우
두
커
니 

섰
어
？ 

書
。
 

예
、
너
무 

통
쾌
한 

소
식
이
여
시 

저
까
지 

정
신
을 

잃
고 

있
읍
니
다 

곧 

내
오
겐
습
니
다 

(
하
며 

다
황
히 

안
으
로 

사
라
진
다

)

長
。
 

여
기
서 

룩 

럼
-

어
놓
고 

으
「
경

씨

에

게
 

사
리
해
야 

할 

일
이 

있
는
데 

그
것
은 

여
태 

내
가 

욘
경
씨
를 

있
신
한 

점
입
니
다
。

혹
시
나 

최
선
생
을 

사
랑
하
지 

않
나
하
고

-
-
 

그
러
나 

이
렇
게 

되
고 

보
니 

그
것
은 

단
순
한 

내 

기
우
에 

불
과 

했
몹
니
다 

내

비
열
한 

인
격
을 

사
과
합
니
다 

그
와 

동
시
에 

옥
경
씨
의 

그
결
백
한 

마
음
씨
를 

거
듭 

찬
양 

합
니
다
。
결
국 

시
인
이
나 

문
학
자
가 

그
리
는 

세
게
란 

이 

비
상
에
는 

있
을
수 

없
는 

신
기

^

--

그 

심
기
투
란 

우
리 

인
간
에
게 

아
무 

소
용
없
는 

것
입
니
다
。
다
원
의 

학
설
을 

빌
릴
것 

없
이 

인
간
이
란 

역
시 

동
물
의 

일
송
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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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
다 

먹
고 

자
고 

일
하
다
가 

즉
는
것
—

 

이
것
이 

동
물
에
게 

부
여
된 

고

丫
로
그
람
이 

아
닙
니
까

? 

인
간
의 

생
탈 

역
시 

그
 

이 

상
의 

아
무
것
도 

아
닙
니
다
。

천
지
개
벽
이 
래
로 

우
리
조
상
들
은 

인
간
채
%

0!!
무
슨 

의
이
를 

부
쳐 
볼
려
고 

폐 

애
써 히

그
러
나 

이
세
계
의 

어
느 

학
자
가 

거
기
대
한 

무
슨 

해
답
을 

얻
없
나
요 

천
당

? 

극
락

? 

二
런
건 

다 

현
실 

도
외
에 

불
과
합 

、니
다
。
결
국 

동
물
과 

같
이 

일
하
고 

생
을 

즐
격
라 

거
기
에 

만
족
하
면 

행
고
「
이
요 

그
렇
지 

못
하
면 

비
극
이
다
。

—

이
것
이 

인
간
생
팔
의 

지
상 

명
령
이
며 

이 

지
상
명
령
을 

이

제

야 

옥
경
씨
는 

께
달
은 

겁

:
^

다
0 

京
0
 

미
안
합
니
다
만 

언
니
와 

최
선
생
의 

결
혼 

문
제
에 

결
고 

나
까
지 

결
부
시
켜 

말
씀
하
지 

말
아 

주
세
요 

長
。
 

죄
종
합
니
다

그
럼 

언
니
의 

결
혼
에 

내
가 

해 

등
일
今 

있
는
게 

월
까
요

? 

결
혼
비
용

? 

그
렇
지
않
으
면 

京
。
 

그
런 

문
제
가 

안
예
요

長
)
 

그
 
모
다
더 

지
접
적
인 

1 

좋
습
니
다 

자
아 

주
저 

하
지 

마
시
고

- 
나
도 

여
래
까
지 

모
양
으
로 

임
자
없
는 

서
울
에
서 

고
철
이
나

실
어
내
는 

가
과 

사
장
이 

아
니
고 

세
계 

최
신
식
인 

기
계
를 

움
직
이
는 

당
당
한 

사
장
이 

되
니
까
요 

이 

딸
라 

팔
당
을 

받
은 

서
류，
들 

보
세
요

이
번 

六

,
二
五 

동
안
에 

심
업
가
란 

실
업
가
는 

그 

누
千 

할
것
없
이 

모
두 

나
와 

똑 

갈
은 

빨
가
벗
은 

빨
가 

승
이
가 

되
었 

읍
니
다
。
인
제 

다 

같
이 

빤从

一한
장
으
로 

뒤
는 

판
이
요 

누
가 

한
국
을 

시
배
하
는 

대 

새
벌
이 

되
느
냐

? 

그
승
부
는 

으
직
—
 

京
。
 

그
만
두
세
요 

(
하
고 

일
어 

서
서 

가
방
을 

든
다

)

長
。
 

아
니 

내
게 

무
슨 

할
말
씀
이 

있
어 

。一-

정 

으
신
게 

아
닙
니
까

?

京
。
 

안
요
？

長
。
 

그
럼 

그
가
방
은

?

京
。
 

广
당
황
하
여
〕

온
천
창
에 

동
창
생
이 

피
난 

와 

있
다
기
에 

그
친
干
에
게 

전
할
려
고
…
…

長
0 

(
기
대
가 

어
그
러
져 

짐
춧 

화
가
나
서

) 

二
런 

섭
섭
한 

말
씀
이 

어
딧
어
요
了 

검
까
지 

몽
따
거
더 

가
지
고 

일
부
러 

찾
아 

준
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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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
고 

난 

여
간 

？

 
뻐
하

지 

않
았
는
데

…
…

(
내
던
지
는 

듯
이

) 

하
여
튼 

고
갑
소

0

 

지
내
는 

길
이
라
도 

잇
지
않
고 

찾
아
주
셨
으
니
…
… 

(
이
때 

下

女 

사
이
다
와 

컬 

두
개
를 

것
다
놓
는

^

이
거
나 

좀 

드
시
조
。

(
통
명
스
럽
게 

사
이
다
를 

다
라
주
고 

自
己
는 

장
위
에 

이
던 

洋
酒
를 

들
어 

엎
에
다
가 

컬
된 

쏟
는
다

)

京
。
 

저
어

.

. 

여
기
도 

(
하
며 

사
이
다
를 

따
라
놓
는 

칼
을 

밀
어 

놓
는
다
。
洋
酒
를 

타
땋
라
는 

것
이
다

I

長
。
 

自
己
의 

귀
를 

의
신
하
둣

) 

아
니 

옥
경
씨
가 

술
을 

자
실
술 

아
시
던
가
요

?

京
。
 

세
상 

사
람
이 

다 

먹
는
걸 

난
쓿 

못 

먹
겠
어
요

?

長
。
 

허
허
허

.

. 

어
찌
된 

일
이
요

京
“
 

따
라
줄
라 

걸
랑 

따
라 

주
고 

싫
걸
앙 

그
만 

두
세
요

長
。
 

으
오

.
케
이

-
-
 

(
양
주
를 

사
이
다
에 

타
준
다

)

京
'
 

(
양
주
탄 

사
이
다
를 

쓴 

약 

먹
듯
이 

일
저 

들
이 

킨
다

)

長
。
 

(
눈
이 

一

궁
. 

해
지
며

) 

아
이
干 

.
 

(
탈
선
하
는 

것
이 

오
히
려 

만
족
하
다
는
뭇
이 

크
게

)

하
하
하

:
… 

이
건 

옥
경
씨
가 

내 

집
일 

방
문
해 

주
신 

사
실
보
다 

퍽 

엄
청
난 

기
적
인
걸
요 

(
양
주
병
을 

들
며

) 

조
금
만 

더
어

:丨
 

京
。

…
…

長
。 

(雷
蓄
의 

스
윗
치
를 

튼
다 

멜
로
디
가 

흘
러
나
온
다

) 

자
아 

(
하
며 

손
을 

비
린
다
。
춤
주
자
는 

눈
치
다
。
)

京
。
 

우

:

長
。
 

나
같
은
건 

상
대
해 

주
실
만
한 

자
격
이 

못
된
단 

말
씅
이
세
요

?
.

京
。
 

(社
長
에
게 

몸
을 

매
끼
려
다
가 

별
안 
간

) 

아
아 

저
리 

비
켜
요

! 

(
社
長
의 

퓨
을 

밀
치
고 

나
와 

소
파
에 

씀 

어 
져 

호 
느 
전
다 

그 

러
나 

입
술
을 

께 
물
고 

우 
름
소 
리
를 

안
냄 
려
고 

애
쓴
다

)

長
。
 

아
니 

上「경 
씨 

채 

이
러
시
요

?

京
。
 

나
는 

가
련
한 

계
집
애 

예
요 

부
모
는 

물
론
이
려
니

와 

동
기
도 

없
고 

친
척
도 

없
는 

마
치 

길
가
에 

버
려
진 

고
무
신 

짝 

갈
이 

하
잘 
것 

없
는 

몸
이 

예
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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長
。

京
。

長
。

京

‘

長
。

京
一 

長
。

京

'

長
。

京
0

長
。

京
。

.

.

.

.

長
0
 

생
각
해 

보
세
요 

남
의 

지
번
날
의 

사
랑
의 

꿈
을 

매
장
하
는 

무
덤
으
로 

제 

품
속
이 

이
용
된
다
는
것
은 

너
무 

참
족
한 

노
릇
이 

아
니
겠
소

? 

자
아 

잘
태
가 

없
절
랑 

방 

얻
을 

돈
을 

드
리
죠 

이
걸 

가
지
고 

나
다
주
세
요 

京
。
 

내
게 

필
요
하
」건 

돈
이 

안
예
요

長

"
 

그
렇
겠
조 

돈
이 

아
니
고 

아
내
라
는 

명
목
이 

필
요
하
겠
조 

그
래
야 

언
니
로 

하
여
금 

최
선
생
을 

마
욤
놓
고 

사
랑
할
千 

있
게 

만 

1 ：
수 

있
을 

테
니
까

京
0
 

제
발 

날 

사
장
대 

더
부
마
리
로 

라
도 

뒤
두
어 

주
세
요 

그
러
면 

난 

노
력 

하
조 

내

뒤
집
힌 

가
슴

울 

진
정
시
켜 

모
든 

정
성
이

으
로
지 

사
장
에
게
만 

卺
리
도
록

-
-

長
。
 

정
말
요

丫
.

누
干
하
고 

싸
운
게
료
군
요

?

나
는 

죽
어
야
해
요 

바
강
이 

주
십 

언
니
의 

약
을 

남
에
게 

매
낀
절 

나
는 

얼
마
나 

후
회
했
는
지 

몰
라
요 

그
러
나 

나
는 

죽
을 

수
도 

없
어
요 

예
서 

내
가 

죽
는
다
는
건
—

죽
는
다
는
건 

어
떻
단 

말
요

丫
.

,
 
,
 

,,
 

:
 

…
 
:

..
 

..1-
,
 

、
 

나

언
니
를 

위
한
것
도 

아
니
고 

최
선
생
울 

위
한
것
도 

아
니
예
요 

언
니
한
테 

배
반
을 

당
하
셨
군
요

? 

그
렇
조
？

(
마
침
내 

우
름
이 

터
진
다

)

내 

짐
작
에
도 

그
런
가 

했
소

으
늘 

이
자
터 

부
터 

나
는 

사
장
님
의 

착
한 

아
내
가 

되
겠
어
요 

나
는 

결
심
했
어
요 

나
를 

쫓
아
내
지 

말
아
주

재
요

〔
71
가
막

린
듯
이
〕

하
하
하

.

. 

오 
랭
동
안 

외
람
하
게
도 

내
가 

품
고 

있
던 

꿈
이 

이
제
야 

실
현 

되
는
가 

했
더
니

.

.

예 
？결

국 

으「경
씨
는 

나
를 

위
해
서
가 

아
니
고 

남
을 

위
해
서 

나
를 

찾
아
온
게 

안
요

丫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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玉 社 玉 社 王  社 玉 社 玉 社 玉 社 玉 社 玉

京
。
 

맹
세
합
니
다
。

長
。
 

그
러
면 

으
「
경
씨
의 

가
즘
이 

그
렇
게 

될
메
를 

기
다
려
서 

결
론 

하
기
로 

한
시
다
。

京
。
 

제 
높 

그
렇
게 

슬
그
머
니 

과 

돌
리
지 

마
시
고

-
-
 

1

長
。
 

(
화
가
나
서

) 

내
가 

그
만
큼 

너
그
렇
게 

생
각
해 

주
었
으
면 

고
말
게 

생
각 

할 

일
이
지 

남
자
의 

심
정
음

! 

모
르
는 

이
런 

무
리
가

어
덧
단 

말
요

?

京
。 

예 
？

長
。
 

지
금 

내
감
정
으
로
서
는 

옥
경
씨
가 

미
워 

죽
겠
소 

이 

손
으
로 

목
을 

눌
러 

죽
이
거
나 

그
렇
많
으
든 

진
링 

버
려
주
고
도 

싶 
송 

내
게
도 

질
투
의 

감
정
이 

없 
으
란 

법
이 

없
으
니

-̂
0

그
러
나 

옥
경
씨 

대
에
는 

어
러
서
부
터 

내
가 

드
나 

들
었
고 

특
히 

아
버
지
는 

내 

은
바
요 

나 

배
문
에 

욱
경
씨
의 

전
정
이 

그
 

릇
된
다
면 

그
건 

나
로
서

. 

견
밀
수 

없
는 

일
야
。
그
래
서 

내
가 

참
는
거
용 

京
0
 

그
런 

수
수
럽
잖
은 

사
이
기
에 

내 

무
리
가 

다
소 

통
할
줄 

알
고 

온
게 

내 

오
신
이
였
군
요 

長
。
 

알
겠
겨
든 

내

눈
앞
에
서 

되
지 

말
아
요

京
“
 

.

.

예 

눈
묵
을 

슬
쩍 

씨
스
며 

玄
關
쏘
「
으
로 

발
을 

옮
긴
다

)

(
이
때 

밖
에
서 

노
크
소
터 

들
린
다

)

長
"
 

(
주
춤
하
며

) 

누
굴
까 

이
시
간
에 

찾
아 

을 

손
님
은 

없
을 

행
데

.

.

(
하
며 

玄
關
쪽
으
로 

가
터
한
다

)

京
"
 

(
앞
을 

막
으
며 

무
슨 

不
安
을 

느
꼈
는
지 
니
 

가
만
요

!

長
。
 

패 

丫
.

京
。
 

:
… 
혹

?

長
。
 

누 
干 

찾
아 
으
기
로 

덧
나
요

?

京
。
 

(
생
각
하
더
니

) 

^
팬
많
어
요 

날 

찾
어 
은 

사
람
은 

아
닐 

꺼
에
요 

내
가 

여
기 

온 
줄
은 

아
무
도 

모
르
니
까



玉 社 玉 社 玉 社 玉 社 玉 社 玉 社

(
또 

한
번 

조
심
스
러
운 

논
크

)

長 

(玄
關
문
을 

열
고

) 

누
무
세
요 

이
리 

들
어 

으
십
시
요 

(
대
답
이 

없
으
니
까

) 

대
관
절 

거
기
서
신 

분
이 

누
구
예
요

丫
(

하
며 

나
간
다

) 

京
,
 

(
바
같
을 

엿
보
더
니

) 

아
이
干
머
니 

언
니
로
千
나 

언
니
가 

날 

찾
어 

왔
으
니 

이 

일
을 

어
떻
게
해

?

(
안
으
로 

通
;
矸

는 

도
아
뒤
로 

숨
으 

.
 

한
다

)

長
I 

(
다
시 

나
타
나
며

) 

옥
경
씨 

언
니
가 

나
오
래
요 

京
。
 

사
장
님 

내
가 

예 

와
있
단 

말
씀
을 

하
셨
군
요
？

長
。 

물
론 
丨

京
。
 

아
이 

큰
일
났
네

! 

(
어
찔
줄
을 

몰
라 

허
둥
지
둥 

하
다
가 

社
長
에
게

) 

최
후
의 

부
탁
이 
예
요 

언
니
들 

불
러
들
여 

제
발 

이
렇
게 

좀 

말
씀 

해
주
세
요 

나
와 

社
長
과
의 

약
혼
이 

성
립 
겠
다
干 

그
래
어 
만 

몇 
사
람
의 

생
명
을 

千 
하
게 

됩
니
다 

오
늘 

이 

승
간 
만 

이 

연
극
이 
예 
으 

결
코 

이
것
을 

언 
할
로 

사
장
을 

괴
롭
게 

푠
거
나 

하
는 

그
런 

비
루
한 

짓
은 

안 
하 

겠
요 

長
。
 

입
맛
을 

다
시
며 

걸 
터 

않
는
다

京
。
 

(熱 
心 
히

) 

사
장
은 

큰 

사
업 
굴 

하
서 
서 

그
만
한 

융
통
성
은 

부 
델 
수 

있 
잘
어
요 

I
 

이
만
한 

사
정
도 

못 

들
어
주
신
다
면 

사
장
은 

정
말 

눈
물
도 

없
는

0|
예
요 

(
눈
시
울
에 

눈
들 
까
지 

맺
힌
다

)

長
。
 

언
니
를 

불
러 

드
리
시
요 

京
。
 

내
말 
대
로 

해
주
시
겠
어
요 

長
。
 

해 

보
조

京
。
 

(
춤
을 

출
만
큼

) 

고
마
워
요 

정
말 

고
마
워 

(
눈
물
을 

짯
으
며 

릴
으
러 
진 

머
리
를 

매
만
지
며 

氣
分
을 

가
다
듬
더
니 

玄 
關
문
을 

열 

고
 

여
태
까
지 
와
는 

딴
판
으
로 

꾸
며 

明
朗
하 
게

) 

아
이 
干 

언
니 

어
서 

들
어
와 
용 

미
처 

희 
북
도 

안
된 

몸
에 

비
를 
맞
아 

감
기 

들
겠
어 
3
〈
 
바 
같
에
서 

아
무 

대
답
이 

없
으
니
까 

팔
을 

뻐
처 

聖
姬
를 

고
으
려 

드
리 

드
니

.
) 

아
집
은 

이
제 

언
니
에 

동
생 

으
「
경
어 

의 

집
인
데 

월 

그
렇
게 

서
먹
서
먹
하
게 

굴 
우

? 

그
렇
지 

않
어
도 

애
기 

할 

일
이 

있
어 

언 
二
들 

데 
더
을
까 

하 
던 

참
인 
테
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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聖 玉 聖 玉 聖 玉 社 玉 聖 玉 聖 玉 社 玉 聖 玉 社

^
 

렇
짢
어
요 

사
장

?

長
。
 

(
우
告
을 

지
으
며

) 

비
는
오
는
데 

밤
이 

되
千
해
서 

감
천
서 

여
기
까
지 

나
으
시
기
에 

고
생
土
럽
지 

않
을
까 

하
고 

걱
정
하
던 

중 

어
였
어 
요

尕

。
 

(
손
을 

고
을
며

) 

언
니 

자
아 

으 
늘
저
녘
에 

사
장
하
고 

악
수
를 

한
번
—

姬
。
 

새
삼
스
럽
게 

악
수
는

?

京
。
 

우
리
는 

곧 

택
일
음
/ 

해
서 

결
혼
식
을 

을
리
기
로 

했
어 

내
일
이
든 

모
레
든 

될
수 

있
는
대
로 

빨
리 

그
렇
조

? 

사
장
님

?

長
。
 

혼
수
며 

청
첩
장 

기
타 

준
비
가 

대
단
히 

나
통
-

것 

같
어
서 

겨
정
이
요

京
。
 

그
러
니
까 

우
리 

가
족
의 

대
포
로
서 

언
니
가
—

 

(
聖
姬
와 

社
長
의 

악
수 

시
키
려
한
다

)

姬
0
 

너 

속
에 

없
는 

짖
율 

이
렇
게 

하
기
냐

?

京
。
 

아
이 

기
막
혀

! 

속
에 

없
는 

일
이
라
니

?

姬
。
 

내
가 

잘
못
했
다 

너 

딴 
전 

피
지 

말
고 

그
만 

돌
아
가
서 

최
선
생
을 

곧 

모
셔
라

京
。
 

(社
長
의 

팔
을 

끼
고.
) 

수
아
니 

언
니
는 

여
기 

까
지 

이
른 

이 

엄
숙
한 

사
실
을 

부
인 

하
려 
우

? 

자
아 

똑
똑
히 

봐
요 

이
태
요 

(社
長
의 

괄
을 

끼
고 

꽉 

부
터
서
며

) 

사
장
님 

조口! 

(演
劇

의 

호
흡
을 

마
쳐 

달
라
는 

눈
치
다

)

長

'
 

오
랫
동
안 

그
리
던 

욱
경
씨
와 

이
렇
게 

干
체 
적
인 

결
정
을 

보
게 
되
어 

난 

여
간 

기
쁘
지 

않
습
니
다
。
(玉
京
의 

손
을 

自
己
뺨
에 

다 

번
다

)

京
。
 

이
것 

봐
요 

언
니

! 

이
만
하
면 

충
분 

이
상
으
로 

증
명 

됐
지

?

姬
0
 

(
눈
에 

눈 
돌
이 

핑
돌
며

) 

으
「
경
아 

그
만
해
라 

이
제 

알
았
다
。
,

京
。
 

정
말 

알
겠 
(丁?

姬
。
 

암 

알
干 

말
干
! 

억
지
로 

나
를 

최
선
생
에
게 

때
여 

매
끼
려
고 

애 
스
는 

네
 

끌 

참
아 

볼

宁 

없
다 

(
흐
느
껴 

울
어
버
린
다

)

京
。
 

그
 

무
슨 

소
리
유
？

姬
。
 

사
람
의 

본
능
이
란 

언
제
까
지
나 

억
제
할 
수 

없
는
게 
다
。
한
남 
자
를 

두
고 

형
제
끼
리 

맞
서
선 

안
된
다
는 

우
리
의 

도
며

备

ᄌ
道
傯

律
)



때
문
에 

결
코 

너
는 

네 

진
정
을 

회
생
시
켜
서
는 

안
된
다

0  

사
장
님 

말
씀 

좀 

더 

해
주
세
요 

가
만 

게
시
지 

말

구

…

…

、
막
으
며
) 

옥
경
아 

나
는 

이
미 

몸
과 

마
음
이 

헌 

기
계
와 

같
이 

다

허
러

빠
진 

계
집
이
다
。

아
무
리 

가
구
어
도 

사
람 

千
실
도 

릴
千 

없
거
니
와 

생
팔
이
니 

사
랑
이
니 

하
는
게 

도
시 

나
헌
랜 

어
울
리
질 

안
는
다
。
 

하
지
만 

년 

돋
아
오
는 

틀
닢
처
럼 

싱
싱 

하
잖
니

? 

피
어 

으
르
는 

干
吾
덩
이
와 

같
이 

황
홀
한 

소
녀
의 

꿈
을 

마
음
에
도 

없
는 

사
나
이

의 

품
속
에
서 

씩
인
다
면 

그
얼
마
나 

억
울
하
고 

기
맥
힐 

논
룻
이
겠
냐

? 

그
러
니 

내 

걱
정

#
랑 

아
예 

말
고

.

.

언
니 

아
까 

내
가 

다
소 

감
정
적
이
었
던
것
은 

고
양
이 

없
고 

경
망
해
서 

그
탰
어 

다
시
는 

안 

그
릴
께
。

한
번
만 

용
서
해
주
웅

나
는 

그
선
생
이 

없
더
라
도 

능
히 

살
수
있
을 

만
큼 

나
이 

어
리
고 

건
강
하
잖
어 

허
지
만 

언
니
는 

그
이 

없
이
는 

절
대
로 

못 

살
어 

그
이
역
시 

언
니 

없
이
는 

못 

살
고
—

,

이
런 

문
제
를 

'
여
기
서 

우
기
든 

결
국 

녀
는 

나
를 

금
수
보
다 

더 

못
한 

년
을 

맹
굴
고 

만
다
。
내
게 

대
한 

너
의 

지
극
한 

정

성

.

.

.

그
것
만
으
로 
도 

내
뼈
가 

저
릴
만
큼 

고
마
운
데 

예
서 

네 

좋
아
하
는 

사
탐
까
지 

내
가 

매
았
다
니 

될
뻔
한 

소
리
냐
？

이
애
긴 

인
제 

영
영 

하
지
말
기
로
하
자

(
조
금 

前
에 

안
으
로 

避

했
던 

社
長 

이
때 

茶

를 

손
수 

들
고 

나
타
난
다

) 

사
자
님 

용
서
하
세
요 

옥
경
아 

잘
있
거
라 

언
니 

어
디
로

?

묻
지 

말
라 

그
리
고 

날 

찾
지
도 

말
라 

내
게
는 

제
갈
길
이 

있
다
。

(
발
길
을 

돌
리

더 

한
다

)

(:

무 뜰
며

) 

언
니
！ 

안 

대
요

! 

가
려
거
던 

나
하
고 

같
이 

가
요

! 

어
디
든
지 

같
이
가 
요

丨
 

놔
라

! 

(
뿌
리
치
고 

쓴 
살 

같
이 

내 

뺀
다

)

(
뒤
들 

2

5
 

언
니

! 

언
니

! 

(
부
르
면
서 

玄 
關
밖
으
로 

나
간
다
。
밖
에
서 

개 

짖
는 
소
리 

요
란
하
다

다
시 

뛰
어 

들
어
와 

社
長
에
게 

대
들
어 

안
타
까 
히 

발
을 

굴
르
며 

언
:

가
의 

눈
치 

못
채 
게 

호
흡 
글 

좀 

못 
마
쳐 
주
고 

왜 

그
예 

내 

쫓
았
어
요

!



長
。
 

冬
서 

하
세
요 

나
도 

피 

당
돌
한 

여
석
입
니
다
만 

어
쩐
지
.
.

京
。
 

사
람
의 

생
명
을 

구
하
려
는 

성
의
가 

부
족 

해
서 

그
렇
지 

뭐
요

!

\

長
。
 

안
요
。
내 

질
투
의 

감
정
이 

채 

식
지
들 

못
해
서 

그
멀
끼
요
。

京
。
 

어
서 

언
니
를 

찾
어 

주
세
요 

어
서 

언
니
를

I
 

長
。
 

가
봅
시
다
。

(
우
산
을 

찾
어
들
고

)

(
뛰
어 

나
간
다

)

京
。
 

(
사
장
의 

뛰
들 

따
른
다

)

,
 

산

-
-

빈 

舞
臺 

어
두
워
지
며 

廻
轉

-
-
,

5

前
場
面
으
로
부
터 

二
三
日
後
인 

저
녁 

어
느
私
娼
窟 

二
層
의 

聖
姬
의
戾
과 

廊
下 

遠
景
으
로 

聖
堂
。

舞
臺 

밝
아
지
며 

어
디
선
지 

退
계
的
인 

자
스
 

,
 
송

.

. 

娼
婦
들
의 

우
숨 

소
리
.
. 

洋

女

로 

흑
은 

胡

女

토 

其
他 

가
진 

族
屬
의

산
집
오
로 

꾸
민 

娼
婦
들 

粉
냄
새
를
풍
기
고
。
 

廊
下
틀 

오
간
산
。

室
內
는 

짚
시

. 
멀
로 

꾸
민 

聖
姬 

호
을
로 

寢
夢
에 

걸
터
앉
아 

洋
酒
를 

따
라
마
신
다
。
어
지
러
운 

雜
念
을 

버
리
려
는
듯 

획 

일
어

서
더
니 

室

內

— 

거
닌
다
。

姬
。
 

(
견 밀
수 
없
다
는 
뭇 

다
시 

椅 
子
에 

럭 

몸
을 

던
지
며

) 

저 

으
가 
는 

사
람
이 

볼 
빛

! 

저 
우 
슴 
소
리

! 

그
 

모
두
가 

제
대 
론
데 

패 

내 

가
슴
만 

이
렇
게 

자
꾸 

설
레
일
까

? 

흔
적
도 

없
이 

齊 

썩
어
버
릴 

결
심
으
로 

이
런
릴 

다
시 

기
어
들
었
는
데
、
아
무
리 

술
0

：；」

마
셔
도 

취
하
지 
드 

않 
구

.

.

。
이
 

생
할
을 

감
당
못
할

771

봐 

겁
이
나
서 

이 
털
까

丫 

그
렇
잖 
으
든 

내 

각
오
가 

부
조
「
해
서 

.

.
 
아
니
다
。

아
니
다
" 

아
니
다 

필
시 

내
가 
슴 

속
에 

사 
직
도 

최
선
생
의 

자
태
가 

살
아
있
기 

래 
문
에 

이
털

꺼
야
。
아
아
、
이
미
침
년

:
: 

왜
못
잊
어

?



그
서
생
은 

잊
어
야
지
。
내
기
억
에
서 

싹 

씻
어
버
려
야
지
。
(洋
酒
물 

또 

한
잔 

획 

들
어 

마
신
다
〕

가
까
운 

聖
堂
에
서 

聖
鍾
소
리 

울
린
다
0
 

뚱
뚱
한 

私
娼
窟
마
담 

디
뚱

거
리
며 

登
場
。

(
소
리
친
다

) 

가
시
나
들
아 

저
것
들
이
보
래
。
성
당
에
셔
는 

벌
서 

저
녁
종
이 

울
린
데
이
。
빨
리 

普
리 

현
관
으
로 

내
려
온
아

! 

으 
늘
이 

공
일
이 

태
서 

그
런
지
、
할
로
우
들
이 

지
금 

막 

쏟
아
져 

나
온
데
이
。

(
聖
姬
의 

房
을 

드
려
다
보
고

) 

잘 

꾸
몄
고
나 

너 

이
름 

워 

라
했
노

?

아

누
거
나
—

참 

칼
멘
이
라
캣
지
러

? 

(
존
을 

고
을
며

) 

칼
멘 

얼
론 

나
온
나
。
 

오
늘
이 

첫
날 

개
시
닝
께 

실
속
있
는 

서
방
을 

몇
놈 

물
어
야 

지
러
。

마
담
、
聖
姬
의 

둥
을 

두
들
겨
주
면
서 

내
려
간
다
。
娼
婦
들 

몇 

廊
下
를 

수
선
식

럽
게 

또 

지
나
간
다
。

洋
女
로 

꾸
민 

하
娼

婦

、
六
尺
身
長
의 

黑
人
兵
士
를 

끼
고 

을
라
으
더
니 

黑
人 

비
틀
거
리
며 

꿩
姬

房

으
로 

밀
고 

들
어
은
다
。

노
으

! 

노
오

! 

마
이 

름 

저
쪽

!

(
억
개
를
생
이
숫
해 

보
이
며

) 

오
오
。

캄 
ᅳ
 
온

! 

람 
,
 
온

!

洋
女
로 
꾸
민
娼
婦，

黑
人
을 

끌
고 

나
갈
다
。

이
윽
고
、
樂
姬
、
초
조
한 

발
거 
름
으
로 

다
시 

뛰
어
을
라 
은
다
。
自 
己
의 
房 

窓 
門
으
로 

달
려
가 
더
나 

바 
같
을 

내
려
다
본
다
。

틀
림
없
이 

최
선
생
이 
다
。
 

대
관
절 

저 

선
생
이 

내
가 

여
길 

온 
줄
을 

어
떻
게 

알
고 

저
렇
게 

나
타
났
을
까

? 

난 

아
무 

인
사
도

없
이 

내 

행
방
을 

감
쳐
버
렸
는
데 

:
…

.
。

 

정
말 

귀
신
이 

목
할 

노
릇
인 
걸
。

.

. 

헌
데

. 

저 

선
생
이

. 
왜 

서
렇
게 

수
척
해 

졌 
누

、아

하

로
 

이
틀 
동
안
에 

갑
작
스
럽
게
。

저
선 
생
의 

가
슴 
역
시 

내 

가
令 

모
양
으
로 

못 
견
디
게 

헤
디 
집 
혀 

저
덜
까

? 

저 

모
상
으
로 

돌
아
다
니
시
다
가 

만
일 

듯
하
지 

않
은 

일
이
나 

생
기
면 
…
… 

(
도
리 
켜 

생
각 

하
더
니

) 

애 
그
 

이 

미
친
년

! 

또 

클
데
없
는 

걱
정 

울
하
네
。
난 

안
돼
。
저
이
를 

바
라
봐
도 

안
돼

! 

옥
경
이 
하

-
테 

죄
야
。

(窓 
문
에
서 

물
러
서
며 

괴
로
운 

가
속
을 

鎭
靜
시
키
려
고 

」疋



聖 억 聖 억 聖 억 聖 억 聖 억 聖 억 聖 억 聖

을 

감
는
다

)

(
이
매 

廊
下
에
서 

요
란
스
러
운 

발
소
리

!
)

억 

개
。
 

(
도 
아
를 

직 

열
어 

복 
치
며

) 

칼
멘

! 

도
로 

뛰
어
을
라 
가 
더
디 

왜 

곧 

안
내
려 
와

? 

야
단 

났
어
、

마
담
이
。

어
제
는 

첫
날
이
라 

쉬
었
지
만
、

으 

늘
은 

단
장
까
지 

하
고 

손
님 

딱
지 

시
말 

관
이
냐
고

?

姬
"
 

(窓 
문 

밖
을 

가
르 
키
며

) 

저
사
람
을 

좀 

쫓
아 

주
어
。
,

개
。
 

(
같
이 

내
려
다
보
며

) 

어
느 
것 

말
야

?

姬
。
 

(
숨
어 

손 
干
락
질 
하
며

) 

저

-
-

개
나 

머
리 
기
른

?

姬
。
 

으

0
。

개
。
 

정
말 

저 

자
식
야 

누
干 

야
‘/. 

아
까
부
터 

재
수
없
게 

자
千 

성
회
란 

여
자
를 

만
나
겠
다
는 
거
야 
0
 

성
회
가 

바
로 

칼
맨 

너
지

?

姬
。
 

그
래
、
워 
했
어

?

개
。
 

그
런 

여
잔 

없 
댓
지
。
그
랬 
더 
너 

이 
바。을 

가
르 
키
면
서 

이
창
문 
에
서 

얼
든 
거
리
는 
걸 

엇 
곳 

봤
다
는 
거
야
。
 

갈
보
에 

뒤
에
는 

으
데

저
런 

물
귀
신
이 

따
라
다
니
긴 

하
지
만 

대
관
절 

누
구
야

? 

남
편
이
야

? 

그
러 
많
으
든

-
-

姬
。
 

누
구
든 

내
가 

만
나
선 

인 
될 

사
람
야
。

개
。
 

으 
으

"1.
좋

고

,
 

저 

거
랑 
놈
의 

새
끼 

족
쳐
버
릴 
테
니
까
——
 

(
씩
은 
덕
어 
리
며 

急 
히 

나
가
려 
한
다

)

姬
。
 

(:

무 뜰
며

) 

안
되

.

.
 

폭
력
을 

써
서
는 

안
되

!

개
。
 

그
러
든 

어
떻
게 

해

? 

저
놈
은 

세
파 
트
처
럼 

저
렇
게 

지
키
고 

섰
고 

그
때 
문
에 

칼 
맨
은 

罟
작
도 

못
하
고 

-
-
 

그
런
다
든 

장
사

는 

영
영 

다
해
먹
은
것 

안
야

? 

、

姬
。
 

싱
희
란 

녀
자 
가 

이 
집
엔 

없
다
고 
만 

해
주
어
。
그
리 
문 

물
러
갈
걸
。

개 
0
 

여
간
한 

귀
신
이 

아
니
던
데

-
-

姬
。
 

앗
다
、
자
기
가 

찾
는 

사
람
이 

없
다
는
데
야 

뒷
이 

볼
게 
있
다
고 

지
키
고 

섰
겠
어

! 

자
아
、
얼
른 

나 

하
라
는
대 
트 

丨丨丨

,



行 억 行 억 行 聖 억 行 聖 行 聖 行 聖 行 억 억 

개
“
 

마
당
한
테 

또 

코 

데
우
지 

않
을
까

? 

(
하
고 

못
이
기
는
듯
이 

나
가
려
한
다

)

「이
때 

조
심
스
러
운 

노
크
소
리

)

聖 

姬
。
 

누
千
야

?

(
문
이 

열
리
며 

行
商
女 

들
어
은
다
。
〕

개
。
 

아
니
、
화
장
품 

장
사 

안
야

? 

에
가 

어 
덴 
줌

! 

알
고 

주
적 

주
적 

을
라 
왔
어
、
기
분 
나
쁘
게

? 

내
려
가

!

商 

女
0
 

저 

색
시
에
게 

한
마
디
마

-
-
 

으
「
경
이
가 

와

서

—

,

姬
。
 

(管
래 
며

) 

워

! 

어
디

? 

(
하
고 

窓 
문 

아
레 

행
길 
쪽
을 

내
다
보
려 
한
다

)

商 

女
。
 

그
 
짝
이 

아
니
고 

저 

끼
、
문

에-
-

姬
。
 

어
떻
게 

육 
경
인 

또 

알
았 
울
까
、
내
가 

예 

았
는 
줄
을

?

商 

女
。
 

나
레 

요 
늘 

낮
에 

화
장
품 

팔
러 

이 
집
일 

왔 
디 

않
았 
감
소
、
그
래 

임
자
를 

환
수 

다
례
。
」

姬
。 

으 

오
" 

그
러 
문 

최
선
생
에
게 
크
 

그
쪽
에 
시

-
-

商 

女
。
 

다
른
군 
들
께 
는 

알
릴
세 
가 

없
었
시
요 

-
-

개
.

。
 

아
니 

칼
멘

, 

기
분 
나
쁘
게 

이
게 
다
워
야

? 

일
가 

친
척
은 

물
론
이
요
、
아
는 

사
람
이
라
고
는 

이 

세
계
를 

통 
럼

, 어 

개
미
새
끼 

한
마 

리
도 

없
다
더
니

姬
。
 

나
가
서 

으
「
경
이
더
러 

낮
에 

본 

사
람
이 

언
니
가 

아
니 
더 
타
고 

임
러 

주 
으
。

商 

女

" 

그
러
디 

말
고
、
잠 
한
만
이
라
도 

만
나
주 
早 
레
。
나
도 

바
쁜 
몸
이 
디
만
、
옥
경
이 
가 

하
도 

언
니
를 

早 
찾
어 

하
도 

뇌 
심 
초
사
를 

하
기
에

저
렇
게 
ᄆ
 

데
리 
千 

나
왔 
수
다 
레

-
-

개
。
 

여
긴 

밖
알 

세
상
하
고 
는 

다 
론 
곳
이
니
까
、
네
리 
고
 

가
용 

商 

女
。
 

안 

만
나 
추
 
든 

옥
경 
인 

죽
어
버
릴
는 
디 

물
라
。

개
。
 

그
 
린 

공
갈 

때
리
지 

말
고 

나
가 
용 

商 

女
。
 

공
갈
이 

아
니
야 
용



억聖玉聖玉聖玉聖玉聖玉聖玉평

개
。
 

빨
량 

없
어
지
라
니
까
1 

(
行
商
女
의 

등
을 

떠
다
밀
고 

나
가
더
니 

도
아
를 

닫
아 

버
린
다

)

姬
。
 

(
혼
자
말
로

) 

부
산
바

닥
은 

좁
기
도 

하
다
。

그
렇
게 

몰
래 

숨
어
들
었
는
데 

하
로 

이
틀
에 

이
렇
게 

되
드
니

:
… 

도
아
가 

열
리
드
니
、
玉
京
.
 

室
內
로 

들
어
선
다
。
期
.

姬
、

깜
짝
늘
다 

물
러
선
아
。

京
。
 

(
언
니
의 

모
양
이 

하
도 

기
가
맥
혀 

입
을
열
지 

못
하
고 

섰
다

)

姬
。
 

옥
경
이

냐

? 

(
하
며 

긴
장
된 

視
線
을 

避
하
려
는
곳 

담
배
를 

고
。
一러

내
여 

부
쳐

끌
고
、

여
기
를 

획 

날
린
다
〕

京
。
 姬

。
 京

。
 姬

0
京
。

姬
。

京
。

姬
"

京
。

姬
0

(
언
니
를 

노
려
보
는 

눈
에
는 

눈
물
이 

솟
아
오
르
고 

다
문 

입
솔
이 

경
련
되
며
、

언
니 

이
계 

내
게 

대
한 

복
수
며 

앙
가

爷

리
요 

좋
다
0
 

내
행
동
에 

대
한 

비
판
는 

네
자
유
에 

매
진
다
。

그
렇
잖
다
면 

왜 

이 

지
굿 

지
긋 

한
털 

다
시

애 

당
장
에 

못
죽
느
냐 

말
이
지

丫
.
 

음
。
나
도 

몇
번
이
고 

죽
으
려
했
다
。
그
러
나 

막
상
국
으
려
드
니
까

…

:

(
기
가
맥

린
곳
) 

헤
헤
핵

:
;

 

말
할
필
요
도 

없
다
。
나
가
거
라
。
.
 
나
는 

예
서 

썩
겠
다

0  

세
상
에 

아
무 

파
문
도 

이
르
키
않
고 

고
스
란
히 

許 

썩
이
버
리
는
게 

내 

유 

일
한 

삶
의
원
이
며，

나
의 

죽
는 

최
상
의 

방
법
이
다
。

그
런 

닿
지
도 

안
는 

소리

.
.
.

내
가 

죽
어
봐
라
、
한
남
자
를
두
고 

형
제
가
싸
우
다
가 

그
예 

한
쪽
이 

꺽
千
려
졌
다
고 

세
상
에
서 

조ᄆ
 

손
구
락
질

하
겠
니

? 

그
러
면 

죡

는
나
도 

나
지
만 

살
아
있
는 

전
정
이 

만
디
같
은 

니
까
지

.

.

(
얼
굴
을
싸
며

) 

그
만
뒤
요

. 

그
만

: 

…
(

느
전
다
)

(
괴
로
워
서 

어
필
줄 

모
르
다
가 

빠
았
는
듯
어

) 

여
기
선 

난 

본
적
도 

없
고
、
이
름
도 

달
라
졌
다
。
제
맣 

이
렇
게 

찾
이
와
서 

내
본
색 

을 

탄
로
시
키
지 

말
아

.

.

언
:

이
、
서

로 

애
고
」
히 

그
리
다
가 

만
난 

언
니
의 

형
상
이 

이
렇
게 

돼
야
한
단
말
요

: 

당
장
에 

『
확
장
을 

지
워
요

: 

그
리
고 

나
하 

고 

나
가
요
、
 

성
큼

! 

언
니
가 

이 

골
을 

하
고 

이
런 
곳
에 

들
어
앉
았
는 
건 

이
건 

날 

위
한 

희
생
이
긴 
커
녕 

되 

1 

내 

마 
윰
만 

아 
푸
게
해
요
。

이 

언
니
는 

一  
四
후
퇴 
때
에 

영
동 
포 

부
근
에
서 

영
영 

행
방
불
명
이 

된
것
으
로 

치
부
해 
주
어 

이
왕
지 
사 

죽
으
려
고 

약
까
지

― 100 ^



지
니
고 

다
니
던
방 

아
니
냐

?
?

天 

京 

언
니
、
언
니
가 

여
기
서 

산
송
장
이 

되
면 

난 

어
떻
게
해
。
그
런
소
리 

하
지
말
고 

바
닷
세
상
일 

나
가
서 

물
이
서 

살
아
0
 

언
니 

역
시 

그
 
동
안 

혼
사 

지
내
쐈
으
니
까 

외
로
운
거
란 

어
짜
건
지
- 

알
았
울
꺼 

안
야

? 

난
정
말 

언
니
없
이
는 

못
살
아

, 

어

어

니

께
서
도 

들
아
가 

시
기 

전
날 

『내
가 

혹
시 

죽
더
라
도 

너
는 

꼭 

네
언
니
를 

찾
아 

서
로 

외
지
하
고 

살
아
라
0
』
 

그
더
셨
어
。
헌
데 

우
리
가 

한
甘 

자
때
문
에 

이
렇
게 

억
각
이 

난
다
는 

소
문
이
아 

나
문 

돌
아
가
신 

어
머
니
를 

될 

면
목
조
차 

없
지 

않
어

?

(聖
姬 

느
낀
다

) 

그
러
나 

내 

철
없
는 

행
동
윷 

용
서
하
고 

우
리
는 

이

전

과
갈
이
 

화
목
하
게 

살
아
야
돼
。
 

아
아 

그
때 

내
가 

객

그
더
러
운 

질
早
의 

감
정
을 

봤
을
까

? 

다
른
사
람
도 

아
니
요
、
내
가 

내 

모
근
것
윷 

받
하
야
할
언
니
한
테

.

.

.

。
언
니
、
난 

여
기
서

맹
세
해
。
절
대
토 

그
건 

내 

본
심
이 

아
니
었
어
。

그
러
니 

용
서
해
。
으

' 

용
서
해
。
내
가
슴
은 

터
질
것
숟
애
。

0 

姬
。
 

네
게 

무
슨 

잘
못
이 

있
다
고 

용
서
를 

하
니
、
그
게 

사
람
의 

본
능
인
데

.

.

패
니 

맘
을
썩
이
지
마
아

..
 

아
무
도 

사
람
의 

본
눙
을

남
으
릴
수 

없
고 

탓
할
수
도 

없
다
。

또 

京
。
 

그
건 

본
」了
도 

아
이
고 

아
무
것
도 

안
야
0

聖 

姬
。
 

아
무
말 

말
고 

년 

최
선
생
들 

모
셔
라
。
그
래
야
만 

우
리
의 

사
이
엔 

아
무 

험
이 

없
어
지
고
、
우
리
의 

천
불
과 

정
어
는 

유
叫
된
다 

언
니
를 

이
렇
게 

위
하
는 

동
생
의 

사
랑
에 

헤
방
을 

놀
았
대
서
야 

어
찌 

언
니
로
서 

떳
떳
한 

날
을 

보
낼

(
丁 

있
겠
니

丫
 

네
게
서 

최
선
생
을 

걸
게 

해
놓
는 

내

죄 

이 

가
슴
에 

못
이 

돼 

있
다
。
이
못
을 

가
셔
야 

난 

널 

대
할

亍
 

있
고 

한
시
라
도 

살
수 

있
물 

께
다
。

玉 

京
。
 

제
밝 

최
선
생
은 

들
쳐
거
리
지 

마

卟

〇  

그
 
선
생
이 

내
게 

친
절
한 

말
씀 

한
마
던
뭏 

건
너
준
줄 

알
어

?
그 
선
생
은 

지
식
이
나 

인
격
이 

월
등
하
여 

내
가 

우
러
러 

보
기
나
했
늘
뿐
야 

聖 

姬
。
 

우
르
러 

보
는 

그게진짜사랑이

 

아
니
겠
아

?

玉 

京
ᅳ
 

사
랑
이
라 
손 

치
더
라
도 

외
기
러 
기 

짝 
사
랑
의 

격
이
었 
민
걸 

두 
슨 
문
제
가 

태

.!

聖 

姬
。
설
사 

최
선
생
이 

싫
여 
했
다
고 

동
생
이 

좋
아
하
는 
걸 

언
니
가 

가
로 
체
서 

철
일 
이
야

? 

최
선
생
의 
말
이 

네
게 
만 

씀
,.

이
도
록 

걸 
위
해 
느 

력 
하
는
게 

언
니
의 

할
당
이 
아
니
겠
어

?

一  1 0  I 一 ，



聖 억 聖 억 걜 玉 聖 억 玉 聖 억 玉 聖 玉 聖 . 玉 聖 玉 

京
。
 

언
니
、
최
선
생
은 

이
제 

내 

기
억
에
서 

아
주
썼
》
져 

나
가
버
렸
어

0  

처
선
생 

뿌이

. 

안

^
는
이
성
사
異
性
느
이
란
걸 

난 

내 

생
찰
에
서 

아
주 

말
자
해 

버
렸
어
。

姬
。
 

너
의 

그
린 

극
단
의 

생
각 

그
 

자
체
부
터
가 

벌
서 

네 

가
승 

속
에 

최
선
샛
이 

새
파
랗
게 

살
아
있
다
는
걸 

증
명
하
는
거
야
。

京
。
 

그
러
않
여 

절
대
롱 
난 

자
신
이 

있
어
。
수
녀
와
같
이 

께
끗
이 

살 

자
신
이 

있
어
。

姬
0
 

그
런 

착
이
없
는 

소
리 

말
아

! 

마
침 

최
선
서 
이
저
기 
와
있 
으
아
。
저
이
를 

불
러
을 

려 

내 
된 

이 
혀 
상
을 

뵈

-
테 
야
。
그
래
야 

저
분
도

내
결 
심
을 

알 
꺼
고 

그
리
고 

내
게 

정
도 

떨
어
질 
테
니

^
-
-

京
。
 

窓
으
로 

못
가
게 

하
며 

안
돼
요 

1 

姬
。
 

(
뿌
리
치
며

) 

패
이
래

!

京
。
 

(
날
카
롭
게

) 

언
니

!

개
。
 

(
아
래
에
선 

성
난
소 
리
로

) 

칼 
멘

! 

(
하 

고
 

부
르
며 

나
타
난
다

)

姬
。
 

(窓
밖
을 

가
르 
키
며

) 

저 

머
리 

긴 

사
람 

이
방
에 

좀 

불
러
주
어
0
 

京
。
 

정
말 

이럼

' 
테
요

?

개
。
 

梦

데
없〗

一」  

소
리 

말
고
、
얼
른 

내
려
와

! 

마 
닫
이 

불
러

!

姬
。
 

내
게 

생
사
가 

달
린 

문
제
야
。
이
거 

해
결 

태
야
반 

손
님
도 

받
아

)

京
。
 

언
니
가 

굳
이 

나
를 

冬
서
해
주
지 

못
한
다
면 

좋
아
。
내
가 

이
 

세
상
에
사 

없
어 

짐

; 
레
니
까

I

I

姬
。
 

욱
경
아

! 

(
하
고 

부 
뜰
려 
한
다 
0
 

그
러
나 

어
느
새 

도 아
를 

메
다 

곳 
고
 

다
라 
난
다
。
억
개 
에
게 

애
원
하
듯

) 

뛰
어
나
가 

좀 

부
뜰
어 

다
웅 

얼
른

!

泰

개
나 

왜
이
래

: 

패
니 
0 

마
담
이 

화
가
나 
서 

야

단

01̂

姬

。
 

저
애 

성
미
가 

격
해
서 

무
슨 

잘
못
이 

생
길
는
지 

몰
라

〇  

개
0
 

,
 

이
거 

참
—

丨

,

姬
。
 

그
리 
1
 

저 

선
생
도 

이
리
로 

좀

-
-

(
하
고 

밀
어
낸
다

)

，一  1 0 상 一



詩 聖 詩 詩 聖 억

개

。‘.
 

(
할
일
없
이 

나
갈
다

)

姬
。
 

(
걱
정
스
러
운
듯
이 

窓
밖
을 

내
다
보
더
니

) 

아
아
、
이
꾹
을 

:
…
(

하
고 

얼
굴
을 

싸
며 

침
대
에 

管
어
진
다

)

도
아
가 

열
리
더
니

 

詩
/ .
셉悦
 

나
타
나
、
원
방
스
러
운
듯
이 

노
어
본
다
。

聖 

姬
。
 

선
생
은 

너
무 

냉
정
해
용
나
뼈
용
요
「경
이
가 

선
생
皆 

그
렇
게 

따
르
고 

사
모
하
고 

그
리
고 

우
상
과
같
이 

숭
배
하
는
데 

선
생
의
래 

도
가 

7：뭐
예
요

?

詩 

人
。
 

(
참
지 

못
하
겠
다
는 

듯
이 

벽
력
감-
은 

소
리
로

) 

닥
쳐
요

! 

그
런 

소
리
를 

듣
자
고 

은 

부
산 

바
닥
을 

해
매
여 

성
희
를 

찾
아
낸 

게 

아
니
오

!

聖 

姬
。
 

이
런 
릴 

찾
아
오
느
니 

제
발 

〇一

「경
일 

구
해
주
세
요
。

으
「
경
이 

가
솜 
엔 

선
생 
뿐
이
요
。
 

그
 
애
와
같
이 

선
생
의 

인
간
과 

예
술
을 

깊
이 

61
해
하
고 

사
랑
하
는 

사
람
은 

이
세
상 
엔 

없
어
요
。

人
0
 

성
회 

언
니
로
서
의 

서
희
의 

정
성
은 

모
르
는
바 

아
니
용 

그
러
나 

판
국
은 

이
미 

결
정 

되
었
송 

성
희
는 

내
것
이
며
、
나
는 

성
의 

의 
것
이
란 
것
은 

자
타
가 

다 

허
락
하
고 
있 
송 

그
러
니 

우
리
는 

다
른 

장
념 

다 

버
리
고 

어
떻
게
해
야 

우
리
의
생
을 

유
지
할
수 

있 

는
지，

그
거
나 

새 
각
합
시
다
。
내
가 
슴
에 
는 

성
희
와 

더
불
어 

얻
은 

생
의 

환
희
를 

어
떻
게 
하
면 

빛
나 

계 

할 
수 
있
느
냐

?
. 

그
 
생
각 
뿐 

이
용 

그
러
나 

그
러
기 

위
해
선 

구
태
어 

성
희
를 

몬
지
많
은 

저 

밖
달 

세
상
으
로 

나
가
자
고 

하
지 

않
겠
소 
ᄇ
자
아

,丨

.
 

(
하
며 
지 

니
고
온 

약
병
에
서 

毒
藥
을 

몇
알 

고
으
내 

준
다

)

聖 

姬
。
 

(
손
바
닥
에 

얹
어
주
는 

丸
藥
을 

유
심
히

, 

디
려
다 

보
더
니

)

내 

혜 
드

. 
백 

속
에 

넣
고 

다
니
던 

것 
시

-
-
 

(
하
며 

詩
人
골 

치
어
다 
본
다
。

人
。
 

아
무 
말 

말
고 

같
이 

먹
읍
시
다
。
자
마 

들
어
요
。

(
원
에 

물
을 

따
라 

준 
박

)

姬
。
 

(
감
개 

무
량
한
듯 

가
늘
게 

느
만 
악

)

人
0
 

自
已
도 

兩
손
에 

은
과 

약
을 

각
각
들 
고 

정
중
히
》

인
간
이
란 

이
세
상
에 

태
여 
난 

그
것
이 

바
로 

불
행
의 

시
초
인
것 

처
럼
、
내

가 

외
람
하
게
도 

성
희
를 

구
해
낸 

그
것
이 

우
디
의 

비
극
의 

발
단
이
었 
송 

희
망
이 
런 

결
국 

주
。一

〈湏

臾
)

"!:
비
치
는 

번
개
불

..

광
명
이
란 

어
둠
의 

한
껏 

그
럼
자
에 

불
과
하
고
、

생
은 

斗
멸

(
死
滅
니
를 

위
하
여
서
만 

존
재
하
는
깃

.

. 

아
무
리 

따
져 

봐
도 

둥
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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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干
는 

허
공
으
로 

밖
에 

안 

되
니 

진
리
(

眞
理
〕
의 

궁
극
은 

결
可 

절
망 

！
자
아， 

이
것
을 

마
시 

口
一로
써 

우
리 

또
한 

절
망
율 

넘
어 

영
원 
저 

망
각 

서
忘
却
) 

속
에
서 

살
기
로 

합
시
다
。

聖 

姬
。
 

(
斷
然
히
) 

못 

합
니
다
。

詩 

人
。
 

예 
？

聖 

姬
。
 

하
기
는 

나
도 

주
검 

이
외
에 

이 

욕
된 

목
숨
을 

건
사
할 

방
법
이 

있
으
리
라
고 

생
각
해 

본
적
은 

없
소 

0  

詩 

人
。
 

그
러
면 

더
구
나

-
-

聖 

姬
。
 

내
게
는 

최
선
생
과 

같
이 

길
동
무 
숟 

해
야 
할 

아
무
런 

이 
유
도 

없 
송

詩 

人
。
 

모
근 

잡
념 

다 

버
리
시
오 

어
줌
이 

깃
들
어
야 

살
아
나
는 

별
와 
같
이 

주
검
만
이 

우
리
의 

사
랑 
量 

빛
낼 
것
이 
용 

聖 

姬
。

이 

며
칠
동
안
의 

선
생
과
의 

고 
제
는 

사
람
으
로
서 

정
상
적
인 

것
일 
亍
 

없
었
소 

그
건 

영
一
병

관
 자

의 

몸
부
림
이 

었 
었
고
、
미
친 
사
람 

의 

잠
고 
대 

였
었 
송 

그
러
니 

제
발

-
-

詩 

人
。
 

그
런 

속
에 
없
는 

소
리
를 

하
는 

성
희
의 

가 
송 
속
엔 

얼
마
나 

많
은 

괴
로
口
이
 

격
동
하
고 

있
는
가
틀 

나
는 

알 
고
 
있
소
。

聖 

姬
。
 

(
냉
정
히

) 

우
린 

한
자
리
에 

인
을 
필
요
가 

없

产

0
그
만 

돌
아
가 

주
세
요
。

詩 

人
。
 

(
벽
력 
같
은 

소
리
로

) 

성
회

!

3 1

姬
。

왜 

나
憂 

이
렇
게 

괴
롭
게 

구
세
요

?

詩 

人
。
 

(
도
아
를 

안
으
로 

걸
며

) 

누
가 

나
타
나 

우
리
의 

주
검
을 

헤
방
할
지 

모
르
니 

얼
본 

이
약 

드
오
。
 

모
진 

겨
울 

밤

-
가
지
끝
에 

서 

몸
부
림 

치
는 

가
랑 
날
처
럼 

말
어 
져
야 

시
원 
스
러 
울 

이 

목
숨 
울 

얼
른 

끊
융
시
다
。
자
아

! 

(
하
며 

련 
한
다
〕

聖 

姬
。
 

내
가 

미
처
나 
가
는
걸 

보
시
지 

못
해
서 

이
러
세
요

? 

제
발 

이
런 

연
극
은 

으
「
경
이
를 

부 
뜰
고 

해
주
세
요
。

정
난 

상
대
역
이 

틀
였

서
용

詩 

人
。
 

끝
끝
내 

내
말 
을 

거
역
하
면
、
억
지
로 
라
도 

-
-

혀 
며 

聖
姬
에
게 

덤
비
어 

약
을 

强

制

로 

맥
이 
려 
한
다
。
〕

聖 

姬
。
 

(
발
악
하
며

) 

과
요

! 

놔

!

詩 

人
。
 

(
침
대
에 

몰
아 

부
쳐 
놓
고

) 

자
아

! 

、

，一 104 一



(
소
리
치
며

) 

아
아
、
사
람 

살
리 
우

! 

사
람 
丨

.
 

(
가
까
ᄊ
으
로 

몸
을 

삐
쳐 

안
으
로 
건 

도
아 
로 

열
고 

나
가
려 
한
다

)

(
쫓
으
며

) 
성
회

! 

(
하
고 

다
시 

부 
뜬
다

)

(
마
담 

急 

히 

나
타
난
다

)

아
이 
十
、
이 

무
신 

짓
고
？ 

과
라

! 

과

! 

(
덤 며
들 
어 

데
어 
놓
는
다

3  

(
억
개 

其
他 

娼
婦
들 

현
일
인
가 

하
고 

드
려
당
혼
다

)

에
이
、
 

썩
은 
년
의 

가
시
나

! 

손
님 

받
을 

생
각
도 

안
하
고 

방
우 
석
에 

들
어 

백
혔
기
에 

뭣
하
나 

했
더
니
、
이
런 

미
친
지 
랄 

탓
고 

그
 
했
고 
나
。

(
억
개 
에
게
〕

대
관 
접 

년 

와 

이
런 
새
끼
를 

문
턱 
안
에

&

여 
왔
소

?

(聖
姬 
에
게

) 

그
것
과
。

이 
새
끼 

얼
른 

고
으
러 
내
라

! 

(
하
며 

詩
人
의 

등 
音 

떠
다 
민
다

)

나
가
요
、
빨

리

—
.
 

(詩
人
崔
悅
을 

데
리

1 

나
간
다

)

(
聖
姬
의 

가
방 
울 

내
동
댕
이
치
며

) 

이 

가
시
나
。
너
도 

나
가
거
라
。

걱
정 

마
세
요 

그
러
지 

않
어
도 

여
긴 

못 

있
겠
서 
요
。

짐 
챙
겨 
마
지
고 

날
래 

내
려 

온
나
。

예
。마

담 

나
가
고
、
다
튼 

娼
婦
들
도 

살
아
졌
다

)

(
짐 
놀 

책
기 
려
다
가 

몸
을 
던
지
고 

울
며

) 

이
렇
게 

될 

줄 

알
았 
더
면 

차
라
리 

죽
어
버
렸
으
면 

좋
았
을
걸
。

.

.

(
노
크
소
리 

나
더
니 

억
개 

얼
굴
을 

내
밀
며 

-
-

〕

금
방 

그
 
작
자
가 

약
병 

찾
어 
다 

달
래
。

정
신
이 

번
뜻 

나
는 
둣 

약
병

?

테
이 
불 

밀
에 
나 

어
되 

떨
어
져 

있
을 
꺼 
태
。



聖 詩 聖 詩 聖 詩 聖 詩 聖 詩 聖 억 聖 억 聖 억 聖

姬
。
 

ᅳ
 
과
연 

卓
子
밑 

둑
약
병
이 

평
굴
어
져
있
과

" 

얼
른 

떨
어
진
약
병
과 

약
알
을 

주
어
쥐
며

) 

없
더
라
고 

그
래
尸 

개
0
 

그
건 

워
데

?

姬
。
 

(
숨
기
며

) 

저
어 

이
건

:
…

옳

^
0 

그
만 

줘
버
려
》
귀
함
어
。

姬
。
 

(
화
를 
벌
컥
내

) 

미
친
소 
리 
두

! 

이
건 
:

… 

내
해
라
니 
까
。

게
。
 

(
나
가
며

) 

고
 
일 
났
는 
걸 

그
자
가 

막 

데
를 

쓰
는
데
。
그 

약
병 

안 
찾
아 

주
든 

죽
어
도 

안 

물
러
나
겠
다
고

.

.

姬
。
 

약
병
을 
들
고 

(
조
용
히 

우 
스
며 

헤
헤 
헤 
…
… 

역
시 

네
가 

제
주 
인
을 

찾
니 
왔
고 

나
。

부
산
에 

닿
던 
날 

밤 

네
가 

내 

헤
드

. 
백
숙

에 

돌
어 
있
었
더
라
면 

내
가 

이
런 

고
경
은 

않 
치
렀
을 
랜
데

.

.
 

네
가 

없
어
져
서 

내
가 

얼
마
나 

고
생
했
는 
시 

몰
라
。
 

(
유 
울 

물

고
 

한
알 
에 

정
신
이 

혼
미
해
지
고 

두
알 
에
는 

인
사
불
성

^
-
-

세
알
들 

먹
어
야 

즉 
좌
에 

관
단 
을 

지
어
주 
댓
지

? 

(
세
알 
을 

들 
더

니
) 

귀 
많
게 

남
겨
둘
게 

워
야

? 

한
꺼
번
에 

다 

털
어 
년
지
。

(詩

/
崔悦
 

약
을 
먹
으
려
할 
때 

도
어
가 

획 

열
리
더
니 

崔

悦

나
타
난
다

)

人
。
 

〔享
분 
되
어

) 

그
 
약 

성
희
가 

가
졌
지

? 

내
과
요
、
얼
른

!

姬
。
 

(
피
할 
왕
이
없
어 

병
을 

던
져
준
다

) 

자
요
。

人
。
 

(
빈 병
임
을 

알 

I 

메
다
치
며

) 

알
맹
인 

단 

어
겠
어

?
. 

타
며 

卓
千 
밑
들 

더
듬
는
다
。
날
알 
을 

찾
으
려
고 

-
-

〕

姬
。
 

(
이
름
에 

야
을 

얼
른 

임
안
에 

털
어 

넣
는
다

)

人
。
 

(
덤
벼
들
며
〕

안 
태

! 

그
걸 

혼
자 

다 

먹
어
선 

-
-

姬
。
 

(詩
人
의 

손
을 

피
하
며 

어
느
새 

물
윷 

들
어 

굴
적 

약 

울 

샘 
켜 

버
린
다
。
〕

人
。
 

서
되

!

姬
으 

(
입
솔 
을 

경
연
하
며

) 

허
허
허 
::: 이

진 

늦
었
어
요
。
이
진

人
。
 

(
벼 
력 
습
은 

소
리
로

) 

서
희

! 

产 
하
고 

덤
벼
들
어

) 

날 

속
이
고 

이
게 

무
슨 
집
이
야 

이
게 

(
억 
개
를 

쥐
고 

분
한
듯
이 

흔 
끙
다
。
)
 

姬
。
 

(
기
를 
쓰
고 

민 
쳐
내
려
하
며

) 

안
돼
요 
ᅳ
 

내
게 

손
責 

대
지 

말
아 
용 

내
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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詩할:
詩聖詩聖詩聖詩玉흔玉詩聖玉詩

人
。

姬
。

人
0

人
0

姬
0

人
。

姬
0

人
。
 京

。
 0

0
京
。
 人

0
 姬

0
京
0
 人

。

(
뿌
리
치
며

) 

에
이
、
야
속
한

々

/
/

(
소
리
치
며

) 

누 
千
나 

욱
경
일 

불
바
^

재
소
요
^
^

려
가
게 

해
주
어
。
누
구
나

-
-

(
격
한 

눈
물
을 

보
이
며

) 

왜 

끝
끝
내 

제 

슥

「

^ [丨
 

가
슴
속
에 

살
아
있
는
『人
間

一  

을 

부
정
하
려
는
거
》
 

최

,
千 

의
순
간
까
지 

제 

본
심
을 

속
인
다
면 

난 

성
희
를 

경
멸
할
테
야 

경
멸
해 

(
하
며 

쓸
에

니

아
아 

(
어
께
를 

파
동
치
며 

發
惡
이
나 

하
는
듯
이 

소
리
쳐 

흐
느
끼
더
니

) 

사
실 

말
하
면 

선
생
을 

내 

기

계
7

교
표 

치
려
해
도 

무
슨 

고
질
처
럼 

영
영 

떠
나
지
를 

않
았
어 

아
아 

이
런
고
질
이 

어
몄
어

丫
.

(
안
으
려
하
며
〕
 

으
오 

성
희
、
그
것 

보

구

려

…

…
 

그
것
봐
。
 

선
희
가 

내 

우
상
이
듯 

나
도 

성
희
의 

우
상
이
야
。

그
래
서
…

鱗
 

？

아
아
、
이
매
개
지
는
듯
한 

가
令 

견
달
수 

견
달
수
없
어 

견
딜

^
-
-
-

서
희 

하
며 

덥
식 

안
는
다
。
〕

아
이 

과
요
。
옥
경
이
의 

을
라
오
는

 

소

리

가

…

…

(
성
희
의 

뺨
의 

자
기
의 

빵
을 

부

비
며
" 

아
아
、
가
없
운 

성
회

.

.

들
어
와 

의
아
한
듯
이 

주
춤
서
며

) 

아
니

(
한
사
코

) 

안
되
어
요 

화

.
요 

(
하
고 

뮤
부
림
을
친
다 

工
러
나 

득
은 

이
미 

전
신
에 

돈 

모
양
이
다 

(
벌
서
기
진
하
여
〕

미
안
하
다
。
너 

나
를 

용
서
해
라
。
선 
새
님
의 

품

속

이

61

렇
게
도 

편
안
하
구
나
。
내
가 

네
게 

본
능
을 

속
이
시 

밀 
했
는
데
。

내
게
하
는 

말
이
였
나
부
다
。
(詩
人
崔
의 

가
告
에 

파
고
든
다
。
」

선
상
님
、
언
니
를 

꼭 

껴
안
어 
주
세 
용 

꼭

.

.

내 

없
이
는 

성
희
는 

절
대
로 

는
도 

못
감
아
。

선
생
님

' 

내
한
평
생
은 

선
생
님
과 

사
권 

그 

며
침
-

뿐
이
였
어
요 

내
생
애
는 

그
며
칠
을 

위
해 

있
었
던
거
예 
용 

아
아

^
-
-
 
(

하
며 

숨 
쓸

걷
운
다

)

언
니 

언
니 

(
던
석
안
人
고
 

激
烈
히
운
다
」

(
일
어
서 

나
가
며

) 

성

회

、

’나
도
 

이
길
로 

곧 

성
히
의 

뒤
를 

따
를
테
니 

마
움 

놓
고 
——

(
일
어
서 

나
가
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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